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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 정책 동향]

미 국

◦ 2019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1,370억 달러이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곡물 등과 

같이 부피가 큰 품목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선호품목들임. 고기류, 원예, 가공

식품, 유제품과 같은 소비자 선호품목이 전체 농산물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콩, 
옥수수, 과 같은 곡물은 농산물수출의 32% 정도를 차지함. 

◦ 미국 농업생산액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농산물 수출은 세계 1위임. 
미국 농업은 국내의 생산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빨라 농산물 가격과 농가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구조임.  

◦ 최근 세계의 농산물 교역시장이 변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국가와 수출품목도 

변하고 있음. 1994 ~ 2000년 동안 미국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 비중이 3% 정도

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인도 등 신흥아시아국가로의 수출 증가로  2010 ~ 
2019년 동안 농산물 수출 비중이 14%로 4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농산물교역이 긴축되면서 농산물수출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상국도 지난 25년간 많이 변화하였는데, 2020년 7월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어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이 4배 가까이 증가함. 과거 비중이 높았던 유럽과 일본의 비중은 크게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함. 

◦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 농가와 농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간에 긴 하게 협력하는 구조임. 

◦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총괄 기관은 농무부(USDA)의 해외농업서비스(FAS)임. 역사적

으로 미국은 초기부터  농산물 시장개척에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이해당사자들

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판매를 촉진하며, 해외무역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술 지원, 외국인 투자, 자금제공, 식량원조 등까지 업무가 확대되고,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하여 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수출 진흥기관인 FAS의 현 체제가 정립됨.

◦ FAS의 수출 지원활동은 (1) 농산물 무역정책･국제협상, (2) 해외시장 및 국제수급

정보의 수집과 분석, (3)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제공, (4) 농산물 수출금융 제공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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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는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 농산물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농산물수출이 공공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비배타성과 비경쟁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FAS가 시행하는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시장접근프로그램(MAP), 해외

시장개발프로그램(FMD), 신흥시장프로그램(EMP), 품질표본프로그램(QSP), 특화작물

기술지원프로그램(TASC), 농산물무역촉진프로그램(ATP) 등이 있음. 수출금융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2)과 설비보증프로그램(FGP) 등이 
있고, 이들 수출지원 프로그램에서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은 MAP와 FMD임.   

◦ FMD와 MAP는 무역단체들이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발･유지･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며 의회가 승인한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 보조는 기본적으로 50%이지만 
민간단체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됨. 초기에 자기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단체는 자기자금이 10%도 인정해주며 점차 자기자금의 비율을 
높여 최종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도함. 

◦ FMD와 MAP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FMD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서비스와 무역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MAP은 일반 브랜드를 홍보하며 가공품, 과일, 야채, 
견과류, 중간제품을 수출하는 단체에 적용함. 

◦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1) 미국 농산물의 
해외수요가 증가함 (2) 지원자금의 경제적 수익률이 높음 (3) 지원자금의 규모를 증가

시킬 경우 수출 촉진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등으로 요약됨. 

◦ FAS는 실적이 적은 소규모 단체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개의 지역수출

협회를 설립하여 지역별 활동과 개별 브랜드의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함. 지역수출

협회는 지역에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협동조합, 
업계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수출협회는 소규모 사업자 및 협동

조합에 한하여 개별 브랜드의 수출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농산물 수출촉진 민간조직인 품목별 수출협회는 곡물, 고기, 과실,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들 품목별 수출협회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 FAS가 지원하는 품목별 수출협회는 약 70개 
정도임.

◦ 면화나 곡물, 육류 등과 같은 민간협회는 1 품목 1개 단체이지만 몇몇 품목협회는 

주와 지역별에 따라 복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의 개별 농가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산업 전체로는 공동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농업R&D가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은 미국 내의 농업 R&D가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과 미국이 국제농업연구 및 R&D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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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국제농업연구 및 R&D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USAID의 ‘Feed the Future Intiative’임. ‘Feed the Future Intiative’의 
개도국 농업R&D투자는 간접적으로 농산물수출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옴. 

◦ 공공부문에서 농업 R&D 투자를 시행하는 기관은 USDA 산하 기관들로 이들 농무부 
산하의 기관들은 직간접으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R&D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USDA 산하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농업 R&D 전문기관은 농업연구청(ARS), 농업

경제연구소(ERS), 국립농업통계청(NAS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농업마케팅청(AMS) 
등이 있음. 

◦ ARS는 195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가의 농업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NIFA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ARS와는 달리, 주 단위의 지역 농림수산식품연구소에 연구자금을 

배분･관리하고 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함.  ERS는 과학 기반의 경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농업, 식량, 농촌 개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 정책 및 기타 

결정 사항을 알려주고 있으며,  AMS도 국내외 마케팅 기회를 창출시켜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함. AMS는 미국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의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성장하여 2019년에는 2018년의 

수출규모 904억유로(약 126조원) 대비 4.6% 증가하였고, 2008년 대비 45%가 증가함. 
2019년도 농산물 수출액 증가는 주로 가격상승 특히 2차 가공농산물의 가격인상 

등에 기인.  

◦ 네덜란드의 농산물수출의 72.5%인 685억 유로(약 96조원)는 네덜란드 생산제품이고, 
27.5%인 260억 유로(약 36조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입한 후 다시 

수출됨.

◦ 네덜란드의 주요 농산물수출국은 전체 수출농산물의 1/4인 236억유로(약 33조원)를 

차지한 독일임. 또한 벨기에로 11% (108억유로, 약 15.1조원), 영국으로 9% (87억유로, 
약 12.2조원), 프랑스로 8% (77억유로, 약 10.8조원)가 수출되었고, 이러한 4개 국가로의 
수출은 네덜란드 전체 농산물수출의 54%를 차지. 

◦ 2019년 주요 수출농산물 품목은 화훼류 95억 유로(약 13.3조원)으로 가장 많고, 육류 
88억 유로(약 12.3조원), 낙농 및 계란 86억 유로(약 12조원), 채소 73억 유로(약 10.2조원), 
과일 62억 유로(약 8.7조원) 수준임. 상위 5개 품목의 수출물량은 전체 농산물수출의 

43%를 차지.  

◦ 네덜란드는 성공적인 미래 농식품 산업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와 27개 가능한 정책적 

조치를 제시함. 4가지 핵심과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조달, 완전 

폐된 순환농업, 농업과 자연의 균형,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익능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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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및 조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식습관과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임. 

◦ 폐된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치와 조방적 농업 장려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요구됨. 농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산물이 나오게 됨. 특히 인산과 질소와 농약에 의하여 대기와 토양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지하자원을 고갈 시킬 수 있고 온실가스 방출로 

기후변동을 야기할 수 있음.

◦ 농업과 자연의 균형 측면에서 기존 방식에 의한 농식품 생산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업과 자연의 균형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자연속의 생물

다양성 감소는 인류의 삶을 위헙하고, 사회적으로도 곤충 특히 벌의 감소와 관목, 
숲, 나무가 사라지면서 경관이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농업과 자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자연을 잘 조합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와 

산업단지와 집약적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임. 

◦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익능력의 경우 농가 수입은 압박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 주제임. 2019년 가을에 농부들의 대규모 데모가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농가들에게 환경과 자연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요구와 농민들의 
수입능력 변화대한 우려간에 빚어진 갈등이었음.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분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네덜란드는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악화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폈고, 기업들은 투자를 연기하고, 많은 혁신 프로젝트들은 중지되기도 함. 

◦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혁신분야와 투자분야를 결집

하여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 10대 국가중점육성 프로젝트 톱섹터 

(Topsetoren)을 시작함.

◦ 국가중점육성 프로젝트 톱섹터 10개 분야 중에서 농업 및 농업관련 분야에 3개 분야가 
있는데, 농식품 분야, 원예와 종묘 분야, 물과 해수산업임. 

◦ 네덜란드는 이러한 3개의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강한 대표성을 갖고 있음. 실례로, 
이 분야의 기술지식을 통하여 네덜란드 과학연구의 질적인 면과 농식품 생산물과 

서비스는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발전됨. 

◦ 각 톱섹타 마다 TKI(지식 및 혁신 컨소시엄)가 구성되어 있고, 농업분야의  TKI는 

농식품 TKI와 원예 및 종묘 TKI 두 개의 컨소시엄이 있음. 

◦ 농식품 톱섹터는 전세계 인구 90억을 위해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 생산과 

조달을 위한 협력과 건강한 미래를 모토로 삼고 있음. 농식품 톱섹터의 활동분야는 

지식&혁신부(TKI), 국제부,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부, 창업부, 시장 및 사회부, 인력

양성부 6개 부서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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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섹터 원예&종묘는 원예, 종묘 및 농업 분야의 모든 식물성 체인을 포함하고 있음. 
시설원예와 노지원예 생산, 원예생산물 가공업체, 공급업체, 무역 및 도매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임. 1차 원예생산물 분야로는 채소, 과일, 나무 (관상수, 
정원수), 화훼, 구근 등이 있다. 종묘 분야에는 화분용 모종, 육묘, 종자가 포함됨.  

◦ 품목생산위원회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든 준정부 

기관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구였음. 품목생산위원회는 농업의 분야별로 조직되었고, 
원예 생산위원회, 경종 생산위원회, 육류&양계 생산위원회, 낙농 생산위원회가 있었음.

◦ 원예 품목생산위원회는 2015년까지 원예분야의 기술지식 플랫폼으로,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음. 원예 품목생산위원회의 3가지 주요 업무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연합의 
규정과 정책의 실행, 원예농산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 및 새로운 시장개척, 
원예작물 재배관리와 농산물 연구프로젝트 진행이었음. 네덜란드 원예기술의 발전과 

원예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과 농업인을 위한 대정부 및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첨병역할을 해왔음. 

◦ 원예 품목생산위원회는 네덜란드 원예농가를 결집하여 개인농가가 할 수 없는 프로

젝트를 실현하고, 농가의 역량을 한단계 향상시키는데 공헌함.  

◦ 정부는 농가와 농업관련 기업체들을 위해 최적의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각 관련 부처는 
이를 위한 정책을 설정함. 이 정책을 실행하는 임무는 경제 기후부 소속인 기업정책 

실행청 (RVO: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에게 주어지고, 네덜란드 
주 정부와 유럽연합에서도 임무 위탁을 하기도 함.  

◦ 기업정책 실행청(RVO)은 수출을 원하는 농가 혹은 기업에게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의 사업파트너 정보와 재정지원을 이용할 정보를 제공함. 기업정책 

실행청(RVO) 홈페이지에는 100개 이상의 국가와 사업을 할때 필요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기업정책 실행청(RVO) 소속 지역전문가는 그 지역 업체와의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보고서도 작성해줌. 

◦ 네덜란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농식품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음. 이를 위해 1개주 혹은 2개주가 연합하여 농식품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공사를 

설립하였음. 이러한 공사는 한국의 코트라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합쳐진 기능과 

유사하고, 농식품 산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은 네덜란드 원예 생산물의 품질과 공정 및 유통체인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기구로서 채소, 
경종 및 화훼류 종자와 종자묘목을 관리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Naktuinbouw의 검역서비스는 네덜란드 농산물수출의 주요품목인 화훼, 채소 및 수목의 
품질을 유지관리하여 각국의 검역기준에 충족되도록 지원하고, 농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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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는 농가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원예산업을 단지화함. 대부분은 처음에는 농가나 농업관련 기업이 자생적으로 정착

하였으나 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단지화 하고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음. 원예산업의 

대표적인 단지는 Greenport, Foodvalley, Seedvalley가 있음. 

◦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은 80-90%, 축산 및 낙농 농산물은 60-70%가 

해외로 수출되며,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준에 따라 농산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대한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함. 농식품에 대한 인증은 14개가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인증을 전담하여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음. 

◦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은 작목별 농가협동조합에서 설립한 유통센터를 

통하여 진행되고, 일부는 농가 독자적으로 진행되기도 함. 직접 수출의 경우 한 농가의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좋은 값을 받기 원하는 농가는 직접 외국의 
수입상이나 슈퍼마켓 체인과 계약을 하여 공급함.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1차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거나 수출함. 간접 수출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1차 농산물 생산농가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도매상 의존도가 

높은데, 네덜란드에는 약 7000여 개의 농산물 도매상 및 수출도매상이 있고, 전체 

1차 농산물 수출의 약 68%가 (2015년 수출액 기준으로 약 80억유로) 이를 통해 수출

하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 원동력은 고도의 기술지식과 혁신이고, R&D 지식기관으로

부터 나옴. 2019년에 혁신기술이 적용된 농자재와 농기계의 수출규모는 100억 유로

이고, 혁신기술 서비스 수출도 27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급변하는 농식품 시장에 맞추어 변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이 필요함. 혁신은 
농산물을 독특한 상품으로 쇄신시켜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게 해줌. 

일 본

◦ 일본은 2008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고, 이것이 내수 성장을 제약,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음. 농산물은 그동안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해 왔음. 이에 추가하여, 총인구 

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는 시도가 농식품 수출촉진임. 2013년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향한 구조개혁과 수출촉진, 이어서 글로벌 푸드 밸류체인(GFVC) 전략, 농식품 

해외프로모션센터(JFOODO) 설치, 2019년 ‘농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2030년까지 
수출목표 5조엔 결정 등의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9,121억엔에 달하고 있음. 목표액 1조엔에는 미달하지만, 엔고나 원전사고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생산자･생산자단체, 기업 등의 노력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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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촉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농업의 [생산]･[가공]･[물류]･[소비]에 이르는 

푸드밸류체인을 일본 국내와 해외에 연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점임. 또한 

JETRO에 해외프로모션센터(JFOODO)를 설립, 어떤 국가･지역에, 무엇을(품목), 
어디에서(소매, 외식, 중식)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 지원함.

◦ 수출대상 상품도 농식품을 비롯하여, 외식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점포 운영, 제품

제조 설비, 원료생산 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수출대상 지역도 ASEAN,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호주 등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수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추진 사령탑으로 ‘농식품수출본부’를 
설치하였음.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농식품시장을 향해서, 수출원활화 조치와 지원 

조치 등에 대해 지휘하면서, 수출 절차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 범부처 협조체제

(all-japan)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농림수산성을 횡단적으로 총괄하고, 대외관계나 국제협력 등의 업무 조정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수출･국제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임.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

촉진정책이 수요 프론티어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성장

산업화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인구 약 480만의 섬나라임. 북반구 주요 시장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약점이 있지만 계절이 북반구 주요 시장과 정반대인 점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주요 농산물 수출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여왔음. 특히, 2000년 이후 원예 
(제스프리) 및 낙농 (폰테라) 등 민간 주도 농산물 수출 조직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음. 

◦ 2019년 뉴질랜드 농림수산업 분야 상품수출액은 전체 상품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함. 특히, 전체 상품 수출액의 25% 에 달하는, “초지를 이용한 방목형 낙농업”이 
대표적인 국가 산업임. 원예는 와인을 포함 총 62억불을 기록, 전체 수출액의 10% 
비중임. 원예 분야 수출의 특징은 키위과일, 사과 등 주로 신선과일이 주를 이룸. 

◦ 농업 수출은 초반에는 주로 호주와 유럽국가, 특히 영국을 대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됨. 무역 역사 초반에는 개별적인 마케팅 형식으로 진행 (1850년대-1920년대), 
난립하는 수출업자들로 인한 혼돈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 1923년 낙농 
마케팅 보드를 위시로 품목별로 정부 주도 마케팅 보드 설립하여 집단화된 마케팅 

전개. 1984년 농업 개혁 전후로는 사슴, 원예 등 품목의 다양화, 차별화로 혁신적인 

농업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기존 정부 주도 품목별 마케팅 보드 운영을 대부분 해체 
혹은 축소하게 됨. 예로, 1990년 입법화된 “자조금법”에 따라 품목별 마케팅 보드 

민간화 진행, 2000년 이후 폰테라, 제스프리 등 신세대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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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마케팅 조직들이 출범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개별 수출 마케팅/홍보 진행, 
혁신적인 성장을 일구어냄. 

◦ 민간 주도의 뉴질랜드 원예 산업은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2000년 이후 

20년간 3배 이상 성장, 향후 계속 발전 및 확대될 전망임. 전체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청정 이미지와 함께 세계적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 (이력추적)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음. 각 품목별 공급사슬에서 생산자, 
저장업자 및 유통업자들 사이에도 안전생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신속함.

◦ 기술 개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다수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 분야 (지적재산권)를 지혜롭게 보호하고 있음. 예를 들면, 사과 

이면 재배 와 로봇을 이용한 수확기계 상용화, 레드키위 신품종 출시, 저 알콜 포도주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 당면 과제들로는 계절 노동력 확보, 자원이용 제한 (물사용) 그리고 기후 변화 (여름 
가뭄) 대처가 문제임.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조직화 전략]

버 섯

◦ 문헌 연구와 함께 K-mush 회원 농가(42호)와 회원 수출업체(20개소)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 사례조사(농가 2호, 업체 2개소, K-mush 관계자) 하였음

◦ 버섯수출조직화에 대한 시사점

- 농가조직화 방식: 농가 자율의 조직화 방식 바람직, 작목별 특성을 감안한 농가조직화 

중요. 품질균일화가 어려운 버섯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수 보다는 소수 농가의 

조직화가 바람직 

- 버섯수출조직화: 수출업체 통합이나 수출창구 일원화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수출

창구 일원화 방식 추진 시 농가 간 생산물의 품질 차이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 등에 

중점 둘 필요, 버섯수출통합조직의 정체성 확립 및 강화 필요, 수출통합조직(K-mush) 
개선 방향: 농가와 업체 간 소통 증진

- 수출연구사업단: 수출연구사업단 자체에 대한 대농가 홍보 필요, 해외소비자에 어필

하는 신품종 개발 등에 중점을 둘 필요, 원가 절감기술, 저장기간 증대, 가공식품 

개발, 검역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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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조직화 전략

-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평가: K-mush의 경우 설립되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인 
평가는 시기 상조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스프리와 같은 강력한 통합조직

으로 육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수출통합조직의 조직 체계 개편: 현재 농가와 수출업체가 한 조직에 들어와 있어 

서로 간 이해 상충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분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수출통합조직의 역량 강화: 농가와 수출업체가 통합조직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강력한 브랜드 형성, 탁월한 해외 시장 개척 능력 등을 보유해야 함

- 업체 통합과 수출통합화의 개념 명확화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필요: 농가와 업체가 
통합화를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책 추진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분명한 로드맵 제시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 수출통합조직 단계적 발전 전략: 통합조직은 현 여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바람직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 
마케팅

- 해외 박람회 등 공동 참가
- 품목별로 공동의 품질 기준 

확립(등급, 포장 규격 등)

- 해외 매체 등에 광고, 홍보
(SNS 등) 

- 공동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 
보급

- 브랜드 통합에 의한 공동 
홍보, 판촉

수출 
창구 
통합

- 체크프라이스 등을 통해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 및 덤핑 
방지

- 업체별로 바이어 접촉 및 
마케팅 가능하나 가격협상
은 통합조직에서 담당(미국 
썬키스트 사례)

- 통합조직에 의한 수출 창구 
일원화(제스프리 방식)

연구 
개발

- 통합조직 자체의 생산 및 
유통 현장애로 기술 개발

- 농기평, 농진청의 수출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역할

- 수출관련 연구사업을 통합
조직에서 통합관리. 연구과제 
선정은 수출통합조직에서 
하나 연구비 관리 등 연구
실무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

농가 및 
업체 
지원

- 물류비 등 수출관련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 물류비 등 수출관련 지원 
사업 통합 관리(국가)

- 지자체 포함 수출관련 지원
사업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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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배 수출조직화는 수출국의 검역협정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생산자에 대한 조직화 진행

- 배는 수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수출단지 지정 역시 오래되었다는 측면에서 수출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품목이라 할 수 있음.

- 수출단지 및 생산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별로 고시 마련

◦ 최근 정부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를 앞두고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으로 수출체계를 

전환하면서, 배 역시 수출통합조직 체계로 전환함.

◦ 수출업체의 영세성 및 과당경쟁으로 농가의 요구사항 반영 애로

- 농가의 요구사항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출가격의 실현이지만, 수출업체들의 과당

경쟁 및 영세성은 높은 수출가격 보장을 어렵게 하며,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량의 안정적인 출하물량 보장이 어려움.

◦ 농가들의 가격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행동 발생

- 배의 경우는 타 품목에 비해 수출조직화가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국내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출창구 단일화의 개념 명확화

- 수출통합조직의 수출창구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모델 정립과 수출통합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R&D 역량의 강화

- 수출통합조직의 R&D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기존 R&D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현장 

적용성, 중복 연구 등에 대해 수출통합조직이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비즈니스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정립

- 수출통합조직이 단순 관리형 협업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의사가 

일정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비즈니스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가루녹차

◦ 녹차 생산자 유형에서 대다수는 재배와 가공 유통을 겸하는 일관생산･판매형 농가(55%)로 

구성하고 있으며, 녹차 재배만 하는 일반 농가는 전체 생산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일관 생산･판매형 농가의 제다 업체의 경우 주로 산지에 입지하고 있음. 농가내에 
덖음식 가공시설을 보유하여 단골 위주의 직거래를 통하여 녹차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 xi

◦ 가루녹차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루녹차사업단은 
생산∼수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역할을 담당하여 수출하고 있음.

- 농가 : 하동녹차연구소의 기술지원과 교육지원을 통한 수출용 다류를 공급함. 25
농가가 하동녹차연구소와 수의계약을 맺어 다류를 납품하고 있음.

- 하동녹차연구소 : 차 재배농가와 수매계약 체결을 통해 차광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소 가공공장에서 차광생엽을 가공･살균･분쇄함.

- ㈜누보: 수출기업으로 하동녹차연구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연구소에 품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출판로를 개척하며, 연구소는 

안전성과 성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배, 포도, 버섯 등과 같은 품목 대비하여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가 구축되어있지 

않음. 

- 생산(생산자조직)와 농식품 수출업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품종 선택에서부터 
수출업무 업무 등의 전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출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선도하는 수출선도조직의 조직화가 시급한 상황임.

◦ 가루녹차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원료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가루녹차의 수출과 관련한 농가와의 공급형태는 수매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

◦ 가루녹차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녹차생산 

전문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전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 농가조직화로서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작목반별 협의회 

구성 등 갈등 해결의 시건장치 마련을 통해 갈등 또는 반목의 소지 가능성을 최소화함.

◦ 가루녹차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하동녹차연구소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차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 기능과 함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한 기능 분리로 수출조직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짐. 사업

기능의 분리로 수출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공공장과 함께 

수출조직화로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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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미 국1)1

1.1. 서론

미국의 농산물수출은 미국 농업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중요하다. 미국의 농업생산액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세계 1위이다. 미국의 농업 비중은 1.1%로 
낮지만2), 미국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농업은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과 농가 수익을 유지하려면 해외로 

수출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농산물 수출 지원정책을 중시하게끔 

만든다. 
미국 농업정책은 농업 법을 근거로 시행하며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도 농업 법을 근거로 시행

한다. 그동안 미국 농업법이‘국내 농업의 보호’에서 점차‘수출경쟁력 중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갈수록 농산물 수출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 농산물 교역시장이 변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국가와 수출품목이 변해왔다. 

더욱이 2018년 7월 이후 미･중 간 농업무역에 있어 미･중 양측이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농산물수출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세계 농산물교역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미국의 행정부와 민간조직들은 농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다음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국제교역과 수출을 총괄하는 FAS의 역할, 조직, 운영방안 등을 비롯

하여 현재 시행되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수출조직의 현황 특히 민간 수출조직의 현황과 대표적인 민간수출조직의 사례를 제시한다. 아울러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R&D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농산물 수출과 연계하여 농업 

R&D의 현황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국 농산물수출의 실태를 결론적으로 요약･정리해 보고 

이들이 주는 정책 시사를 정리해 본다. 

1) 본 내용은 글로벌농식품경영전략원 김용택대표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2) 미국의 농업 총생산(GDP)은 2015년 기준으로 1,807억 달러이며 미국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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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농산물수출의 현황 및 추이

1.2.1. 농산물 수출의 현황

미국은 세계의 최대 농산물수출국이다. 2019년도 미국의 농산물수출은 주요 신흥국들의 경기 

호전과 미국의 적극적인 무역정책의 시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세계 농산물수급이 
신흥국의 소득 증가와 공급능력의 증가로 재편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수출대상국가와 수출품목도 

변하였다.

1) 수출품목과 수출국가의 변화

지난 25년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461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은 

2019년에 1,367억 달러로 늘었으며3) 농산물 수출품목의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특히 전 세계적

으로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식품소비가 다양해지면서 유제품, 육류, 과일, 야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농산물(HVP)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수출이 크게 

늘었다(<그림 1-1>, <그림 1-2> 참조). 
2019년 견과류 수출은 6.6%나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9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견과류의 

품목별 수출 비중4)은 아몬드 54%, 피스타치오 22%, 호두 14% 순이었다. EU-28, 인도, 중국, 
UAE의 수출 증가는 홍콩, 일본, 멕시코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였다. 

그림 1-1. 미국의 부피가 큰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 변화 

3) 2018년 수출액에 비해서는 2.1% 감소한 수준이다.
4) 수출액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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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2018년보다 50억 달러가 줄어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이는 
전체 농산물수출이 2%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기류, 원예, 가공식품, 유제품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수출은 전체 농산물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콩, 옥수수, 과 같은 부피가 

큰 곡물의 수출은 전체 농산물수출의 32%로 차지하였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도 지난 25년간 바뀌었다. 2020년 7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바뀌어 농업무역장벽이 없어진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액이 거의 4배 가까이나 증가하였다. 1994 ~ 2000년간 미국의 농산물수출 비중은 3%
이었지만 2010 ~2019년간 14%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미국이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소득이 증가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농산물수입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무역 갈등 등의 여파로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서 농산물수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미국 농산물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5위 수출국에서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서면서 

수출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47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 이전인 2015 ~ 
2017년의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65억 달러가 적은 규모이다. 이처럼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다른 수출시장에서의 감소를 상쇄하게끔 하였다. EU, 이집트,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주요 

수입국들이 각각 37%, 14%, 14%, 21% 감소한 반면, 중국은 전년에 비해 거의 50억 달러의 

콩을 추가 구매하였다. 그러나 과거 비중이 높았던 유럽과 고소득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비중은 크게 하락한 모습이다(<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참조).

그림 1-2.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2019년)
단위: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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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농산물 수출국의 비중 변화(1994년과 2019년)

그림 1-4. 지역별 미국 농산물 수출의 지역별 비중 변화(1994년과 2019년)

   

한편, 미국은 가능한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 1973년 
“일본에 대한 콩 수출금지”를 취한 결과, 단순히 주요 수요처를 잃은 것 외에도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콩 수출금지 조치는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수출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에 미국은 믿을 만한 공급처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런 경험 이후에 미국은 가능한 농산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수출규제나 제재의 경우도 가능한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바 제재의 경우도 식품과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제재는 제외시켰다. 이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미국은 다양한 무역협정을 추진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서의 이미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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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2008년 이후 국제시장에서 미국 농식품생산(액)의 비중은 약 2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연구소(ERS)는 지난 10년간(2008 ~ 2018년)에 비제조식품 생산량의 
22%, 제조식품의 21%가 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미국 농산물수출의 비중(비제조농산물, 2008 ~ 2018)

  

3) 농산물 수입의 추이

미국은 세계 제 1위의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동시에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지난 한해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과 2019년 사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 270억 달러이었던 농산물 수입액은 2019년 1,29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 증가

하였다. 연중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비수기에 원예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미국 농산물수입의 절반 이상이 원예 품목들이다. 커피, 코코아, 고무와 같은 

열대성 제품이 수입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였다(<그림 1-6>. <그림 1-7> 참조). 1994년 이후 

미국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국가(품목)은 베트남(캐슈넛, 
후추), 페루(신선 과일), 인도(참깨, 야채 추출물), 스위스(탄산 음료), 싱가포르(열대 과일 및 

오일) 등이다.
미국은 인구와 다양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양과 종류도 증가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전체 식음료 소비에서 수입 비중은 2009년 11.7%에서 2018년 

16.6%로 높아졌다. 수입 비중5)은 비제조식품보다 제조식품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제조식품의 

단가가 높았기 때문이다. 2008 ~ 2012년 소비 증가율에서 제조 식품의 수입이 높았지만 

2013년 이후, 곡물이나 원예품목과 같은 비제조식품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그림 1-8> 참조).

5)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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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피가 큰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개

그림 1-7. 미국의 고부가가치 중 농산물수입 현황(가공, 원료, 반가공 등)
단위: $ 

그림 1-8. 미국 농업생산에서 수입의 비중(평균,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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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미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현황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으로 2019년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 감소한 75억 
달러이었다. 2018년에 비하여 약 10억 달러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 옥수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농산물수입액의 31%를 차지하여 한국의 농산물 1위의 공급국이며, 2위는 13%를 

차지한 유럽 연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미국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수출이 가장 늘어난 분야는 식품과 쇠고기로 각각 1억 3,400만 달러와 

9,500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외에 미국의 콩, 쌀, 사료와 사료 수출은 각각 6,900만 달러, 
4,600만 달러, 4,600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신선과일과 돼지고기, 돼지고기, 의 수출은 각각 

8,600만 달러, 7,700만 달러, 6,700만 달러 줄었다. 2019년 한국은 미국의 콩기름, 오렌지 및 

신선치즈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국산 
쇠고기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쇠고기 생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일인당 수요 증가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품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한국은 2018년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인해 기록적으로 많은 양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지만, 
2019년에는 중국 ASF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수요가 위축되었다. 

1.3. 미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

미국의 농산물수출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미국 농가와 농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간의 긴 한 협력으로 추진된다. 먼저 미국 정부의 정책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인 수출전담기관인 농무부의 해외농무국(FAS)의 태생 과정, 
주요 업무와 역할 및 조직운영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농가와 농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부문의 
수출촉진단체들의 역할과 조직 및 운영 등을 알아본다. 

1.3.1. 농무부 해외농무국(FAS)

미국 행정기관 가운데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촉진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무부 해외농무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이후 FAS)이다. FAS는 민간의 품목별 수출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해외사무소 운영과 더불어 농산물 수출자금 제공, 다자･양자 간의 무역

교섭과 시장접근 개선, 해외식량지원･농업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FAS는 지역

별로 설립된 4개 수출협회를 통하여 수출 실적이 적은 소규모 단체와 기업 등을 지원한다.
FAS는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국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FAS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확립을 지원하고 
무역 증대와 글로벌 식량안보에 기여한다. FAS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로 초래되는 

농산물 안전관리 문제를 투명하고 과학 기반의 규제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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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는 USDA의 다른 기관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USTR) 및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무역협정을 모니터링･협상하고 기존 무역

협정을 시행한다. 

1) FAS의 역사

미국 정부가 농산물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노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

담당장관으로 임명되어 유럽의 농산물시장개방을 추진한 때부터이다. 당시 토마스 제퍼슨가 
맡은 임무는 고래 기름, 젓갈, 젓갈, 쌀, 담배를 포함하여 유럽시장에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1862년에 공식적으로 USDA를 설립

하였다. 통계국은 수출입 상황을 보고하는 책임을 맡았고, 1882년 외국의 미국 농산물수요를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 농업통계를 수집하는 런던영사관에 공식 담당자를 고용하였다. 
20세기 초까지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내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1920년대까지 USDA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의 수도에 

10개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해외 부서의 직원들은 해외농산물의 시장정보를 수집

하는 주요 정보원이 되었다.
후버 대통령은 1930년 6월 미국 농업계의 지원을 받아 '세계 농산물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농업발전과 홍보 및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농무부에 외교 지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FAS가 USDA의 해외부문을 담당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34년에는 상호무역협정법이 

통과되어 미국의 국제무역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이 추가되었다. 
1953년 2차 세계대전이후 거의 모든 해외시장이 황폐화된 이후, FAS는 세계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임무를 가진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재탄생되었다.
20세기 말까지 FAS는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미국농산물의 

해외 판매를 촉진하며, 해외무역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술 지원, 외국인 투자, 
자금제공, 식량원조 등까지 담당업무를 확대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농업무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FAS는 관세 철폐와 
미국의 시장접근을 억제했던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실현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WTO 설립을 통해 달성한 관세감축의 진전을 바탕

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예전의 국제

협력개발청(OICD)은 FAS와 합병하여 미국 농가와 가공업체에 대한 수출기회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부가하였다. 기술 지원과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현을 통하여 FAS는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시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었다.
2014년 미국 농업계는 2014년 농업법안에 무역 및 대외농업담당차관보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 권고안으로 2017년 USDA의 개편에서 무역 및 대외농업담당차관보가 설치되었다. 또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함께 FAS를 해당 목표지역 산하의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TFAAA Mission Area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USDA내 보다 분명한 FAS의 사명을 확립시켰다. 현재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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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공무원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직원과 90개 이상의 국제 사무소에서 170개 이상의 

외국을 커버하는 해외 근무 직원들의 글로벌네트워크로, FAS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농업의 중요한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FAS의 역할

FAS의 역할은 크게 해외시장 접근성 개선, 해외시장개척, 미국의 농업경쟁력 강화, 정보 수집을 

통한 수출 촉진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 및 농업기술지원의 두 축이다6). 
수출 촉진활동은 (1) 농산물 무역정책･국제협상, (2) 해외시장 및 국제수급정보의 수집과 분석, 
(3)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제공, (4) 농산물 수출금융 제공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농산물 무역정책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긴 한 연관관계 하에서 WTO 
대응, 2국간/지역간 교섭 등에서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개선과 미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라는 관점에서 대응한다.
두 번째 정보 수집과 분석은 앞의 (1)과 (3)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주요국 대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FAS 해외농무사무소(OAA)의 직원 혹은 FAS 산하 주요 소비시장에 설치된 

미국농산물무역사무소(ATO)의 직원들은 미국의 수출, 무역,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국의 수급 동향과 정책 및 새로운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사무소가 민간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해 보다 전문적이고 범위의 조사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 FAS는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 원격탐사 시스템, 기타 정보원을 바탕으로 세계 식량수급 

보고시스템을 관리한다. 국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나 데이터를 이용해 본부에 소속된 분석

전문가들이 생산 예측을 수립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며 각국 정책 등을 모니터링 

한다. 이런 축적된 정보와 분석이 미국의 수출확대 지원에 도움이 된다. 많은 통계와 보고가 
공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농무부, FAS 뿐만 아니라 업계 단체, 개인 수출업체와 생산자들의 

계획과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제공은 업계 단체지원을 통하여 직접 농산물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 농산물 수출금융의 제공에는 곡물･유지작물 등의 수출업자에게 상대국 측에서 지불 
불능이 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단기･중기 신용보증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 농업

개발에 관한 신용공여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3) FAS 조직

FAS 조직은 최근 개편되어 <그림 1-9>과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FAS가 해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은 미국대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FAS 직속의 농무사무소(Office of 
Agricultural Affairs, 이후 OAA), 주요국 소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마케팅･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농업무역사무소(Agricultural Trade Office, 이후 ATO), 미국 EU 사절단, 미국 유엔 사절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본부 외에 177개 국가에 98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6) 본고에서는 농산물 수출 촉진 활동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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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는 주요 소비시장에서 마케팅과 정보를 수집하는 현지 조직이다. 현재는 브라질, 중국(5곳), 
홍콩, 일본(오사카, 도쿄), 한국, 멕시코(2곳), 러시아(3곳),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두바이, 카리브 

등 총 19곳에 사무소가 있다. ATO는 전략적인 시장 조사･분석, 홍보 활동, 무역전시회에서 

미국 부스의 운영, PR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이나 정보 전달 등을 대사관내의 농무사무소

(OAA)와 긴 한 협력 하에 수행하고 있다. ATO는 미국에서 파견된 직원과 현지채용직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지 채용인력은 ATO의 정식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9. FAS 조직도(2020년 12월 현재)

1.3.2.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FAS는 개별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발･확장함에 있어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7). FAS가 시행하는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으로는 시장접근프로그램(MAP),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FMD), 신흥시장프로그램(EMP), 품질

표본프로그램(QSP), 특화작물기술지원프로그램(TASC), 농산물무역촉진프로그램(ATP) 등이 있다.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2)과 설비보증프로그램

(FGP) 등이 있다. 여기서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1) 미국 정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미국 행정부가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높아 

다른 농업 선진국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둘째, 농산물 

7) 현재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4년 농업법안(2014년 농업법, P.L. 113-79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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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본질적으로 특정 생산자가 지불한 수출촉진액도 일단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들도 혜택을 받는 비배타성(nonexclusive)과 일부 생산자가 얻는 수출촉진활동의 

편익을 다른 생산자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경쟁적(nonrival)이란 특징을 지닌다. 즉 

농산물수출은 시장촉진활동(market promotion)의 사회적 한계편익(marginal social benefit)이 

시장참여자 개인의 시장촉진활동의 한계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공공재 무임승차문제의 발생으로 개별생산자는 시장촉진에 

대한 투자 동기를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출시장 촉진활동에 대한 투자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게 된다. 

2) FAS의 주요 수출지원프로그램

미국 행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농무부 FAS가 
개발 시행한다. FAS의 주요 수출지원프로그램은 범위와 종류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수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크게 6개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이들 6개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1) 시장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

시장접근프로그램(이후 MAP)은 미국 농산물의 상업수출시장 개척, 유지, 확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FAS가 민간단체의 품목별 수출촉진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MAP은 FAS가 지원하는 수출지원프로그램 예산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FAS는 MAP(Market Access Program)를 통하여 미국 농업무역협회, 협동조합, 무역협회 및 

중소기업과 제휴하여 해외 마케팅과 홍보 활동비를 분담한다.
MAP의 보조금 교부대상은 소비자 판매촉진, 시장조사, 홍보, 기술원조, 무역업무 등이다. 
MAP 자금은 기본적으로 UES(Unified Export Strategy)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에 현황 및 
목표 수치, 주요 목표시장 및 마케팅계획 등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보조금은 농무부 상품

금융공사(USDA,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 교부된다. 프로그램의 실시 

단계에서 UES는 최신 시장상황이나 실시 가능성 등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보조는 50%이지만, FAS는 민간단체가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FAS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단체에는 
초기에 자기자금이 10%인 경우도 인정해주며 점차 자기자금의 비율을 높여 최종적으로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감독･지도한다. 이런 조치에 따라 신규 단체들이 FAS의 

수출촉진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쉬워졌고 FAS는 민간단체8)의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크랜베리, 토마토 등과 같은 비교적 작은 단체들도 새롭게 가입하였다. 
MAP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미국 농가와 식품시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FAS는 적합한 단체에 소비자 광고, 홍보, 판매 시연,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 및 기술 지원 등과 같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한다. MAP 자금이 일반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될 때는 참가단체들은 최소 10%를 부담해야 하며 브랜드 제품 홍보를 
위해서는 달러당 1 달러를 부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매년 FAS는 연방 관보에 MAP의 

8) cooperator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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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및 적용기준을 발표한다. 신청자는 통합수출전략계획(UES)을 통하여 MAP를 
신청한다. FAS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입증하는 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MAP 예산은 농업법에 정해져 있는데 갈수록 MAP예산이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 

후반에는 5천만 달러였지만, 레이건 정권 시절에는 3억 달러를 넘었고, 1996년 농업법에서는 
2002년까지 매년 9,000만 달러, 2002년 농업법에서는 총 8억 7,500만 달러로 2002년 1억 

달러부터 2007년 2억불까지 매년 증액, 2008년 제정된 신농업법에서는 2012년까지 매년 2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6년 회계연도에는 1억 8,64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2)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FMD)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이후 FMD)은 MAP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개척, 유지,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다. FMD는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나 전국 조직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시장장벽 해소, 미국농산물을 수립하는 수입업체의 가공능력 향상, 
해외시장의 규제와 기준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신규 시장 혹은 신규 고객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해외사무소나 관련시설 유지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FMD도 MAP와 마찬가지로 농업 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50%까지 지원 되지만, MAP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용은 엄격하지 않다.
해외시장개발(FMD)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개발･유지･확대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FAS는 협력자(Cooperator)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 

또는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미국 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한다.
FMD 프로그램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보다는 미국 농산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홍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 선정의 우선권은 전체 농산업계를 대표하거나 회원과 범위가 
전국적인 단체에 주어진다. FMD 자금은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제약을 줄이거나 
수출증가 기회를 늘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지원된다. 
 

     

- 다음 - 

➢ 인프라 또는 지속적인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소 축소 

➢ 수출 능력의 향상

➢ 코드와 표준의 수정 

➢ 농식품의 신시장이나 새로운 용도의 확인

매년 FAS는 연방관보에 FMD의 적용 기간과 적용 기준을 발표한다. 단체들은 복수의 

시장개발프로그램에 자금을 신청하는 UES 과정을 통해 FMD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FAS는 
명확한 장기 전략을 기초로 효과적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FMD와 MAP는 2014년 농업법에 따라 각각 3,450만 달러와 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은 격리 감축(sequestration reductions)의 대상이며, 분리율은 

2016년 회계연도에 6.8%로 설정되어 2016 회계연도에 각각 3,220만 달러와 1억 8,6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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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연간 수출시장촉진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기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USDA의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FMD와 MAP는 형식과 기능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 외견상 지원조건이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FMD와 MAP의 근본적인 차이는 FMD는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시장을 

개방, 확장, 유지함으로써 무역서비스와 무역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반면, MAP은 일반 

브랜드를 홍보하며 가공제품, 과일, 야채, 견과류, 중간제품의 수출촉진 단체에 적용하는데 

있다. FMD는 1956년 공법 480호(PL 480)의 권한으로 처음 수립된 후 1978년 농업무역법 

제 7호에 의해 재인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23개 농업무역단체에 미국 농산물 수출의 

종합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MAP는 소비자 홍보, 시장조사, 무역박람회, 
무역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한다. MAP는 1985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62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와 협동조합에 대하여 농업 및 식품수출을 촉진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FMD와 MAP의 프로그램은 무역단체들이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발･유지･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상환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자금을 사용한다. 비록 FMD와 MAP가 요구하는 사항은 약간 다르지만, 이들 두 프로그램 

모두 참여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필요로 한다. 특히 MAP는 소비자 전시, 전자 및 
인쇄매체 광고, 판매시점 홍보, 브랜드 개발 등 소비자의 수요촉진요인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MAP는 시장조사와 무역단체 간의 교류 등의 활동도 추가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가 즉시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농산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3) 품질 샘플 프로그램(QSP)

품질샘플프로그램(이후 QSP)은 새로운 시장에서 수입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미국 
농산물을 시험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 제조업자가 미국 농산물의 샘플을 시험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QSP는 전 세계 잠재고객들이 미국 농산물의 품질과 

혜택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보다 가공업체나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추며, 
QSP 프로그램은 특정 회사나 제품이 아닌 전체 산업에 혜택이 주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장개발이나 미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농산물의 수출에 관심이 있는 미국 민간 또는 정부 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매년 FAS는 QSP 적용기간 및 적용기준을 연방 관보에 발표한다. 신청자는 적격기관이 

단일의 조정 제안서를 통해 복수의 USDA 시장개발프로그램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수출전략(UES) 과정을 통해 QSP 제안서를 제출한다.
QSP 참가자는 상품의 샘플을 입수하여 수출한 후 수령자에게 샘플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USDA는 참가자에게 샘플조달 및 운송비를 지원한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기관은 제품의 샘플 수령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원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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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작물 기술지원(TASC)

특수작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이후 TASC)은 기술적 무역 장벽과 
검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시찰여행, 기술연구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TASC는 미국 특수작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위협하는 위생, 식물위생 및 

기술적 장벽을 다루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세미나 및 워크숍, 스터디 
투어, 현장조사, 해충 및 질병 연구, 사전정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작물로는 , 
사료 곡물, 기름종자, 면화, 쌀, 땅콩, 설탕, 담배를 제외한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50만 달러, 최대 5년간이다.
TASC는 특정 회사나 브랜드가 아닌 전체 산업이나 상품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정부기관 모두 지원 자격이 있다. 제안은 개별 국가 또는 합리적인 

국가별 지역그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5) 신흥시장 프로그램(EMP)

신흥시장 프로그램(Emerging Market Program이후 EMP)은 지원단체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나 상업적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FAS는 

EMP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 시장 조사, 부문 평가, 오리엔테이션 방문, 전문 교육 및 비즈니스 
워크숍 같은 비용을 분담한다. EMP는 미국의 일반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며 브랜드 제품이나 
특정 기업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매년 FAS는 연방 관보에 EMP 적용기간 및 기준을 발표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정부기관 모두 지원 자격이 있다. 신청자는 적격기관이 전략적으로 조정한 단일 제안서를 

통해 복수의 USDA 시장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수출전략계획(UES)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다.
‘신흥시장’ 국가의 목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흥시장을 ‘식량, 농업, 농촌부문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미국 농산물에 실행가능하고 유의미한 시장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 공고에서 매년 지원 대상국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6) 농산물무역촉진프로그램(ATP) 

농산물무역촉진프로그램(이후 ATP)은 미국 농무부가 2019년 초 개설한 것으로, 미국 
농수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FAS가 시행하고 

있다. FAS는 CCC의 권한 하에 ATP를 관리한다. ATP는 미국 농림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소비자 광고, 홍보, 판매 시점 시연,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 시장 조사,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위해 적합한 기관에 비용을 분담한다. USDA는 2019년 7월 19일 ATP를 통해 

48개 기관에 1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미국 농가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9년 ATP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많은 기관들은 이미 2018년 ATP 기금 

2억 달러에서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다.
USDA는 ATP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57개 기관에 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48개 기관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59개 기관에 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ATP의 성공적인 지원 사례로는 북미수산물박람회(SENA)가 있다. 북미수산물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의 어류 및 수산물 무역박람회이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매사추세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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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한 25명의 참가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박람회에서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동북부의 수산물무역의 전략인 ‘푸드 

수출’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개발된 수산물 공급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USDA는 미국의 수출시장개발 프로그램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 수출 수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 대비 “경제적 

수익률” 또는 추정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USDA가 가장 최근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MAP와 

FMD는 지출한 달러당 28달러의 편익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USDA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생산과 수익 및 정규직 일자리 증가에 높은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USDA의 수출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다.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USDA가 발표한 미국 농업 수출, 수출 수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USDA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추정치)에 대하여 대체로 비판적이다. 최근의 

GAO 보고서에 의하면 보다 개선된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하며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프로그램 효과 추정을 위한 USDA의 평가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USDA의 
OIG(감사관실)도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에 관하여 일부 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기 농업법안 논의를 예상해 상하 양원에서 도입된 법안(미국의 농산물 무역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재배활성화법 또는 CREAATE법, H.R. 2321/S. 1839년)은 2023년까지 MAP와 FMDP에 

대하여 연간 각각 4억 달러와 6,900만 달러로 점차 두 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MAP와 FMDP 자금 지원을 2배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USDA의 수출

지원프로그램, 특히 MAP의 폐지 또는 프로그램의 자금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MAP와 FMD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효과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농산물의 해외수요 증가이다. 최근 연구결과9)에 따르면 25개의 개별 품목의 수출프로

그램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 결과, 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수출 촉진과 해외수요 

증가 간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USDA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시행기간(1977 ~ 2014년) 동안 미국 농산물수출의 가치･물량･가격에 대해 연평균 15.3%, 
8.0%, 6.7%의 상승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지원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크다. 앞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순이익-편익 

비율(BCR)은 여러 수출촉진 프로그램에 걸쳐 평균 10.81로 산출되어 수출촉진 프로그램의 

순편익이 비용의 10.81배임을 시사했다. USDA 수출시장개발 프로그램은 홍보에 지출된 

달러당 28.3달러의 수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지출까지 고려하면 13.9달러의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효율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지원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USDA의 수출시장개발 프로그램과 개별 품목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편익비용비율(BCR)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미국 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임을 시사한다. 

9) Williams et al(2016)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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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지역별 수출협회

지역별 수출협회는 FAS가 전 미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미국 전체 주(州)가 농산물과 식품

수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제로는 FAS의 지방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나 4개 지역단체는 법인으로 주(州)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FAS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들 지역별 수출협회의 이사회는 주정부의 통상관계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4개의 협회는 각각 5~8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다.

그림 1-10. 지역별 수출협회

지역별 수출협회에는 지역에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협동

조합, 업계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역별 수출협회는 소규모 사업자 및 협동조합에 

한하여 개별 브랜드의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한 국가 당 5년간의 계획에 대해 판촉자재 작성, 해외전시회 전시비용과 여비, 홍보담당자의 

파견비, 해외의 무역세미나 참가비, 통번역비, 운송비, 포장 및 라벨 변경경비, 광고･홍보비 등에 
대해 50% 보조로 연간 30만 달러까지 출연 받을 수 있다.
상술한 브랜드 프로그램에 덧붙여 지역의 소규모 업계단체 등이 일반 홍보판촉을 실시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가할 때의 보조금 제공, 회원사에 대한 세미나 개최나 워크숍, 온라인 제품 

카탈로그의 작성, 수출대상국에서의 독자적인 수출촉진 이벤트 개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수출협회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 북동부 수출협회에서는 가리비의 수출 진흥을 실시

하거나 미국 서부농산물무역협회에서는 미국 서부산 커피나 관상식물의 수출 진흥을 실시하는 등, 
각각 틈새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실시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자에 비해 실제의 무역촉진

효과는 낮고, 득표용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과 같은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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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 민간 수출조직의 현황

1.4.1 민간 수출조직의 현황

FAS는 보조금 배분을 통해 대상국과 품목에 대한 수출 방향성을 제시･감독하지만, 실제 수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민간 기업이 결정 한다10). 민간 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필요한 인원과 자금을 확보･관리한다. FAS는 실적이 적은 소규모 단체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개의 지역수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별 활동과 개별 브랜드의 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미국의 품목별 수출협회의 대부분은 1937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농산물 마케팅 협정법

(Agriculture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출하유통제도인 ‘마케팅 오더

(Marketing Orders)’ 또는 협정에 따른 출하유통제도인 ‘마케팅 협정(Marketing Agreements)’에 

따라 설립되었다. 또한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크오프(Check off)라는 자체 부과금(자조금)을 
생산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수출 촉진의 재원으로 활용 한다11). 
현재 미국의 품목별 수출협회는 곡물에서 고기, 과실,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940년대 말 이후 미국은 잉여농산물의 문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만 하였다. 
1950년대 중순 이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미국곡물협회나 미국식육수출연합과 같은 품목별 수출협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미국 농무부는 

1955년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어 

1978년에는 품목별 수출협회들이 큰 규모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품목별 수출협회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늘어났다.
현재 FAS가 지원하는 품목별 수출단체는 약 70개 정도이다. 품목별 수출단체는 앞에서 서술한 

역사적 경위를 반영하여 면화나 곡물, 육류 등과 같은 민간협회는 1 품목 1개 단체로 집약되어 
있지만 몇몇 품목들은 주와 지역별로 복수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체리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의 3개 지역에, 와인은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뉴욕의 3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수출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이 밖에 일부 유기농 무역협회, 미국 농무부 

전미협회12) 등의 품목 전체를 관할하는 조직도 있다. 현재 FAS의 수출촉진자금을 지원받는 

품목별 수출조직의 명단은 아래 <표 4-1>과 같다. 
미국에서는 개별 농가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산업 전체로는 공동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여러 협회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생산자는 대두 협회와 옥수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선키스트13)), 웰치14)의 
2개 조직은 모두 협동조합을 모체로 하는 민간 기업으로, 각각 자사 브랜드와 판매기능을 가지며 
협회조직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이 2개 조직도 코퍼레이터로 지정되어 있다.

10) 이들 민간기업을 Cooperator라고 부른다.
11) 주 단위의 부과금은 주로 ‘과세 (Tax)’, ‘부과금 (Levy)’, ‘협찬금 (Assessment)’ 등으로 불리지만, 연방과 

마찬가지로 “체크 오프(Checkoff)”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2) 각 주의 농무부들의 연합회

13) 캘리포니아주 및 애리조나주 감귤류 생산자의 협동조합이다. 캘리포니아의 점유율은 60% 정도에 이른다.
14) 전미포도협동조합협회가 소유한 포도주스 등을 판매하는 식품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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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협회 수출협회명(국문) 수출협회명(영문)

주요 품목 무역 협회(8)

국제 면화 협의회 Cotton Council International 

미국 육류 수출 협회 US Meat Export Federation 

미국 임업･종이 협회 American Forestry and Paper Association

미국 곡물 협회 US Grains Council

미국 밀 협회 US Wheat Association

미국 대두 협회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미국 가금류･계란수출협의회 USA Poultry and Egg Export Council 

미국 쌀 연합회/
미국 쌀 생산자 협회

USA Rice Federation/
US Rice Producers Association

기타 

품목

수출

협회

신선 

과일(17)

플로리다 주정부 감귤국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워싱턴 사과위원회 Washington Apple Commission

캘리포니아 체리 자문위원회 California Cherry Advisory Board

캘리포니아 식용 포도위원회 California Table Grape Commission 

노스웨스트 배 국 Pear Bureau Northwest 

캘리포니아과일협정
(복숭아･자두･천도복숭아) California Tree Fruit Agreement 

또한 <표 1-1>에 나와 있는 미국의 품목별 수출조직은 Board, Council, Committee, Commission, 
Association, Federation, Growers 등과 같이 위원회, 협의회 또는 연합회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모든 용어는 본래 법률 용어로서 설립 요건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이들 
조직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아 동일한 조직 내에 같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서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 성격으로 유사한 용어인 Board, Council, Committee, Commission의 차이를 

살펴보면 Board(이사회)는 조직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Board는 보통 
조직의 정점에 있다. 보통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자가 다른 이사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사회 위원(이사)은 조직의 소유주가 임명한다. Board 위원의 임기는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Council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규모가 크며 Council의 위원은 조직의 
대표로서 행동하며 투표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선출된다. Committee
(위원회)는 원래 조직의 하위 그룹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위원회 구성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다. Committee는 다양한 소위원회로 세분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Committee의 위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다. Commission은 정부 기관이나 법령 기관에 의해 설립된다. 
Commission의 구성원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되거나 지명되며 정기로 임명된다. 한편 조합 
성격을 가진 조직(Association)의 연합회는 Federation를 사용하며 소규모 품목별 생산자들의 

모임은 Growers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품목별 수출조직들은 품목별 
생산자, 가공업체, 수출업체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성격을 띤다.

표 1-1. 미국 농산물 수출촉진협회 명단(201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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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협회 수출협회명(국문) 수출협회명(영문)

썬키스트 Sunkist Growers, Inc.

크랜베리 마케팅위원회 Cranberry Marketing Committee

워싱턴 과일위원회 Washington State Fruit Commission 

미국 사과 조합 US Apple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딸기 협회 California Strawberry Commission 

캘리포니아 배 자문위원회 California Pear Advisory Board

캘리포니아 키위 위원회 California Kiwi fruit Commission 

하와이 파파야 협회 Hawaii Papaya Industry Association

체리 마케팅 협회 Cherry Marketing Institute

전국 수박 촉진 협회 National Watermelon Promotion 
Board

텍사스 농산물 수출 조합 Texas Produce Export Association

견과류(4)

캘리포니아 호두위원회 California Walnut Commission

미국 땅콩 협의회 American Peanut Council

블루 다이아몬드 생산자 협회 / 
아몬드 보드

Blue Diamond Growers / Almond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피스타치오 수출협회 California Pistachio Export Council / 
Cal-Pure Pistachios, Inc. 

음료(7)

와인 협회 Wine Institute

노스웨스트 와인 촉진 협회 Northwest Wine Promotion Coalition

웰치 식품 Welch 's Food, Inc.

양조자 조합 Brewers Association 

뉴욕 와인 포도 기금 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

미국 증류주 협의회 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푸에르토리코 스페셜티커피협회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Puerto Rico

가공 과일(3)
캘리포니아 자두 협회 California Prune Board 

캘리포니아 건포도 협회 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 

캘리포니아 크링 복숭아 협회 California Cling Peach Board 

신선･가공 

야채(5)

전국 감자 홍보협회 National Potato Promotion Board

미국 건조 콩 협의회 US Dry Bean Council

미국 건조완두콩･렌즈 콩협의회 USA Dry Pea and Lentil Council

캘리포니아 아스파라거스 협의회 California Asparagus Commission 

캘리포니아 신선토마토 생산자 조
직/플로리다 토마토위원회

California Fresh Tomato Growers / 
FloridaTomato Committee 

치즈(1) 미국 유제품 수출 협의회 US Dairy Export Council

수산물(2) 
알래스카 수산 마케팅협의회 Alaska Seafood Marketing Institute

메기 협회 Catfis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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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협회 수출협회명(국문) 수출협회명(영문)

육류 축산(6) 

미국 가축 종 수출 협회 US Livestock Genetics Export, Inc

전국 렌더러즈 협회 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

미국 양 산업 협회 American Sheep Industry Association

가죽 협회 US Hide, Skin and Leather Association

미국 피혁 산업 Leather Industries of America

미국 모헤어 협회 Mohair Council of America

기타 

가공식품(4)

전국 과자류 협회 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전국 꿀 위원회 National Honey Board

전국 꿀 협회 National Honey Association

북미 제분 협회 North America millers Association 

기타(12)  

전국 농무부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전국 해바라기 협회 National Sunflower Association 

애완동물 식품 협회 Pet Food Institute 

캘리포니아 농업 수출 협의회 California Agricultural Export Council 

종족 간 농업 협의회 Intertribal Agriculture Council

유기농 무역 협회 Organic Trade Association

미국 종자 무역 협회 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위스콘신 인삼 협회 Ginseng Board of Wisconsin 

팝콘 협회 Popcorn Board

미국 호프 생산자 협회 Hop Growers of America 

미국 건초협회 National Hay Association 

평가 사업 Evaluations

지역 수출협회(4) 

중서부 식품 수출협회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북동부 식품 수출협회 Food Export USA Northeast

남부 농산물 무역협회 Southern United States Trade 
Association 

서부 농산물 무역협회 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16) 자료 재인용 

앞의 <표 1-1>에서 제시된 품목별 수출협회들을 살펴보면 품목별 수출 협회나 단체들은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와 산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간주해 품목별로 국가브랜드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산지의 

브랜드도 포괄하는 포괄적 마케팅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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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협회들의 수출대상국에서의 활동을 체계화하면 <그림 1-11>와 같이 요약된다. 
여기서 품목별 수출단체들은 해외시장에서 농림수산물을 판매할 때는 해당 품목의 생산국이 

가지는 특성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품목별 수출 촉진 단체의 수출 상대국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지 활동의 기획 ･ 운영을 실제로 실시하는 현지대표이다. 마케팅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요구,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지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잡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필수적이다. 

그림 1-11. 품목별 수출협회의 수출대상국에서의 활동15) 

 

미국 품목별 수출협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마케팅 활용 방식은 현지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마케팅은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지의 여건을 아는 현지사무소의 자율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지의 모든 마케팅 활동에 대해 본국의 담당자가 계획･실시하는 것은 현지의 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없고 비용도 크다. 따라서 품목별 수출협회는 현지에 거점을 두고 현지 전문가에게 

위탁 또는 고용하여 현지 대표에게 현지 활동의 기획과 실천을 맡기는 구조를 갖는다. 품목별 

수출협회의 본부에서 제시하는 마케팅 활동의 기본 방침과 목표를 근거하되, 현지 대표가 현지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동하도록 한다(<그림 1-12> 참조).

15)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보고서(2016)의 일반화된 모델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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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현지 대표의 마케팅 활동 계획부터 실시까지의 흐름

    

현지사무소가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시회 참가 및 상담회 등에서 
시작하여 소매점 이벤트, TV 라디오･잡지 등의 광고, 스포츠 및 예술행사 협찬, 웹사이트 활용,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소비자 홍보 교육 등 다양하다. 마케팅 
방식은 식품업계와 소비자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업계는 수입 및 도매, 레스토랑, 업계지 등의 

업계 관계자에 대한 움직임이다. 소비자는 일반 광고와 미디어, 요리 교실 등의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워싱턴 사과위원회는 기타 배, 포도, 
석류, 복숭아, 체리 등의 단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이벤트 활동을 한다.

- 아래 - 

➢ 미국산 5 품종 과일 합동 프로모션 이벤트

   (소매점에서의 대규모 이벤트 영양 강좌, 기자 회견, POS 이벤트)

➢ 페이스 북의 활용 레시피 제공

➢ 소매점 디스플레이 콘테스트

➢ 소비자 조사 및 경품 이벤트

➢ 수입업자와의 정기적 인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한편, 현지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수출대상국내의 산업조정･지원 활동

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출용 품질 규격의 통일과 수출량 조정, 수출 및 생산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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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연구 개발, 정부에 로비 활동은 품목별 수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지 신뢰를 얻는데 

중요하다. 특히 잔류 농약과 이력추적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항상 수출업체와 생산자

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책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품목별 수출협회를 지원하는 기본 기준은 정부가 50%, 민간이 50%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워싱턴 사과위원회의 예를 보면 

정부가 70%, 민간이 30%이었다. 이런 보조금의 지급조건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출국의 마케팅 
성과나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평가 활동은 수치적으로 수출액 증가목표와 
소매 홍보활동의 판매액, 판촉활동의 참가자에게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정해진 목표뿐만 아니라 

민간의 제 3기관에 위탁하여 수출상대국의 수입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판촉 활동의 효율성은 어떠했는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평가 결과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현지 대표나 광고대행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은 수출협회에게도 수출전략을 재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1.4.2. 민간 수출조직의 운영 사례

1)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

(1) USMEF의 역할

미국식육수출연합회(U.S. Meat Export Fedeartion)는 1976년에 일본 시장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는 세계 12개소에 거점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 식육제품(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닭고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수출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육류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인의 식탁에 미국산 
육류를 기치로 수출촉진을 통해 미국 쇠고기, 돼지고기, 양육업계의 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MEF이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육의 모든 부위의 효과적인 판매로 이익의 최대화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과 제공을 통한 무역 지원

해외 현지시장 바이어 교육 및 미국산 식육에 대한 로열티 증진 

외식 및 소매 부문에 대한 현지 수출시장에서의 비중 확대

미국산 식육에 대한 이미지 개선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 Meat Export Fedeartion)는 1976년에 일본 시장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현재는 세계 12개소에 거점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식육제품(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닭고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수출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식육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세계 식탁에 미국산 

고기를 !’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수출 촉진을 통해 미국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업계의 

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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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MEF의 조직

USMEF 회원은 현재 225개 조직/기업으로 미국식육협회, 각 주의 관련 주정부국, 각 주의 

쇠고기협의회와 가축생산자협회 등의 축산․식육 관련 단체, 콩과 옥수수 등 사료산업 관련 

단체, 식육 가공․수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는 지역의 생산자와 축산업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버에 본부를 두고 28명의 전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 외에 해외사무소를 12곳
(싱가포르(ASEAN 전반), 중국･홍콩(5개 도시), 일본, 한국, 대만, 멕시코, 벨기에(유럽 전반), 
레바논(중동 전반), 러시아, 페루(남미 전반), 텍사스(카리브해 전반)에 두고 있다. 이들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세계 80개국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거점은 USMEF의 독자적인 사무소로 현지 대표는 상황에 따라 미국인 혹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외 각 사무소에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USMEF의 강점은 

내실 있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이다. 각 사무소의 대표는 혁신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을 취하고, 현지 직원의 역량과 사기 증진을 중시한다.
또한 식육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나 관세, BSE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요소와 관련

되기 때문에, USMEF의 해외사무소는 정치적인 connection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나 의원, 업계 단체 등의 유력자(오피니언 리더)를 특정해, 상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의 행정･정치권에 깊게 관계되는 정치력이 BSE 문제나 시장접속 개선 등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정치적 활동할 때의 타이밍 등도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
프로모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PR회사 및 광고회사를 구분해 활동하고 있다. 유연성이 

풍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대만에서는 큰 다리 밑을, 「I love 
US beef」라고 네온사인을 표시한 배를 달리게 하거나 등과 같은 가두 광고를 시험하고 

있다. 현지 사무소 대표는 비교적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 대응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세한 논의보다는 알기 쉽고, 전체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과 발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한다.
각 해외 사무소는 4 분기별로, 1개월마다 정식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식육시장이나 

정치상황 등을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본부나 지역 대표와 거의 매일 정보를 교환한다.

(3) USMEF의 수출상대국에서의 활동

USMEF의 주요한 상대국은, 인근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에 일본, 중국･홍콩, 한국,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그 외 신흥국 시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나 호주, 칠레, 캐나다 등의 생산국과 경쟁하기 위해 주로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관한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최근 수년간은 BSE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이들 프로그램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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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각종 부위를 이용한 조리법 등을 소개(일본)
매장에서 직원이 서서 직접 소비자에게 조리법 등을 교육(멕시코 도미니카)
세관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세관직원에 대한 교육(중국･멕시코)
현지의 외식기업이나 소매점등과 협력해, 여러 페어나 유명 쉐프의 홍보,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홍보. 수출업자으로부터 출자 등 

수입업자, 구매자, 요리사,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고기 자르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을 돌며 시연회 개최 

USMEF 수출업체 서비스팀이 수출업체와 빈번히 소통하며 각국/지역의 수출저해요인

이나 과제 등을 도출･대응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홍콩, 베트남 등에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요리사를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조리법이나 특징 등을 훈련 형식으로 소개

미국 쇠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소매점이나 식육 담당자에게 

미국산 식육의 특징과 판매방법을 교육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미국의 축산 및 식육 산업에 관한 소개나 BSE나 돼지 

인플루엔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조리법이나 미국산 식육의 특징 등을 소개 

2) 워싱턴주 사과위원회(Washington State Apple Commission – WAC)

(1) WAC의 역할

워싱턴주 사과위원회(Washington State Apple Commission – WAC)는 1937년에 워싱턴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싱턴주 의회법에 의거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농산물협회 중의 하나이다. 위원회는 사과재배 농가, 출하업자, 마케터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또한 워싱턴주의 사과가 판매되고 있는 해외 30개국에서 홍보, 프로모션, 홍보, 
교육, 시장개척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 또한 
WAC는 사과생산자의 대부분이 배도 생산하기 때문에 배 생산자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 위원회는 원래 워싱턴주 사과의 국내외 판촉･홍보･교육･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02년 WAC 과징금 징수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유기농 사과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대형 패커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 WAC의 활동을 축소하길 원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헌법판단에 의해 생산자가 그 경합상대에게 유리하게 되는 프로모션에 
대해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 자유의 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생산자들의 총회 의결을 바탕으로 미국 내의 판촉 활동은 중단하고 해외 30여개국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WAC의 전략 목표는 로고의 브랜드화와 로고의 패키지로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워싱턴산 

사과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WAC는 전 생산자가 재배 가능한 

품종의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며 개별 브랜드의 사과 프로모션은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개별 브랜드의 사과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지역이나 소매점에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결과적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익은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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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C의 조직

동 위원회는 주(州)법에 근거하여 주(州)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적기관이다. 이사는 

14명이고, 이중 9명이 생산자, 4명이 수출업자 및 마케터 대표이며 1명이 워싱턴주 농무국장

이다. 회원조직이 아니라 워싱턴주의 약 25,000호 사과생산자 모두를 대표한다.
워싱턴 주에 있으며 WAC 본부에는 9명의 직원이 있으며, 관리 업무 및 사무소 내 지원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부는 광고대리점이나 이벤트 회사 같은 하청업체를 활용하지 

않는다.
해외에는 약 30개국/지역에 대해 총 14명/사무소(2개국 담당: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 태국, 홍콩/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캐나다, 중동, 영국/서유럽/북아프리카, 남미, 중미, 러시아 서부, 러시아 극동)에 대표를 
선임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내에서는 판촉활동을 하지 않으며 해외시장에서는 이들 국가 

대표를 포함한 30개국/지역에서 판촉 활동을 실시하여 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각 사무소에서는 WAC의 현재 관심주제인 건강, 주택, 태양(Healthy, At Home, Sunny)에 

따라 매년 전략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WAC 본부와 국가 대표 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대리점이나 이벤트 회사 등을 활용한다. WAC 본부는 해외사무소와의 
긴 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각국/지역 대표와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스카이프(화상)로 

(전화)회의를 하고 있다.

(3) WAC의 국내 활동과 수출 규모

WAC의 국내 활동은 예산 삭감으로 대폭 삭감되었지만, 사과 수출에 관한 회의 및 수출 

관련 활동은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WAC는 연방규격보다 엄격한 사과의 통일적인 품질규

격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수출업자가 이 규격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협상도 

진행되기 때문에 수출상대국의 수입업자들은 기준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4) WAC의 수출대상국에서의 활동

워싱턴 주의 사과위원회는 해외시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숙한 시장(수출량이 많지만 증가율이 낮은 국가) : 캐나다, 영국, 멕시코, 대만

발전가능한 시장(수출량은 적지만 증가율이 높은 국가) :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미개척 시장(향후 새로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남아공, 호주 등

영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서 WAC 브랜드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 
시장에서는 95%가 소매체인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수출업자와 소매업자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으며 사과에 WAC 로고가 아닌 패커/수출업자 등의 개별 브랜드 로고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과생산자 입장에서는 전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 멕시코, 중국, 인도네

시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특히 WAC는 사과 소비는 많지만 미개척국인 인도네시

아를 주목하고 있다. 물론 중국 시장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는 미국산 사과는 

3개 주 2품종(워싱턴 아이다호 오리건주의 레드딜리셔스 및 골든딜리셔스)이 수출을 인정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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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는 갈라나 글래니스 미스 등의 미국산 사과도 판매되고 있어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미국은 전부터 중국에 대해 인가 품종의 확대 또는 품종 
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WAC는 품종 인가 확대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

으로써 홍콩을 경유하는 경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WAC는 마케팅을 위해 2개의 현지 대표를 거느리고 있으며, 한쪽은 러시아 서부, 
다른 한쪽은 동부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여 성장하는 시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시차가 9개 구분이나 되는 러시아에서의 마케팅은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프로그램 축소가 필요할 경우 러시아 대표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호주는 해외산 사과에 대해 검역상의 문제를 들어 수입하지 않다가 WTO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수입규제를 완화했고 최근 뉴질랜드산과 중국산 사과를 수입한다. 미국산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WAC는 호주 수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5) 해외 마케팅 활동

대부분의 해외 사과수출은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현재의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들을 

겨냥한다. 프로그램은 소비자 중심이어서 미디어를 끌어당길지 주목된다. 이는 국가별로 

달라,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시장에서는 WAC는 사과의 보존방법과 진열방법에 대해 소매업자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종류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WAC는 이런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호주인 소매업 스페셜리스트를 두고 있다.
소매업자의 창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WAC는 종종 소매점포 대항 ‘판매장 만들기 콘테스트’를 

주재하고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소비자의 흥미를 끌 만한 워싱턴주산 사과를 진열한 업체를 
표창하고 있다.
WAC는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 현재는 수입/도매업자의 시찰 여행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FAS 등으로부터의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WAC의 철학에서는 시찰에 ‘불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러시아 사절단을 조만간 초청하는 것은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전시회는, 근년은 참가를 효과가 높은 전문 상품 상품 전시회에 한정하고 있다.베를린과 

홍콩에서 열린 프루츠로지스티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며, 그 밖에 캐나다 

청과물판매협회 컨벤션과 전시회(Canadian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Convention & 
Trade Show)와 신선식품판매협동조합(Produce Marketing Association-PMA)의 행사에 참여

하고 있다. 해외 사과 수출의 대부분이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현재의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들을 겨냥하게 됐다.
프로그램은 소비자 중심이어서 미디어를 끌어당길지 주목된다. 이는 국가별로 달라,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시장에서는 WAC는 사과의 보존방법과 진열방법에 대해 소매업자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종류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WAC는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호주인 소매업 스페셜리스트를 두고 있다.
소매업자의 창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WAC는 종종 소매점포 대항 ‘판매장 만들기 콘테

스트’를 주재하고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소비자의 흥미를 끌 만한 워싱턴주산 사과를 진열한 
업체를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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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는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 현재는 수입/도매업자의 시찰 여행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FAS 등으로부터의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WAC의 철학에서는 시찰에 '불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러시아 사절단을 조만간 초청하는 것은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전시회는, 근년은 참가를 효과가 높은 전문 상품 상품 전시회에 한정하고 있다. 베를린과 

홍콩에서 열린 프루츠로지스티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며, 그 밖에 캐나다 

청과물판매협회 컨벤션과 전시회(Canadian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Convention & 
Trade Show)와 신선식품판매협동조합(Produce Marketing Association-PMA)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의 식품･농산물 관련 전시회에 많이 출품해도, 별로 반응이 크지 않고, 이전에 비하면 

출점 회수는 감소하고 있다.
소매점에서의 활동에 대해 WAC에서는 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점내 프로모션 시의 매출 등 

수치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의 활동 진척 상황 추적을 위해서 시장에 

따라서는 소비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 WAC 이외의 미국산 사과의 프로모션 활동

미국 사과업계의 해외시장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단체로는 워싱턴주 사과위원회와 미국 

사과협회 산하의 미국 사과수출협회 등 2곳이 꼽힌다. 워싱턴주산 사과는 전자가, 워싱턴

주를 제외한 주요 11개 주의 사과에 대해서는 후자가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다.
또 워싱턴주 사과위원회가 가입한 노스웨스트 과수협회(Northwest Horticultural Council)는 

북서부 각 주의 사과 체리 양나시의 생산 및 유통무역업자들의 협회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이 단체의 위원회 중 하나로 무역위원회(Foreign Trade Committee)가 있다. 
미국사과협회(U.S. Apple Association)는 사과의 유통 및 무역 분야에서 생산자, 패커, 수출업자, 
마케터, 가공업자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모든 사과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원래 미국 사과패커의 협회조직과 사과 생산자의 협회조직 합병에 의해 설립된 국제사과

협회(International Apple Institute)를 기초로 199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회원에는 

워싱턴사과협회를 포함한 약 40개 주/지역별 사과관련 협회 및 약 300개사의 개별회원이 있다,
미국사과협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1) 사과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활동 (2) 영양･기능성 

등에 관한 조사와 소비자에 대한 PR활동 (3) 업계뉴스의 발행 등이다.
동 협회의 위원회 중 하나로 미국사과수출협회(US Apple Export Council – USAEC)가 있다. 
USAEC는 뉴욕주, 뉴잉글랜드13,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의 

사과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들 총 11개주의 수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16). 
캐나다, 멕시코, 유럽, 대만,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 브라질, 기타 중미 국가들의 해외시

장에서는 마케팅 및 홍보업체를 위탁하여 대표를 두고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톤주 사과위원회에 비하면 활동은 제한적이다.

16) 워싱턴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11개 주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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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농산물 수출을 위한 R&D 지원 현황

1.5.1 미국 농업 R&D와 농산물수출 관계

미국 농업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항상 다른 수출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농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이를 바탕

으로 한 국제경쟁력의 유지･제고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은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 R&D체계에 기반 한다. 결국 미국 농업R&D의 투자 성과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출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농산물 수출은 수출 이전에 투입,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의 가치사슬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농산물 수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각 가치사슬단계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 이전단계인 투입, 생산, 가공 저장 단계에서 일어나는 R&D 활동도 자연히 농산물 수출과 

연계된다. 
미국 농업 R&D가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은 크게 2개 과정이다. 한 과정은 미국 내의 

농업 R&D가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으로 국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르는 가치사슬 단계에서 

일어나는 R&D가 자연스럽게 농산물 수출로 연계 되는 과정이다. 다른 과정은 해외농업 R&D 
과정으로 미국 대외원조기관 예를 들면 미국의 원조기관인 USAID가 대외원조 차원으로 개도

국의 농업 R&D에 투자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이다. 

1) 미국 국내 농업 R&D와 농산물 수출의 연계 

미국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증가하는 세계 식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가 농업 R&D투자를 강조 한다17). 일반적으로 농업 R&D투자는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연간 세계농업R&D투자액은 693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출된 1달러당 32달러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여 농업R&D투자의 수익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 
미국의 농업 R&D투자는 수출농산물의 수확량 증가 이외에도 환경영향 감소, 분쟁 방지, 식품

안전 등을 통해 세계 기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

에게 혜택을 준다. 미국 농업R&D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하여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농산물을 공급한다. 
현재 농업R&D 활동이 어떻게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의 

GMO 작물 수출이다. 미국이 수출하는 옥수수와 콩의 대부분은 생명공학에서 유래된 GMO 
작물이다. 많은 나라들은 GMO 작물의 수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국가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지만19), 많은 국가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수입을 기피한다. 따라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생명공학의 신품종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농업생명공학은 많은 개도국에 식량안보와 영양실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유럽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17) 2000년 이후에는 공공부문의 농업 R&D 투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민간기업의 농업 R&D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18) BIFAD(2019)의 보고서

19) 미국은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신품종이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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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R&D는 토양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기후변화와 사막화는 

전 세계농업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R&D는 살충제 사용을 줄임으로써 
농지에 가해지는 많은 환경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결국 생태계에 해로운 비료 투입의 

축소,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오염물질 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가진 신품종은 

수입농약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간접비와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며 수확량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 R&D을 통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그룹은 과일의 분해신호를 차단하여 부패 시작을 늦추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식품보존기술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에게 도움을 준다. 농산물 품질을 개선시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계속 굶주리고 있지만 세계 
식량의 30-40%는 낭비되고 있다20). 
장기간 보관하면서 영양가를 유지하는 고품질 식품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가능한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식품을 소비하는 동시에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장기간 선적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량공급시스템의 개발은 비용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및 환경에 도움을 준다.
영양결핍은 빈곤국,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소의 중요한 조합을 제공하는 올바른 음식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영양 결핍은 생산성 능력과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준다. 

2) 해외 R&D 투자와 농산물 수출

미국의 국제농업연구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의 농업기술개발체계 확립과 인력･제도의 역량

개발 강화, 세계 식량안보 개선 등과 같은 성과 외에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의 증대와 
같은 효과도 얻는다. 이미 많은 문헌들은 농업연구투자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21). 
미국정부의 국제농업연구에 대한 지원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1961년 USAID가 만들어

지기 전까지 여러 연방기관에서 관리하는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USAID의 농업연구자금은 

1985년 4억 2,900만 달러(2017년 실질가격)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8년 

6,900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Feed the Future Intiative’에 따라 농업연구자금이 

증가했다. 
Feed the Future의 연구전략은 USAID의 농업 및 식량안보 연구투자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미국 대학이 주도하는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s, CGIAR (이전 국제 농업 연구 자문 그룹), 
국가 및 지역 농업 연구 시스템 및 민간 부문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s를 통한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개발 개입은 개발도상국의 국가역량 구축에 

도움이 된다.
2017년 USAID가 해외에 제공하는 자금 중에서 농업연구개발예산액은 1억 4,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농업연구기금은 주로 미국의 대학,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CGIAR 등 3개 

20) 미국 소비자는 하루에 일인당 거의 1 파운드의 음식을 낭비한다.
21) Alston et al. (2000)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연구 평균수익률은 연간 54%로 추정하였고. Evenson 

(2001)은 지역별 평균수익률로 아시아는 120%, 라틴아메리카는 80%, 아프리카는 44%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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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에 배분된다. 1977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미국 대학들의 

농업연구에 대한 주요 자금원은 협력연구 지원프로그램(CRSP)이었다. 1975년 의회가 대외

원조법을 개정하여 승인한 CRSP는 농작물, 동물, 영양, 천연자원에 대한 농업연구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Land Grant 대학으로부터 과학지식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대학과 정부부처에 인적개발과 제도역량을 키우려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역량개발 투자의 효율성은 미국과 외국기관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역량개발의 핵심 

부분은 미국 대학에서 농업 분야의 상급 학위를 추구하는 수천 명의 젊은 외국 과학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CRSP가 종료되자 USAID는 미국 대학들이 주도하는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노베이션 랩의 목적은 전 세계 기아, 빈곤, 
영양 부족을 줄이기 위해 USAID가 확장할 과학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USAID, 
2019b). 혁신 연구소에 대한 의회 지시는 2017 회계연도에 5천만 달러였습니다. 
CGIAR는 15개 농업연구소의 국제 파트너십으로 1969년부터 USAID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각 연구소는 개도국 농업과 관련된 독특한 주제 또는 지리적 연구 전문화를 가지고 

있다. 연구센터는 국가 정부, 학술기관, 글로벌 정책기구, 민간기업, NGO 등과 제휴해 농업

연구를 실시한다. 많은 CGIAR 연구 프로젝트들은 젊은 과학자들을 멘토링함으로써 인간의 

역량 개발에 투자한다. CGIAR는 녹색혁명에서 비롯되었으며, 녹색혁명 기간 동안 몇몇 
센터들은 고수익의 과 쌀 품종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GIAR은 연구 주제를 '지구 경계 내에서 생활, 식량 가용성 
유지, 기회의 평등 촉진, 공공 보건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빅데이터, 기후, 생물다양성, 
유전체학, 영양학(CGIAR, 2019b)'으로 파악한다. CGIAR에 대한 USAID 자금 지원은 2017년 

4380만 달러, 2018년 8870만 달러로 2012~2016년 연평균 1억5700만 달러(CGIAR, 2019a) 
보다 감소하였다.

3)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농업 R&D투자의 중점사항

최근 농산물수출과 관련하여 농업 R&D투자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농무부

(USDA)는 동식물의 질병을 완화하고 농업생산성, 지속가능성, 생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USDA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둘째, 농작물과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사과, 돼지, 칠면조 등 동식물의 유전적 청사진을 규명하였으며 토마토, 콩, , 보리의 유전자도 

규명하였다. 
셋째, 농업투입요소와 경영 및 정책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지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농작물의 성장률과 토양 표층의 수분 지도를 개발

하였고, 작물의 형질을 개선하는 Maize Genome Database를 만들었다. 또한 농업정책과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원격감지 및 매핑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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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농업 R&D 관련기관들의 역할

공공부문에서 농업 R&D 투자를 시행하는 기관은 주로 USDA 산하 기관들이다. 미국 농무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은 직간접으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R&D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USDA는 과학계 전반에 걸쳐 민간부문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USDA는 연구보고서 발간, 자료수집과 분석, 
무역협정의 체결, 보조금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해외농업시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USDA에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농업 R&D 전문기관은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농업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국립농식품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농업마케팅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등이 있다. 

ARS는 195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가의 농업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수행한다. ARS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미국 전역의 

주립대학과 약 3,000개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의 농촌지도센터(Local Extension Office)를 통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ARS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반면, NIFA는 기술 보급사업을 주관한다. 
NIFA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ARS와는 달리, 주 단위의 지역 농림수산식품연구소에 연구자금을 

배분･관리하고 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ERS는 과학 기반의 경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농업, 식량, 농촌 개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 정책 

및 기타 결정 사항을 알려준다. 대표적인 연구 활동으로는 시장조사가 있다. 국제시장에서 특정 
지역의 농산물 수급은 다른 지역의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농산물은 세계로 

운송되고, USDA는 미국 농가와 농기업들에게 무역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한다. 농산물 수출의 핵심은 국제시장조사이며 수출대상국가의 농산물수요를 검토･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야 농산물 수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ERS는 수년간의 경험과 연계를 통해 축적된 객관적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런 보고서들은 미국 농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출하는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고서 주제로는 국별연구,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연구, 주요 시장보고서, 대외 

무역구제조치 등이 있다. 한편 NASS는 매년 수백 건의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농업의 모든 측면을 
망라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NIFA는 대학 제도 및 기타 협력 기관에서 연구, 교육,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NIFA가 

중점 지원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 국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기술 지원
 ➢ 리스크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 기반 정보 제공
 ➢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산 시스템 촉진
 ➢ 농업분야의 구조와 성과, 국제무역정책, 농업생산과 자원사용, 노동시장과 이민정책 검토
 ➢ 생산성 지표 및 측정 개발
 ➢ 인간의 영양과 식품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 조사
 ➢ 지역시장이 식량수급 및 품질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공급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물 기술의 공존 전략 및 모델



제Ⅰ장 /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35

AMS도 국내외 마케팅 기회를 창출시켜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한다. AMS는 미국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의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미국 내와 

세계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MS가 시행하는 

과학기술 프로그램(S&T)은 국내외 농산물의 품질과 건전성,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계에 
과학, 인증,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S&T는 USDA 기관,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민간 부문 

식품 및 농업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S&T는 실험실 인가시험과(LATD), 모니터링 

프로그램과(MPD), 식물종자보호과(PVPO), 종자규제시험과(SRTD)의 4개 부서로 구성된다.
실험실 승인 및 시험 부서는 식품과 농산물의 국내외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시험 및 

승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NSL(National Science Laboratory, National Science Laboratory, NSL)은 

GA의 가스토니아와 블레이클리에 소재한 산업계와 정부 양쪽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용 실험실 

네트워크다. NSL은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화학적, 미생물학적, 생물 분자 분석을 제공한다. 
우리는 또한 국내 및 국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서비스를 수행할 실험실을 승인하거나 

인가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부서는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PDP)을 관리한다. PDP는 전국 농약 잔류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농약 잔류물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PDP는 미국 식품 공급에서 
농약 잔류물의 수집, 분석, 데이터 입력 및 보고를 관리하며,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 농업부 및 기타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PDP 데이터는 주로 미국 환경보호국이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식생활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식물품종 보호사무소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와 송풍기를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 신규 출원을 심사해 품종을 보호하는 자격증을 20년(넝쿨･나무의 경우 25년) 동안 
부여한다. 이 인증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외국 PVP 애플리케이션을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자신의 품종을 판매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다른 품종의 사용을 다른 품종 소유자가 관리하고, 합법적인 업무 보호를 받는다.
종자 규제 및 시험 부서는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미국 종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연방 종자법

(FSA)과 몇몇 서비스 수수료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FSA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리고 50개 주

와의 협력 협정을 통해, 우리는 주 경계를 가로질러 선적된 잘못 표시된 씨앗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의 역할을 한다. 우리의 서비스 수수료 활동에는 종자 로트의 품질 테스트 

프로그램(순도, 발아, 잡초-씨앗 콘텐츠, 종자 건강 및 생물 측정), 공정에서 검증된 종자 인증 및 
훈련 프로그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종자에 대한 변종 인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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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의 농업생산액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농산물 수출은 세계 1위이다. 미국 

농업은 국내의 생산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빨라 농산물 가격과 농가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미국 농업 법이 국내농업의 보호에서 

수출경쟁력 중시로 변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미국 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세계의 농산물 교역시장이 변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국가와 수출품목도 변하고 있다. 

1994 ~ 2000년 동안 미국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 비중이 3 퍼센트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인도 등 신흥아시아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 2010 ~ 2019년 동안 농산물 

수출 비중이 14 퍼센트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농산물교역이 

긴축되면서 농산물수출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1,370억 달러이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곡물 등과 같이 부피가 

큰 품목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자 선호품목들이었다. 고기류, 원예, 가공식품, 유제품과 같은 

소비자 선호품목이 전체 농산물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콩, 옥수수, 과 같은 곡물은 농산물

수출의 32%로 차지하였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상국도 지난 25년간 많이 바뀌었다. 2020년 7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어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과거 비중이 높았던 유럽과 일본의 비중은 크게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1위 공급국이며, 6번째 큰 수출대상국

으로 2019년 한국수출액은 75억 달러이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동시에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기도 하다. 2000년 270억 

달러이었던 농산물 수입액이 2019년 1,29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소비자 중심의 품목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 

농가와 농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 간에 긴 하게 협력하는 구조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총괄 기관은 농무부(USDA)의 해외농업서비스(FAS)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초기부터 

농산물 시장개척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판매를 촉진하며, 해외무역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술 지원, 외국인 투자, 자금제공, 
식량원조 등까지 업무가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하여 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수출 진흥기관인 FAS의 현 체제가 정립되었다.
FAS의 수출 지원활동은 (1) 농산물 무역정책･국제협상, (2) 해외시장 및 국제수급정보의 수집과 

분석, (3)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제공, (4) 농산물 수출금융 제공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FAS는 현재 워싱턴 D.C.의 공무원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직원이 있으며 177개 국가의 98개 

해외사무소를 커버하는 해외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며 이들 조직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농업의 중요한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 FAS가 해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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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미국대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FAS 직속의 농무사무소(OAA), 주요국 소비시장에 설치

되어 있는 마케팅･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농업무역사무소(ATO), 미국 EU 사절단, 미국 유엔 

사절단 등이 있다. 
FAS는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미국 농산물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농산물수출이 공공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비배타성과 비경쟁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일반 개별생산자는 수출 촉진을 위한 투자 예를 

들면 수출 마케팅과 전시회 개최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FAS와 같은 농산물 수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다. 

FAS가 시행하는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시장접근프로그램(MAP), 해외시장개발프로

그램(FMD), 신흥시장프로그램(EMP), 품질표본프로그램(QSP), 특화작물기술지원프로그램(TASC), 
농산물무역촉진프로그램(ATP) 등이 있다.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출신용보증프

로그램(GSM-102)과 설비보증프로그램(FGP) 등이 있다. 이들 수출지원 프로그램에서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은 MAP와 FMD이다.
FMD와 MAP는 무역단체들이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발･유지･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며 의회가 승인한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자금을 사용한다. 보조는 기본적으로 50%이지만 민간단체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초기에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단체는 자기자금이 10%도 인정해주며 

점차 자기자금의 비율을 높여 최종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FMD와 MAP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FMD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서비스와 무역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MAP은 일반 브랜드를 홍보하며 가공품, 과일, 야채, 견과류, 중간제품을 수출하는 단체에 

적용한다. 
2019년 초 FAS는 미국 농수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무역촉진프로그램(ATP)을 개설하였다. 2018년에 ATP로 57개 기관에 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48개 기관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ATP로 총 59개 기관에 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FAS는 연방 관보에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및 적용기준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신청자는 

통합수출전략계획(UES)을 통하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FAS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지원 효과를 입증하는 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1) 미국 농산물의 해외수요가 

증가한다. (2) 지원자금의 경제적 수익률이 높다. (3) 지원자금의 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수출 촉진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FAS는 실적이 적은 소규모 단체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개의 지역수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별 활동과 개별 브랜드의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수출협회는 지역에서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협동조합, 업계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역수출협회는 소규모 사업자 및 협동조합에 한하여 개별 브랜드의 수출 촉진활동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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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는 보조금 배분을 통해 대상국과 품목에 대한 수출 방향성을 제시･감독하지만, 실제 수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민간 기업(Cooperator)이 결정한다. 민간 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필요한 인원과 자금을 확보･관리한다.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민간

조직의 활동과 운영성과는 중요하다.
현재 농산물 수출촉진 민간조직인 품목별 수출협회는 곡물, 고기, 과실,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품목별 수출협회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

으로 늘어났다. 현재 FAS가 지원하는 품목별 수출협회는 약 70개 정도이다. 면화나 곡물, 육류 

등과 같은 민간협회는 1 품목 1개 단체이지만 몇몇 품목협회는 주와 지역별에 따라 복수로 등록

되어 있다. 미국의 개별 농가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산업 전체로는 공동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 수출지원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와 워싱톤주 사과위원회

(WAC)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판촉, 홍보, 교육, 시장개척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2) 업계(해당품목)의 이익을 대변하며 세계 주요 수출대상국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3) 해외사무소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4)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시행하며 언론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5)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수출대상국에서 정치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6) 해외시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예를 들면 성숙시장, 발전가능시장, 미개척시장 등) 

시장개척을 위하여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미국 농업R&D가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은 미국 내의 농업 R&D가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과 미국이 국제농업연구 및 R&D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과 연계되는 과정 

2개이다. 현재 농업R&D 활동이 어떻게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의 GMO 작물 수출사례이다. 많은 농산물수입국들은 미국 농가가 생산한 GMO 작물의 수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생명공학의 신품종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증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미국 농산물 수출 성과와 직결된다. 
미국이 국제농업연구 및 R&D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USAID의 ‘Feed the Future Intiative’이다. ‘Feed the Future Intiative’의 개도국 

농업R&D투자는 간접적으로 농산물수출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부문에서 농업 R&D 투자를 시행하는 기관은 USDA 산하 기관들이다. 미국 농무부 산하의 

기관들은 직간접으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R&D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USDA 산하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농업 R&D 전문기관은 농업연구청(ARS), 농업경제연구소(ERS), 국립농업

통계청(NAS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농업마케팅청(AMS) 등이 있다. 
ARS는 195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가의 농업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수행한다. NIFA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ARS와는 달리, 
주 단위의 지역 농림수산식품연구소에 연구자금을 배분･관리하고 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ERS는 과학 기반의 경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농업, 식량, 농촌 개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 정책 및 기타 결정 사항을 알려준다. AMS도 국내외 마케팅 기회를 창출시켜 농산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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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에 기여한다. AMS는 미국 농가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의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미국의 농산물 수출현황에서 우리나라가 참조하고 활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농산물수출이 갖는 최대 강점은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긴 하게 협력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 등 수출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지만, 민간 수출협회나 단체는 어떤 품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를 정한다. 
또한 4개의 지역수출협회를 통하여 소규모 수출협회의 지역별 판촉활동과 개별 브랜드의 수출 

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미국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기업이나 특정 산지의 이해를 넘어 

품목별 산업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품목별로 포괄적인 수출촉진체제를 

확립하며, 정부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증진을 위한 통합적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 수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코퍼레이터라고 불리는 미국의 농산물수출과 관련된 품목별 수출촉진단체의 

대부분은 1937년에 성립된 연방법인 농산물 마케팅협정법과 출하유통제도인 마케팅 오더 또는 

마케팅협정 등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넷째, 미국은 품목별로 생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품목별 협회들이 특정 
품목에 특화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와 산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시장에서 농림수산물을 판매할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수출촉진활동을 위하여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현지 대표에게 보다 

신축적인 의사결정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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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22)2

2.1. 네덜란드 일반 현황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41,500㎢ 으로서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 40% 정도이고, 강과 호수와 

운하가 전국토의 19%나 되어 실제 토지면적은 1/3이다. 인구는 2020.12월 기준으로 1,750만 명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1/3 정도이다.
언어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벨기에 중북부 플란더스 지방, 남아공 일부지역, 수리남, 카리브

해안 지역의 네덜란드령 군도에서도 사용된다. 
수도는 암스테르담으로서 문화&경제 도시이고, 국회와 행정부처는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정부형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수상과 내각이 정부를 이끌어간다. 국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75석, 
하원 150석이고, 현재의 수상은 VVD당수인 Mark Rutte이고, 국가원수는 Willem-Alexander 국왕

이다. 
중앙 부처는 12개이나 부처가 없는 장관이 5명이 더 있다. 지방정부는 12개의 주정부와 355개의 

시.군 지자체가 있다.
종교는 2020년 기준으로 카톨릭 14%, 개신교 9%, 모슬림 8%, 기타 종교 2%, 무종교 67% 이다. 
2019년 네덜란드 1인당 GDP는 USD 53,900으로 세계 제6위이다. 경제성장율은 2019년 0.4%, 

20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4%로 위축되었으며, 2021년도는 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9년도에 1.7%, 2020년도에 1.3%, 실업률은 2020.11월 기준으로 4.3% (40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높고, 코로나 1차 유행 때보다는 약간 낮다. 
2019년도 수출실적은 한국과 비슷한 6,200억불로 세계 5위~6위이고, 작지만 강한 나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네덜란드 주요 경제지표 및 추이 및 전망 (단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2.3 2.2 3.2 3.1

민간소비 1.0 2.6 0.3 0.6

정부지출 -0.2 1.2 0.8 3.0

민간투자 10.1 6.8 5.8 -

수 출 6.5 4.3 5.7 4.9

수 입 8.4 4.1 5.3 5.5

물가상승률 0.2 0.1 1.3 1.5

실업률 6.9 6.0 4.9 3.9

재정적자 -2.1 0.4 0.5 0.5

 * 자료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2017년 12월 발표). 2018년은 예측.전망치임

22) 본 내용은 네덜란드 Juso Trading Europe 임건택대표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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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현황 및 추이

네덜란드는 2019년 농식품 수출 945억 유로(약 132조원)를 달성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농업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농업강국으로 둘러 싸여 있어 
경쟁력을 잃고 자국의 농산물 시장이 주변국에 의해 잠식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주변 

농업강대국에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표 1-3. 네덜란드 주요 농식품 수출 관련 지표

항목 현황/실적 비고

총 농가 수 53,860 가구 원예농가: 13,467

농식품분야 종사자 수 761,000 명 총 노동인력의 8.7%

농식품 총 수출 945억 유로 약 132조원

농식품 기술과 장비 수출 90억 유로 약 12.6조원, 전체의 10%

연구개발(R&D) 투자비 4.67억 유로 전년 대비 4% 성장

전체 수출 중 농식품 비중 18.2%

무역흑자 중 농식품 비중 58%
 

*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통계청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추이, 그리고 이러한 수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2.2.1. 네덜란드 2019년도 농산업 및 농식품 수출 현황

네덜란드는 지난 5년 연속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을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 뒤를 독일, 브라질과 

중국이 좇고 있다.

그림 1-13. 세계 5대 농산물 수출국 연도별 수출현황

독일네덜란드미국 브라질 중국

10억 달러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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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은 농산물의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고,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농산물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 농산물의 순(Net) 수출규모로 보면,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순이다. 2019년도 농산물 수입이 가장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다. 

그림 1-14. 세계 농산물 5대 수출국 수출입 현황 

미국 독일 브라질 중국

수입수출 무역수지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통계청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성장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의 수출규모 

904억유로(약 126조원) 대비 4.6% 증가하였고, 2008년 대비 45%가 증가하였다. 2019년도 농산물 

수출액 증가는 주로 가격상승 특히 2차 가공농산물의 가격인상으로 기인되었다. 

 

십

억

유

로

연도 추정

그림 1-15.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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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농산물수출의 72.5%인 685억 유로(약 96조원)는 네덜란드 생산제품이고, 27.5%인 
260억 유로(약 36조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입한 후 다시 수출되었다.

그림 1-16.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액 추이(단위: 조원)

네덜란드산 수출 외국산 수입 재수출

추정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주요 농산물수출국은 이웃 국가들이다. 전체 수출농산물의 1/4인 236억유로

(약 33조원)는 독일로 수출되었다. 벨기에로 11% (108억유로, 약 15.1조원), 영국으로 9% (87억
유로, 약 12.2조원), 프랑스로 8% (77억유로, 약 10.8조원)가 수출되었고, 네 개의 이웃국가로의 

수출은 네덜란드 전체 농산물수출의 54%를 차지한다.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통계청

무역수지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입 현황

독일 EU외 국가

수입 수출

단위:10억 유로

독일외 EU국가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스페인

폴란드

미국

스웨덴

단위:10억 유로

그림 1-17.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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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수출농산물 품목은 화훼류 95억 유로(약 13.3조원)으로 가장 많고, 육류 88억 

유로(약 12.3조원), 낙농 및 계란 86억 유로(약 12조원), 채소 73억 유로(약 10.2조원), 과일 62억 
유로(약 8.7조원) 이다. 상위 5개 품목의 수출물량은 전체 농산물수출의 43%를 차지한다.

그림 1-18. 네덜란드 5대 농산물 수출 추이

10억
유로

자료출처:CBS 네덜란드 통계청

네덜란드의 화훼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이웃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와 러시아이고, 
EU 역내 수출이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EU외 국가로의 수출은 15% 이다. 화훼류 독일 

수출은 전체의 30% 로서 가장 많은 화훼류가 독일로 수출된다.

그림 1-19. 네덜란드 화훼류 5대 수출대상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러시아

추정

백

만

유

로

전체 화훼류 수출 중에서 자국산 화훼류 수출이 88%를 차지하고, 12%는 외국산 화훼류를 

수입한 후 재수출한 것이다. 화훼류의 주요 수입국은 케냐, 독일, 벨기에 이고, 전체 수입 화훼류의 

45%를 차지한다. 독일과 벨기에로부터 네덜란드로 수입되는 화훼류의 대부분은 항공으로 

독일과 벨기에로 도착된 후 네덜란드로 트럭운송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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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네덜란드 5대 화훼 수입국

백

만

윺

로

캐냐 벨기에 독일 에쿠아도르 이태리

추정

또한 2019년 농업관련 후방산업(농기계, 온실자재, 종자, 비료 등)의 수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99억유로(약 13.9조원)을 기록하였고, 주요 수출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과 미국

으로서 전체 농후방산업 수출의 47%를 차지한다. 
네덜란드는 농산물과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서비스무역 규모도 크다. 농업관련 서비스는 

수입이 수출보다 크다. 2017년 농업관련 서비스의 주요 품목은 농산물가공과 운송이며, 수입규모는 

53억 유로(약 7.42조원)이고 수출은 절반 수준인 27억 유로(3.8조원) 이다. 

2.2.2. 네덜란드 2019년도 농산업 및 농식품 수입 현황

2019년도 농산물 수입은 641억유로(약 90조원) 2018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네덜란드 초유의 
30억유로(4.2조원)가 넘는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십

억

유

로

추정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네덜란드 통계청

연도

그림 1-21. 네덜란드 농산물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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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수익규모로 보면, 화훼류가 58억 유로(약 8.1조원)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렸고, 낙농 및 계란 43억 유로(약 6조원), 육류 40억 유로(약 5.6조원), 채소 35억 유로

(4.9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자료출처: WUR 와허닝언대학교, CBS 통계청

그림 1-22. 네덜란드 농산물 무역 흑자추이

십

억

유

로

2.3.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 지원 제도

2.3.1.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농식품 수출정책 핵심 4가지

최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미래 농식품 산업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와 27개 가능한 정책적 

조치가 제시되었다.
4가지 핵심과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조달, 완전 폐된 순환농업, 농업과 

자연의 균형,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익능력 이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및 조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과 조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의 식습관과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학문적 조사에 의하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습관은 동물성 농식품, 지방,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농식품 섭취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을 위한 정책적 조치는 6가지가 소개되었다. 
1). 식품기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유도

2). 농식품의 실제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통체인의 구매성향 유도 

3). 계약을 통한 농식품 소비의 지속가능화

4).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과 생산방법 제시

5). 소비억제 농식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과 소비장려 농식품에 대한 인하 

6). 건강에 해로운 농식품 홍보 금지로 소비감소를 유도하고 건강식품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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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 폐된 순환농업

폐된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치와 조방적 농업 장려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요구된다. 
농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산물이 
나오게 된다. 특히 인산과 질소와 농약에 의하여 대기와 토양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하자원을 고갈 시킬 수 있고 온실가스 방출로 기후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완전 폐 순환농업을 위해서는 7가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1).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한 연구에 보조금 확대

2). 고품질의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로 화학비료를 대체

3). 정부가 축산농가를 구매 정리하여 전체 사육수 감축 

4).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세금 부과 확대

5). 농약의 지표수 유입 감축 의무화

6). 질소배출 감소를 위해 거래 가능한 질소배출권 확대

7). 축산허가 연장시 축사와 주택간 최소거리 계속 유지 조치

3) 농업과 자연의 균형

기존 방식에 의한 농식품 생산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업과 자연의 
균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연속의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류의 삶을 위헙한다 (Blobal 
Assessment Report 2019). 사회적으로도 곤충 특히 벌의 감소와 관목, 숲, 나무가 사라지면서 

경관이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농업과 자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자연을 잘 조합하거나, 일부 지역

에서는 도시와 산업단지와 집약적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농업과 자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6가지가 있다.
1). 농업용수관리를 위해 델타계획을 강화하여 수질 개선

2). 생태규정을 이행하는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PlanetProof 인증

3). 농장에 생태다양성 존을 도입하는 농가에 보상금 지급

4). 습지환원으로 지반침하를 막고 이탄 분해를 억제하여 온실가스방출 감축 

5). 고위험군에 속하는 농약 주성분을 사용금지하여 농수로의 수질 개선

6). 가축분뇨규정을 수질과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 곳은 더 강화

4)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익능력

농가 수입은 압박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2019년 가을에 

농부들의 대규모 데모가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농가들에게 환경과 자연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요구와 농민들의 수입능력 변화대한 우려간에 빚어진 갈등이었다. 
과거 농가들은 수입증대와 농장생존을 위해 전업농화, 집약화와 규모화를 해왔고, 새롭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생산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주요 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수출조직화 전략

48

소비자인 도시민들은 자기들이 소비하는 농식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농업과 농민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전과는 달라졌다.
정부는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기금을 농가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여 지원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을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에게 보조금

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8가지가 있다.
1).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도시민간 소통강화 캠페인으로 소비성향 변화유도

2). 지역특산품 지원과 개발로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3). 유럽연합 배당 직불금 예산집행은 현재대로 유지하여 농가수입 안정화

4). 습지 목장지역에는 수중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반침하 방지 

5). 독성이 강한 농약을 배제하고 약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6). 혁신적인 농식품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유도

7). 지속가능성이 낮은 외국산 농식품의 수입규제

8). 농업과 원예의 위기 및 위험관리 조치를 강화하여 재정문제를 사전 방지

그림 1-23. 네덜란드 농식품 시스템

        

 주거 환경

국내외 생산

소매업체

소비자

농식품 정책

정책적 조치
생산 흐름
자연의 잇점 활용
방출과 자연의 잇점에 대한 영향 

네덜란드의 농식품은 대부분 현대화되고 산업화된 시스템에서 나온다. 이 시스템은 농식품 

생산자, 가공업체, 생활필수품공장, 물류업체, 도매상, 소매점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가 
농식품정책을 통하여 이 시스템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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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네덜란드 국가중점육성 10대 품목 중 농업분야 2품목

네덜란드는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를 위해 네덜란드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동

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새로운 시장 조성과 진출을 위해서는 혁신과 갱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기업(농가포함)과 지식기관(대학교, 연구소)과 정부의 긴 한 
협력이 요구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분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네덜란드는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악화로 인하여 정부는 긴축재정을 폈고, 기업들은 
투자를 연기하고, 많은 혁신 프로젝트들은 중지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에 출구전략으로서 혁신분야와 투자분야를 결집하여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 10대 국가중점육성 프로젝트 톱섹터 (Topsetoren)을 시작하였다.

1) 톱섹터 10개 분야

① 농식품 

② 네덜란드 화학

③ 창의적인 산업

④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산언, 가스, 도시에너지, 해상풍력에너지) 
⑤ 홀란드 건강 (생명과학과 건강) 
⑥ 물류

⑦ 홀란드 하이텍 (하이텍 시스템과 자재)
⑧ 원예 및 종묘

⑨ 수자원 및 해양산업 (델타댐 기술, 해상기술, 수자원기술) 
⑩ 네덜란드 디지털 델타 (ICT 팀)

이 국가중점육성 프로젝트 톱섹터 10개 분야 중에서 농업 및 농업관련 분야에 3개 분야가 

있다. 농식품 분야, 원예와 종묘 분야, 물과 해수산업 이고,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

으로 강한 대표성을 갖는다. 실례로, 이 분야의 기술지식을 통하여 네덜란드 과학연구의 질적인 
면과 농식품 생산물과 서비스는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2) 톱섹터의 목표

○ 네덜란드의 혁신경제 강화

○ 네덜란드의 혁신력 제고

○ 국제무역기회 확대. 네덜란드 무역사절단 구성시 톱섹터는 네덜란드 혁신대사로서 역할을 
수행

○ 세계의 기후, 의료, 안전, 물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강구

○ 응용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에 공동투자

○ 혁신기술의 광범위한 적용과 신규시장 창출

○ 전문인력과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인적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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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모 네덜란드 전체 중 비율%

총 관련기업 수 (농가포함) 145,140 개 9.1%

총 종사자 수 1,041,00 명 11.7%

수출규모 637억 유로 15%

생산량 1,410억 유로 10.3%

부가가치 498억 유로 7.8%

R&D 투자비 7억 유로 8%

3) 톱섹터의 육성 일정

- 2008년 : 세계금융위기 발발

- 2010년 : 네덜란드 불황 및 혁신 정체

- 2011년 : 네덜란드 10대 국가중점육성 과제 시작 (처음에는 9개분야로 시작하여 후에 1개
분야 추가). 목적은 경제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 과학지식기관과 정부의 골든 트라이앵글 

협력 구축 및 협력투자 추진이다. 
- 2012-2017년 5개년 프로젝트 시작. 기업도 국가 연구개발 (R&D)에 함께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기업이 투자와 연구에 긴 한 협조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른 톱섹터 분야와도 교차협력 (Cross-Overs)으로 발전하고,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응육과학교육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5개년 프로젝트 후 평가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기업체(농가포함)와 지식기관(대학, 연구소)과 
정부간 긴 한 협력이 형성되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톱섹터가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제2차 5개년 톱섹터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문제해결과 핵심기술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25개 미션(사명)이 주어져서 

톱섹터 및 혁신정책이 미션(사명) 지향적을 초점을 맞추었다. 
2019년 말에는 10개 톱섹터, 6개부 장관, 지식기관, 지역 사회기관이 함께 모여서 2023년
까지의 지식과 혁신 안건(Agenda)을 발표하엮고, 기업과 지식기관과 정부가 25개 미션(사명)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49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의하였다.

4) 톱섹터 TKI (Topsectorcondortium for Knowledge & Innovation)

각 톱섹타 마다 TKI(지식 및 혁신 컨소시엄)가 구성되어 있고, 농업분야의 TKI는 농식품 

TKI와 원예 및 종묘 TKI 두 개의 컨소시엄이 있다. 

(1) 농식품 TKI: 농식품분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및 물가안정책

농식품 톱섹터는 전세계 인구 90억을 위해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 생산과 조달을 

위한 협력과 건강한 미래를 모토로 삼는다. 

농식품 톱섹터의 활동분야는 지식&혁신부(TKI), 국제부,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부, 창업부, 
시장 및 사회부, 인력양성부 6개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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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세부 분야 규모 %

감자, 채소, 과일 14%

축산 (육축) 12%

화훼 10%

사료, 부산물 10

카카오,당류, 담배 10%

유제품, 계란 8%

기름, 지방, 채유종자 8%

곡류 7%

음료 5%

사회적 과제 해결: 다음 세대의 세계인구는 곧 20억이 증가할 전망이고, 8억명이 장기적인 

기아로 고통을 받거나 양질의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식량증

산이 필요하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부의 증가로 채소, 유제품과 육류와 같은 고단백식품, 
고품질의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질병이나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양의 식량을 환경과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보존하면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식량 생산 1kg당 환경, 기후 및 생물다양성 파괴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 톱섹터에서는 네덜란드 농산업체가 좀더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개선하여, 
기후중립과 저항성이 강하고 건강한 생산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덜란드 농식품은 국제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강하고 혁신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분야이고, 고효율적인 물류와 가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은 14개 분야로 세분된다. 

톱섹터 농식품 분야는 원예&종묘 분야와 물&해수산업 분야와 함께 농업, 물 및 식량 부문

에서 미션(사명)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지식 및 혁신 계획을 세웠다.

톱섹터 농식품분야의 지식 및 혁신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순환농업

○ 기후중립 농업 및 식량생산

○ 전천후 농촌 및 도시 조성

○ 고부가가치,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북해 및 타 수자원

○ 네덜란드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델타(삼각주 지역)이고, 지속한다

○ 핵심 기술들 

톱섹터 농식품은 연구과 혁신프로젝트를 세우고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혁신 

장려한다. 톱섹터 농식품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곳은 톱팀 (Topteam) 이고, 
이 톱팀은 기업체(농가포함), 과학연구기관 및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 
톱팀은 톱섹터 농식품의 운영을 맡고 공식적인 대표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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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예 및 종묘 TKI: 원예&종묘분야 기초연구, 응용연구, 물가안정

톱섹터 원예&종묘는 원예, 종묘 및 농업 분야의 모든 식물성 체인을 포함한다. 시설원예와 

노지원예 생산, 원예생산물 가공업체, 공급업체, 무역 및 도매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

넓은 분야이다. 
1차 원예생산물 분야로는 채소, 과일, 나무 (관상수, 정원수), 화훼, 구근 등이 있다. 종묘 

분야에는 화분용 모종, 육묘, 종자가 포함된다.
한국 속담에 “못자리농사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식물성 생산은 좋은 종묘로부터 

시작된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종묘공급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잇다. 
채소, 과일, 감자, 쌀, 옥수수,  등 모든 건강한 식품은 육종과 종자 증산과 육묘를 거쳐 

공급되는 종묘자재로부터 나온다.
톱섹터 원예&종묘는 전 세계에 이러한 종묘자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선농산물도 공급

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품을 조달함으로써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성질병 감소에 기여한다. 
채소와 과일은 적은 칼로리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건강식품

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고,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4%는 도시민이 될 

전망이어서, 녹색화가 잘 조성된 건강한 생활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공원이 많을 때 

공기를 청정하고, 미세먼지를 잡고, 빗물을 받아 가둘 수 있고, 문제화된 지역을 소생시키고, 
운동과 놀이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 
도시에 녹색화가 잘 되면 거주와 근무에 더 매력적이 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단지

(cluster)가 될 수 있다. 절화와 관상식물은 사회적 교류와 관계 및 전통을 유지관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20억유로 규모의 절화와 관상식물과 
종묘가 거래되었다. 
원예생산시스템의 생태학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 일반 농업과 원예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한한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생물다양성 파괴에 일조를 
하고 있어서, 농업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순환농업으로 자연과 생태파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톱섹터 원예&종묘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자, 특히 천연가스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CO2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설원예농가에 설치된 열병합발전기(CHP)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네덜란드 가정 전력소요량의 
10%를 충당하고 있고, 지열을 개발하여 온실난방과 주변 가정과 기업에 잉여 온수를 난방용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 공장에서 방출되는 CO2를 원예농가가 재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톱섹터 원예&종묘는 원예, 식품 및 녹색환경 분야의 전 세계적 사회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선도자로서의 야망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 톱섹터 원예&종묘는 국제시장의 선도자로서 세계최고의 지식기관과 기업(농가

포함), 지식기관 및 정부간 민관협력의 강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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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과 이 분야의 경제력 강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협력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톱섹터 원예&종묘의 미션(사명)도 톱섹터 농식품의 미션(사명)과 동일하다. 
이는 톱섹터 원예&종묘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와 혁신 프로젝트가 톱섹터 농식품과 톱섹터 

수자원&해양자원과 함께 공동과제인 농업, 수자원, 식품 미션(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4. 톱섹터 원예 및 종묘산업 현황

항목 규모 (개/명/십억 유로)  네덜란드 전체 비중 (%)

생산량 17.7 1.4

부가가치 9.8 1.6

총 기업 수 (농가포함) 23,780 1.6

종사자 수 125,000 1.4

수출가치 17 4.0

R&D지출 (네덜란드 내) 0.31 3.3

톱섹터 원예&종묘는 대부분 중소기업(농가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톱섹터 원예&종묘 내에는 세 가지 부서로 나뉘어 활동한다. 
○ 지식 및 혁신

○ 인적자원 관리 

○ 국제화

모든 프로젝트는 기업(농가포함), 지식기관 및 정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협력 체제로 진행

되고 있다. 톱섹터 원예&종묘에 참여하는 71개의 농가, 협동조합, 육종업체, 육묘업체, 원예 

관련 후방산업체는 네덜란드 원예 및 종묘 생산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3.3. 유럽연합과 자국 정부의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1-2027년 기간을 위한 공동농업정책(CAP)을 발표하였고, 늦어도 

2023.1.1일부터는 시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국가전략계획(NSP)을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 공동정책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의 수출경쟁력이 증진되고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 

공동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정책에 따른 재정지원은 
“농산물 시장안정”과 “농촌개발” 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 기금에서 가장 큰 몫은 직불금과 시장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농가수입지원과 녹색화

지원금과 시장 가격정책의 형태로 지급된다. 농촌개발지원금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연합 

기금과 자국의 충당금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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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전체의 50% 부담이 의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농촌개발프로그램

(POP3)에 의하여 수행되고 대부분 농업관련 자연과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집행되며, 자국 

충당금은 주로 주정부가 부담한다.

유럽연합 농업보증기금
연 평균 7.3억유로

기본 직불금

녹색화직불금

젊은 농업인

방목 수당

위기금 반환

시장, 가격정책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연기금
연 평균 1.8억유로

EU

정부

주정부

수자원공사

연 평균

투자 지원

농업적 자연관

농촌 개발.보존

협력지원비
품질규정

위험관리

기술 지원

지식 및 혁신

2.3.4. 품목생산위원회(Productboard)

품목생산위원회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든 준정부 기관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구였다. 품목생산위원회는 농업의 분야별로 조직되었고, 원예 생산위원회, 
경종 생산위원회, 육류&양계 생산위원회, 낙농 생산위원회가 있었다.
원예 품목생산위원회는 2015년까지 원예분야의 기술지식 플랫폼으로,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원예 품목생산위원회의 3가지 주요 업무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연합의 규정과 정책의 
실행, 원예농산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 및 새로운 시장개척, 원예작물 재배관리와 

농산물 연구프로젝트 진행이었다. 네덜란드 원예기술의 발전과 원예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과 농업인을 위한 대정부 및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첨병역할을 해왔다. 
원예 품목생산위원회에는 과일 및 채소류, 화훼 및 관상식물, 화훼구근, 수목, 조경, 에너지, 

사회경제사무국 분과별 위원회를 두었다. 
2009년도 예산수입은 생산자, 무역업체 및 산업관련업체 부담금으로 매출액의 평균 1%를 

받아 7,000만 유로 확보, 예산의 85-90%는 네덜란드 원예산업 강화에 사용되었고, 지출 항목별로는 
주로 시장개척비 3,000만 유로, 연구 개발비 1,500만 유로(연구기관, 와헤닝언 대학교), 품질 및 

환경보전 개발비 1,500만 유로가 사용되었다. 
원예 품목생산위원회는 네덜란드 원예농가를 결집하여 개인농가가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농가의 역략을 한단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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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RVO 기업정책 실행청 지원

네덜란드는 기업심이 왕성한 나라이고, 국제적인 사업에 많은 성공을 이룩하고, 국제적인 
농업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혁신역량이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농가와 농업관련 산업과 

기관 종사자들 몸속에 기업심이 배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가와 농업관련 기업체들을 위해 최적의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각 관련 부처는 이를 

위한 정책을 설정한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 임무는 경제 기후부 소속인 기업정책 실행청 

(RVO: 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에게 주어진다. 네덜란드 주 정부와 유럽연합

에서도 임무 위탁을 하기도 한다.

1) 기업정책 실행청(RVO) 역할

네덜란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 농업관련 사업, 혁신적이고 국제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과 요청이 있을 때, RVO 사업정책 실행청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고객은 네덜란드 정부, EU 관계자, 시.군관계자, 주정부 관계자, 기업체 혹은 개인 등 

기업하는 모든 사람이다. 
RVO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기업체와 정책담당자들을 돕고, 정보와 자문, 재정지원, 적합한 

연락처 혹은 상담을 제공하며, 각종 규정을 만들고, 실행하며, 법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한다. 
또한 기업체, 지식기관, 금육기관, 대사관과 해당지역의 정부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연결

시켜주고 협력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나라에 대한 전문가, 그 나라의 특허관련 

전문가,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제공하고, 금융 및 회계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 기업정책 실행청(RVO) 재정지원

기업정책 실행청(RVO)은 폭넓은 보조금 및 재정지원 규정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의 여러 

부처와 유럽연합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도움으로 농가와 농업관련 기업체는 주택, 창고, 축사 지붕에 태양광 전열판을 

설치할 경우, 자연보존에 투자를 할 경우, 수출계획을 실행할 때, 에너지중립으로 건축을 할 때,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혹은 차세대 혁신개발을 할 때, 기업정책 실행청(RVO)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기업정책 실행청(RVO)에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고, 
희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보조금은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분야가 있다. 
○ 숲 조성 ○ 동물복지

○ 농업 및 농업교육 ○ 자연관리

○ 통신시설 ○ 어업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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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산물 수입이 주를 이루는 농가가 농업에 투자를 할 경우 농식품부에서 농가의 은행

융자 일부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2020.3.18일 이후에 
건강한 농가 혹은 농기업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한 경우를 위해 추가 

지원책인 단기융자보증

(Borgstelling voor een overbruggingskrediet, BL-C)이 만들어졌고, 정부가 농가 융자금의 70%를 

보증한다. 단기융자보증은 농가 혹은 농가기업당 최대 150만유로까지 가능하다. BL-C가 

적용되는 단기융자는 ABN-AMRO Bank, Rabo Bank, ING Bank, Triodos Bank, Deutsche 
Bank, NIBC에서 가능하다. 
이자율은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창업자와 타기업 인수자는 0.5%, 기타 농가나 기업은 
1.5%이고,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창업자와 타기업 인수자는 0.75%, 기타 농가나 기업은 

2.25%이며, 최대 상환기간은 4년이다.

3) 기업정책 실행청(RVO) 수출지원

기업정책 실행청(RVO)은 수출을 원하는 농가 혹은 기업에게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외국의 사업파트너 정보와 재정지원을 이용할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정책 실행청

(RVO) 홈페이지에는 100개 이상의 국가와 사업을 할때 필요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기업

정책 실행청(RVO) 소속 지역전문가는 그 지역 업체와의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자문을 제공

하고, 시장조사 보고서도 작성해준다. 
각 국가별로 정보창에서는 사업파트너 찾기, 그 국가의 보조금 제도, 여행정보, 사업자의 책임, 
그 국가의 제반 사항, 시장정보, 법규와 규정 및 해당국가와 기업정책 실행청(RVO)와의 

네크워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국제사업에 대한 EU-법규정과 보조금 안내도 제공

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 방문자는 610만명, 소셜미디어 참여자는 약 25만명, 전화상담 

약 30만명이 이용하였고, 고객만족도는 평점 7.4를 받았다.

2.3.6. 주정부의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

네덜란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농식품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개주 혹은 2개주가 연합하여 농식품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공사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공사는 한국의 코트라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합쳐진 기능과 유사하고, 농식품 산업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대표적인 예로서 네덜란드 오버아이절, 헬덜란드 연합주정부의 동부지역개발공사 OostNL의 

농업 및 수출지원정책을 살펴본다. 
OostNL은 동부-네덜란드의 개발공사이고 (종사자 수 138명), 경제기후부와 주정부 오버아이절과 

헬덜란드의 공금을 위탁받아 동부-네덜란드의 기업체에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정책의 톱섹터 중 식품, 에너지, 건강 및 기술 분야에서 재정지원 외에 기술지식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재정지원과 사회적 이윤 사이에 최적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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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들이 혁신하고, 투자하고, 국제화 하여 빠른 성장을 하도록 도와서 지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는다. 
OostNL은 동부-네덜란드의 개발공사는 사업개발부, 금융부, 국제부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개발부는 지역의 중소기업(농가포함)에 기술지식, 자금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1:1매칭 

자문으로 혁신의 시장으로 이끌어주고, 다른 기업들과 지식기관들과 정부와 네트워크를 맺도록 

돕는다. 금융부는 여러 기금을 모아서 창업자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국제부는 국제적인 기업이 동부-네덜란드에 수월하게 설립되고 정착하도록 최적의 기업설립 

장소, 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급처 목록, 그 분야에 대한 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지식기관과 정부와 업체들과 연결하여 지역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무역사절단을 조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업체들을 
방문한다. 국제무역 사절단 파견은 주로 박람회장이고, Hannover Messe, Medica Beurs, 
GrowTech Eurasia 및 여러 소규모 박람회에 참가한다. 
해외로 처음 수출하기 원하는 업체(농가 포함)를 위해 수출대상국의 법규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해주고, 그 국가의 사업파트너, 구매 고객 혹은 제품 공급자를 발굴해준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GO4EXPOR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버아이절과 헬덜란드 주정부는 

14개 파트너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농가포함)을 위한 수출촉진에 힘쓰고, 주로 무역사절단 

조직을 한다. 
OostNL은 동부-네덜란드의 개발공사는 독일과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상공회의고, 지역의 테크노센터, 국제무역센터, 푸드벨리, 헬스벨리, 
KiEMT와 긴 한 협력으로 진행된다. 
동부-네덜란드 개발공사의 활약으로 주정부, 기업체(농가포함), 지식기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도에는 51개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268개 프로젝트를 성사, 287개 중소기업이 30개 

무역사절단행사에 참가, 2.9억유로의 국제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1011명, 
7억유로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으로 고용창출 약 5500명 (향후 5년간 11800명 예상), 0.55억유로 
R&D 지출, 17개 특허 발급, 576만kg의 CO2 감축 등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2.3.7. Naktuinbouw종자원 및 검역원의 수출 간접지원

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은 네덜란드 원예 생산물의 품질과 공정 및 유통체인을 보호

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기구로서 채소, 경종 및 화훼류 

종자와 종자묘목을 관리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Naktuinbouw의 검역서비스는 네덜란드 농산물수출의 주요품목인 화훼, 채소 및 수목의 품질을 

유지관리하여 각국의 검역기준에 충족되도록 지원하고, 농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61년에 식물검역원이 설립되고, 이후 여러 종묘관련 기관이 합병되어 2000년에 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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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업무

로부터 오는 검역 및 연구 수입으로 충당하며, 농자연식품부에 소속되어 있고, 검역부, 실험실부, 
종자연구부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 종묘를 판매하길 원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검역원에 등록해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네 개의 식물검역부서가 있는데, 이중 3개부서는 

절화, 채소 및 수목, 화훼구근 BKD(구근검역), 감자, 곡류 및 목조종자 등 종묘에 관련된 

것이고, KCB(품질검사)부서는 채소와 과일 수확물의 품질을 검사한다. 
참고로, 네덜란드 식약청 NVWA는 농식품자연부 소속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식품 및 

가공품의 품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수출시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식품관련 

검역기관이다. 
반면에 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은 네덜란드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수출되는 종묘의 

동질성, 품질 및 건강도를 확인하고 판정하고,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른다. 네덜란드 

거대한 종묘 수출의 든든한 후원군이고, 대한민국과는 세계최초로 디지털검역 정보교환을 

시행한 바 있다. 
Naktuinbouw 종자원 및 검역원은 이러한 업무 외에 전문지식을 정부관계자와 농가들과 나누고, 

국내외 관계자들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방문 견학을 할 때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지식을 공유토록 한다.

2.3.8. 원예산업의 단지화를 통한 수출 진흥

네덜란드 전체 농경지 중에 원예 산업이 차지하는 면적은 대략 6%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수출의 1/3이 원예농산물 수출이다. 특히 시설원예의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0.5% 이지만, 농산물 

수출의 22%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가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원예산업을 

단지화 하였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농가나 농업관련 기업이 자생적으로 정착하였으나 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단지화 하고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원예산업의 대표적인 단지는 Greenport, Foodvalley, Seedvalley가 있다.

1) Greenport

네덜란드에는 7개의 Greenport가 있다. 유리온실 산업단지가 5개이며, 화훼구근 생산단지 1개, 
정원수 및 관상수 생산단지 1개로 되어 있다. 

□ 유리온실 산업단지 Greenport
Greenport Westland: 세계최대 유리온실 단지, 세계적인 종묘회사, 온실건축업체, 온실자동

제어컴퓨터 생산업체, 온실관수 및 양액기, 냉난방설비, 수확된 과채류 선별포장 유통

센터가 모두 입주한 온실종합단지이다. 
Greenprot Venlo: 1,500ha 유리온실 단지이며 주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 재배되며, 
독일과 동유럽, 북유럽으로 수출하는 대형 유통센터 Fresh Park이 위치해있다. 



제Ⅰ장 /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59

Greenport Noord Holland (Agriport A7): 간척지에 건설된 대규모화된 첨단온실 단지로서, 
가장 작은 온실이 13ha 이고, 가장 큰 온실이 120ha이다. 농가마다 열병합발전기가 있어서 
총 250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되어 농장연합 전력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므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유럽데이터센터 모두를 단지내에 

유치하였다.
Greenport Aalsmeer: 세계최대 화훼작물 온실단지로서 인근에 있는 세계최대 화훼경매장 

Royal Floraholland의 회원농가이다. 
Greenport Gelderland: 최근에 추가된 Greenport로서 와허닝언 농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온실농가들이 결집하여 등록한 Greenport 이다. 

□ Greenport Duin en Bollenstreek 화훼구근 생산단지

네덜란드 중서부 해안가의 Hillegom, Katwijk, Lisse, Noordwijk, Teylingen 시에 30km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구근재배단지 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튜립, 수선화, 히야신스, 백합 등 화훼구근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매년 3월 20일 경부터 5월 20일경까지 개장하고 연간 150만~200만명이 방문하는 

꺼으껀호프 화훼박람회장도 이곳에 있다.

□ Greenport Boskoop 정원수 및 관상수 생산단지

Boskoop 지역은 1466년부터 원수 및 관상수 재배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443개의 전문화

된 재배농가들이 들어선 단지로 발전하여,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정원수 및 

관상수 재배 및 수출단지이다. 

2) Foodvalley

Foodvalley는 네덜란드 농업연구의 중심지인 와허닝언에 위치해있는 농식품연구 및 생산단지

이며 네덜란드 농식품산업의 엔진과 같다. 
처음에는 반경 15km 이내의 농식품업체를 회원으로 영입하였으나, 그 후에 네덜란드 전역

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농식품 업체나 기관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푸드밸리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업체, 기관, 연구소는 2,600개 이며, 
종사자 수는 28,500명이다. 푸드밸리 회원사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44억유로 

(순수한 농식품은 20억유로), 2004~ 2023기간의 R&D 투자규모는 20억유로에 달한다.

3) Seedvalley

씨드밸리는 네덜란드 북홀랜드 원예단지에 위치해있는 세계작물육종과 육종기술의 중심지다. 
20개의 채소 및 화훼종자 육종업체와 15개의 종자관련 업체가 입주해있고, 3,500명 이상이 

이곳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300명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육종 생산되는 종자의 86%는 해외로 수출되고,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채소종자의 50%는 씨드밸리에서 보급된 것이다. 2019년 종자 수출액은 16억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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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인증제도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수출품 가치 제고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은 80-90%, 축산 및 낙농 농산물은 60-70%가 해외로 

수출되며,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준에 따라 농산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대한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에 대한 인증은 14개가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인증을 전담하여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다. 

1) SKAL 인증 

SKAL은 네덜란드 농자연식품부에 의하여 지정된 네덜란드 내 유기농농산물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수확되어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SKAL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농 농업에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에서 농업을 해야 하며, 유전자변형 

종묘(GMO)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가공된 농식품에 SKAL 인증을 부여받으려면,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첨가물도 최대한 자연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현재 4,486개의 농가 및 농식품 업체가 SKAL 인증을 보유하고,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 EUREP-GAP 인증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과 EUREP (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이 

1999년 유럽 농산물의 슈퍼마켓 유통을 위한 품질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Eurep-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이라 하고, 과일, 채소, 감자, 절화 및 종묘 등 1차농산물을 생산

하여 출하하는 재배농가에 이 지침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Eurep-Gap은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노동환경에도 관심을 두고 있고, IPM 종합

방제와 ICM 종합작물관리 프로토콜도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추적관리도 
중요시 여긴다. 

3) ISO 9001: 2000 인증

ISO-9001:200 인증은 산업 및 서비스업체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표준이고, 
생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므로 

여러 품질 시스템의 기본이 된다.

4) HACCP 인증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은 생산절차의 품질기준이고,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준비, 가공, 처리, 포장, 운송, 유통 등 공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요구한다. 
공정절차 과정에서 위생에 위험한 요소를 점검 분석하고 평가점수를 부과한다. HACCP 
인증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일부국가만 의무화하고 있어, 이 인증을 갖춘 식품은 

소비자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어 농식품의 타국가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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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C 인증

BRC(British Retail Consortium)는 영국의 Tesco, Safeway, Somerfield, Sainsbury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의 연합회이고, BRC-Food Standard 기준에 맞추어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지침의 많은 부분은 HACCP에서 취하였다. 영국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는 BRC 검사원에게 검사를 받고 인증을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다.

6) Hygiene Code 

HACCP 공정을 설비하려면 특정 설비와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가나 업체에서는 생활필수품 위생법규 31조를 충족시킬 때 

HACCP 대신 약식으로 Hygiene Code를 부여해준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EUREP-GAP이나 

HACCP 인증제품을 선호하므로 Hygine Code 활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7) SQF 인증

SQF(Safe Quality Food)는 호주의 인증제도로서 유통체인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

체인에 속한 생산, 가공 및 처리에도 적용되고, 동물 건강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적용되고, 
HACCP의 식품안전과 ISO9001:2000의 품질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SQF 인증서가 까다로운 

인증이어서 이 인증을 보유한 농가나 업체는 다른 인증들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8) GMP 인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은 1990년에 네덜란드에서 가축사료 생산품목위원회 

주도로 도입되었고, 배합사료의 품질, 추적관리, 자료행정관리, 위생, 해충방제, 샘플채취 및 

분석, 작업장 및 설비 청소, 제품구매에 대한 사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가나 업체가 

SMP와 HACCP 인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GMP+인증을 부여해준다.

9) GFSI 인증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인증은 2000년에 소매자 단체와 식품제조업체 주도로 

의하여 도입되었고, 농업에 필요한 자재공급처, 농가 생산과정, 유통 등 식품체인의 모든 

요소들을 명기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이고, 농식품 거래시 참고사항으로 제시된다. 만일 문제가 

식품안전에 발생하면 식품체인에 포함된 모든 관계자에게 통보된다. 

10) Basiszorgsysteem Fruitbedrijven 인증

이 인증은 과수농가의 기본관리 시스템이고, Fruitmaster 경매장과 The Greenary 채소 및 

과채류 유통업체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 인증으로 재배농가는 구매자에게 농산물이 청결하고,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음과 폐기물 처리, 위생관리, 직원복지와 안전에 

대한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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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ilieukeur 인증

Mileukeur 환경인증은 보건복지부, 경제부, 농자연식품부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사무용품, 
생활용품, 농식품의 환경적 품질을 보증한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료

사용부터 출하까지 사단법인 환경인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킨다.

12) Milieu Programma Sierteelt (MPS) 인증

MPS 환경프로그램 인증은 시설원예 농가가 납부하는 환경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작물보호와 비료와 에너지에서부터 폐기물 처리, 물 사용, 종자 혹은 

묘목, 인공조명, 포장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여 관리

한다. MPS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농산물은 소비자 선호도 높고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되고 있다.

13) Qualitree 인증

Qualitree 인증은 정원수 혹은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품질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이고, 농산물의 품질과 환경관리와 직원복지와 농장경영의 질을 평가하여 부여

한다. 이 인증을 통하여 농가는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더 나은 
판매와 수출을 할 수 있다. 

2.4. 네덜란드의 수출 조직 현황

2.4.1. 직접 수출 (개별농가 또는 중개인을 통한 수출)

한 농가의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좋은 값을 받기 원하는 농가는 직접 

외국의 수입상이나 슈퍼마켓 체인과 계약을 하여 공급한다. 
혹은 중개인을 통하여 1차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거나 수출한다. 
Royal Peppers 농장은 가족경영을 하는 30ha규모의 농장이고,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의 

다양한 파프리카를 생산한다. 하루에 수확되는 파프리카의 양이 30-40톤 규모여서 농장 안에 

자체 선별포장 작업라인이 있고, 완전 포장된 제품으로 출하하며, 수출 중개인을 통하여 직접 

외국으로 수출한다. 
Ansu Vanda는 태국산 호접란 Vanda 묘를 수입하여 개회시켜 상품화하고, 직접 출하하는 

화훼온실농가다. 6ha에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고급 호접란을 도매상들을 통하여 국내외에 

출하하고, 장식용 꽃을 모드쇼, 결혼식, 요식업소 장식 혹은 각종 행사에 판매한다. 이 농가는 

대부분 직판 위주로 B2B 출하를 하고, 일부는 B2C 출하방식으로 국내와 해외에 꽃을 공급한다.

2.4.2. 간접 수출 (수출 도매상)

네덜란드의 1차 농산물 생산농가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도매상 의존도가 높다. 네덜란드에는 약 7000여 개의 농산물 도매상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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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이 있고, 전체 1차 농산물 수출의 약 68%가 (2015년 수출액 기준 약 80억유로) 이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비식품 도매상

무역중개 도매상

기계류 도매상

기타 특수품목 도매상

식품 도매상

 ICT 도매상

 농산물 도매상

비 특수품목 도매상

그림 1-24. 네덜란드 도매상 현황과 추이 (단위: 업체)

표 1-5. 농산물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현황 및 추이 

   직접 수출 도매상 간접수출 물류업체 통한 수출

   일반 산업 수출

   농수산물 수출

표 1-6. 농산물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금액

직접 수출 도매상 간접수출 물류업체 통한 수출

   일반산업 수출

   농수산물 수출

단위:1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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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농가 협동조합 유통법인을 통한 수출

네덜란드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유통센터인 농업협동조합이 농산물 수출에 

큰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의 농업협동조합은 1899년 사료와 비료와 농기구를 공동으로 구매

하고 가축사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했던 농부들에 의하여 Boerenbond(농부연맹)이 처음 
설립되었다.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유통업체와 협상하는 어려움과 판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커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출하협동조합이 결성되고, 경매장이 설립되어 경매를 통한 유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많은 경매장이 설립되었으나, 없어지거나 통폐합되고 혹은 계약판매방식으로 전화

되었고, 현재는 채소 과채류 경매장 De Zon, 과일 경매장 Veiling Zalbommel과 Fruitmasters, 
화훼구근 경매장 Hobaho만 남아 있다. 네덜란드 서부 시설원예지역에 위치해있던 9개의 대형 

채소 및 과채류 경매장은 1996년 모두 합병하여 The Greenary로 전환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194개의 농업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1-25. 네덜란드 협동조합 현황(2016)

 

농업, 농식품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농업협동조합은 FrieslandCampina 낙농협동조합, Royal FloraHolland 
화훼경매장 협동조합, ForFamers 사료협동조합, Agrifirm 사료 및 비료 협동조합, The Greenary 
채소 및 과채류 협동조합등 세계적인 협동조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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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ieslandCampina 낙농협동조합

FrieslandCampina 낙농협동조합은 1871년에 몇몇 젖소농가에 의해 시작되어 발전을 거듭

하면서 현재는 17,413 회원농가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협동조합이다. 조합원농가의 

우유를 수거하여 생유, 버터, 요구르트, 첨가물 등 유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2019년 
기준으로 36개국에 지사와 23,816명 직원을 두고 있다. 연간 약 123억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은 농가들의 결집력이다.  

2) Royal Floraholland 화훼경매장 협동조합

Royal Floraholland 화훼경매장 협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훼협동조합이고, 화훼유통

센터이고, 2,54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1912년에 2-3농가에 의하여 처음 설립되었고, 여러 차례의 합병을 거치면서 5개의 경매장을 

보유한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보고이다. 화훼농산물을 출하하는 5,406개의 농가(회원농가는 

3,894)와 구매자인 2,458개 화훼도매상 및 수출업체 사이에 매일 35개의 경매시계로 10만 건의 
경매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1년에 123억개의 꽃과 분화 및 관상식물이 경매되고 연간 매출

규모는 48억 유로이다.
Royal Floraholland 화훼경매장을 거친 화훼상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벨기에로 수출되고 있다. 

3) ForFamers 사료협동조합

ForFamers 축산농가들의 협동조합이고,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폴란드, 영국에 공장 혹은 

지사에서 2,600명이 일하고, 매출액 기준 유럽 최대의 사료협동조합이다. 2019년 매출액은 

26억 유로이다.  

4) Agrifirm 사료 협동조합

Agrifirm 사료 협동조합도 1892년에 설립된 축산농가의 협동조합이고, 2012년에 100년이 넘어 

왕립(Royal) 명예칭호를 회득하였다.
10,000명의 회원농가와 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매출은 약 20억 유로를 달성하였다.

5) The Greenary 채소 및 과채류 협동조합

The Greenary 채소 및 과채류 협동조합은 1996년 9개의 채소 및 과채류 경매장이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계약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처음에는 10,0500명의 회원농가로 출발하여 규모면에서 세계최대 채소 및 과채류 협동조합

으로 알려졌으나, 계속 회원이 감소하면서 지금은 500명이 좀 넘는 회원농가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에 지사를 두고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490개의 외국 

업체로부터도 납품받아 네덜란드산 농산물과 함께 52개국에 수출되고, 연매출액은 10억 

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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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을 위한 R&D 지원 현황

강한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 원동력은 고도의 기술지식과 혁신이고, R&D 지식기관으로부터 
나온다. 2019년에 혁신기술이 적용된 농자재와 농기계의 수출규모는 100억 유로이고, 혁신기술 

서비스 수출도 27억 유로에 달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급변하는 농식품 시장에 맞추어 변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농산물을 독특한 상품으로 쇄신시켜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게 해준다.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병행되는 R&D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와 지식기관과 농업관련 기업들과 농가들(협동조합)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전체기업의 R&D 투자규모는 107억 유로이고, R&D 투자규모 기준 100대 

기업의 R&D 투자비중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그 수출규모는 1290억 유로 (2017년 전체 수출의 

39%)에 달한다. 100대 R&D 투자 기업 중에서 농산업 업체가 13개이고 R&D 투자규모는 4.67억 유로, 
그 수출규모는 60억 유로다 (전체 농산업 수출의 8%).

R&D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4-5%씩 늘고 있고, R&D 투자가 많은 농산업체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농산업 업체는 세계 27~159개 (평균 업체당 77개) 곳으로 수출하고 

있다.
혁신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특허등록이 활용되는데, 이는 혁신적인 기술이 응용시험 후 

실제로 농산업혁신에 적용가능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D 투자 촉진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 기업의 농산업제품 수출을 위한 전략, 적용될 국가의 

현지 환경(순응적 접근)과 규정, 제품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농가들이 혁신을 따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바로 따르는 혁신적인 농가, 1~2년 뒤에 따르는 혁신

조기도입 농가, 혁신기술이 정착된 후에 따르는 혁신후기도입 농가 세 부류로 나뉜다. 2017년도 

기준 네덜란드 전체 농가들 중 혁신적인 농가는 1% 이었고, 시설원예분야의 혁신적인 농가는 

8%로서 가장 높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산업분야의 혁신율(혁신적인 농가 + 혁신조기도입 농가)을 
10% 목표로 장려하고 있지만, 2017년 전체 농가의 평균 혁신율은 8%에 그쳤다.

그림 1-26. 네덜란드 전체 농가의 혁신율 현황

혁신농가 조기도입농가 후기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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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시설원예 농가의 혁신율 현황

혁신농가 조기도입농가 후기도입

 
스스로 변하여 발전하지 않는 농가나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R&D를 

통한 혁신을 따라가는 농가는 변화 발전하여 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

하여 수출이 성장할 수 있다. 

2.6. 시사점

네덜란드가 작지만 강한 농업과 세계 제2위 농업수출대국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원동력은 다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혁신적인 농업기술과 시설 및 기업가정신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둘째는 함께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하는 농업인들의 결집력과 협동조합, 
셋째는 농산물을 신속정확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유통시킬 수 있는 

물류인프라와 무역네트워크,
넷째는 농가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관련 기업 및 R&D로 

지식기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협력 시스템,
다섯째는 농업인의 지식기술 향상과 농산업의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R&D 연구 산업이 있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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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23)3

3.1. 서론

일본은 그동안 주로 내수(內需)를 기반으로 하되, 수출이 가세하여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패턴에 제동을 건 것이 총인구 감소이다. 총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명을 피크로 

하여, 2009년(1억 2,803만명)부터 감소하기 시작, 2020년(10월) 현재 1억 2,58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40년 1억 1,092만명으로, 그리고 

2053년에는 1억명을 하회하는 9,924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24)

총인구 감소가 내수 성장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산물은 이전부터 

1인당 소비량의 정체･감소에 추가하여, 총인구 감소에 따른 총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산의 

부분적인 과잉, 가격 하락, 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일본 

정부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향해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한편, 수출촉진을 

비롯하여, 국내수요 개발, 로컬푸드(지산지소), 급식 등에 이르는 ‘수요프런티어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내수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와 급식 등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수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수출전략 수립, 정부의 지원체제 개편, 수출관련 정보제공, 일본식 

식단(和食)의 해외진출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중요한 수출촉진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일본 식품 해외프로모션센터(JFOODO)’ 설치

- 2018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프로젝트(GFP)’ 결정 

- 2019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4월 시행)
- 2020년: 동년 3월 결정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목표 5조엔 설정

즉 본격적인 농림수산물･식품(농식품) 수출촉진정책은 2013년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가 

결정한 ‘농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에서 시작된다. 이 플랜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농업의 구조개혁, 규제 완화, 다원적 기능 확충 등의 정책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농식품 

수요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수출 촉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2019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법률’(수출촉진법)을 제정, 수출 촉진을 

단행하고 있는 것도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식품 시장은 축소하지만 세계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원활화 조치와 지원 조치를 강구하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스톱(one-stop)･범부처적(all-japan)으로 추진하는 것도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23)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김태곤박사께서 조사 및 집필

     하였음을 밝힙니다.
24)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ps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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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식품 수출 현황과 과제

3.2.1. 2019년도 농식품 수출입

일본의 2019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9,121억엔이다. 또한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9조 5,198억엔에 달한다25). 이 결과로 농식품 무역수지는 약 8조 6,077억엔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실적이다. 

3.2.2. 농식품 수출액 추이

농식품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수출촉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이후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9,121억엔에 달하고 있다. 수출목표액 

1조엔에는 아직 미달하지만, 그동안 엔고,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수출제약이 있었지만, 정부와 

생산자, 생산자단체, 기업 등의 노력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8월 수출실적은 

5,613억엔으로서 전년 동기(5,888억엔)에 비해 4.7%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7. 농식품 무역액 추이
단위：억엔

2019 2018 2019/2018 증감율(%)

수출

농림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9,121

5,878

370

2,873

9,068

5,661

376

3,031

0.6

3.8

–1.5

–5.2

수입

농림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95,198

65,946

11,848

17,404

96,688

66,220

12,558

17,910

–1.5

–0.4

–5.7

–2.8

무역수지 농림수산물 총액
–86,077

–16,678

–87,620

–12,246

–1.8

-

 자료 : 재무성, [무역통계]

25) 농림수산물･식품(농식품)이란 육류, 수산물, 묘목, 화훼, 채소･과일 등의 신선농산물, 녹차･알콜음료･

소스혼합조미료 등 가공품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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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농식품 수출액 추이
단위：억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수산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8

(2019.1-8)

3,136 

3,569 

4,431 

4,593 

4,966 

5,661 

5,876 

3,982 

(3,794) 

152 

211 

263 

268 

355 

376 

370 

236 

(250) 

2,216 

2,337 

2,757 

2,640 

2,749 

3,031 

2,873 

1,395 

(1,845) 

5,505 

6,117 

7,451 

7,502 

8,071 

9,068 

9,121 

5,613 

(5,888) 

 주 : 재무성, [무역통계]를 근거로 농림수산성 작성

 자료 : 농림수산성. 2020.10.

3.2.3. 품목별 수출금액

2019년 금액면에서 본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은 알콜음료가 6,608만엔

(전년대비 증가율 6.9%)으로 1위이며, 그 다음이 소스혼합조미료 3,366만엔, 청량음료수 3,039만엔, 
소고기 2,968만엔, 과자(쌀과자 제외) 2,016만엔에 이어, 담배, 녹차, 사과, 파종용 종자, 분유 

등이다. 임산물은 주로 원목이 중심이며, 수산물은 가리비, 진주, 방어(신선, 냉장, 냉동), 해삼

(조제), 고등어(신선, 냉장, 냉동), 다랑어･참지류(신선, 냉장, 냉동) 등이다.
수출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1조엔에는 미달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가공식품이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알콜 음료, 소스혼합조미료, 
된장, 간장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고기, 쌀, 사과, 포도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2.4. 수출상대국

2019년 현재 일본의 5대 수출상대국은, ① 홍콩(금액기준 구성비 22.3%), ② 중국(16.8%), 
③ 미국(13.6%), ④ 대만(9.9%), ⑤ 한국(5.5%) 등이며, 홍콩･중국･대만 등 중화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⑥ 베트남, ⑦ 태국, ⑧ 싱가포르, ⑨ 호주, ⑩ 필리핀으로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하고 있다<표 1-6>. 이것은 농림수산성이 2014년 글로벌 푸드밸류체인(GFVC) 
전략에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한다. 

3.2.5. 한국의 위치 변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① 알콜 음료, ② 소스혼합 조미료, ③ 가리비, ④ 돔, ⑤ 패트푸드 등이 
5대 품목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1～8월)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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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한국은 전년동기 대비 32.1% 감소한 반면에,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22.5%, 4.9% 증가

하여, 베트남이 5위, 태국이 6위로 부상하고, 우리나라는 7위로 내려앉는 자리바꿈을 하고 있다. 

표 1-9. 10대 수출국별 5대 수출품목 및 금액(2019)
       단위：억엔

 1. 홍콩 
진주
285

해삼(조제)
187

담배
98

알콜음료
63

과자(쌀과자제외) 
59

 2. 중국
가리비
268

원목
119

알콜음료
101

청량음료
70

식목 등
67

 3. 미국
방어
159

알콜음료
157

소스혼합조미료 
70

녹차
65

청량음료
46

 4. 대만
사과
99

알콜음료
62

소스혼합조미료 
59

가리비
54

소고기
37

 5. 한국
알콜음료

62
소스혼합조미료 

34
가리비

28
돔
23

패트푸드
17

 6. 베트남
분유
74

고등어
51

연어･송어
22

알콜음료
19

다랑어･참치
18

 7. 태국
다랑어･참치

62
고등어

35
정어리

35
돼지껍질

28
소고기

16

 8. 싱가폴
알콜음료

34
소고기

35
밀가루

14
소스혼합조미료 

12
녹차
10

 9. 호주
청량음료

38
알콜음료

23
소스혼합조미료 

18
가리비

8
간장

6

10. 필리핀
합판
57

제재
13

소스혼합조미료 
8

정어리
6

국물재료
6

    자료 : 농림수산성(2020.2)

한편 일본의 농식품 수입상대국을 보면, ① 미국(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대두), ② 중국

(냉동채소, 닭고기조제품, 신선채소), ③ 캐나다(돼지고기, 유채유, 목재), ④ 태국(닭고기조제품, 
천연고무, 닭고기), ⑤ 호주(소고기, 목재칩, 치즈) 등이 5대 수입국이다. 한국은 10위를 차지하며, 
담배, 다랑어･참치류, 알콜음료, 신선채소, 가당조제식료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3.2.6.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일본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생산자에게는 ① 판로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 및 국내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 경감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비롯하여, ② 해외 수출을 통한 국산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 농업경영의 

의식개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① 생산량 증가에 

의한 식료자급률 향상, ② 농산물 수출입 균형 유지, ③ 일본의 식문화의 해외 보급, ④ 세계 

각국에 대한 대일 이해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石塚哉史.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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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또는 정부와 민간(생산사단체, 기업)이 

협력･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수출은 중화계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가리비, 사과, 소고기, 녹차 등 일본산의 매력이나 산지별 특색을 살린 상품이 높은 가격

으로 팔리고 있는 반면에, 제품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출국과 가격만 비교된다든가, 
일본 국내 산지간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경쟁형’ 수출에서 

‘식문화형’ 수출로 전환하되, 산지의 전통이나 풍토를 살린 다양한 생산, 특색 있는 제조법에 

의해 제조된 상품, 이러한 일본산을 선호하는 현지의 수요･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프로모션 등을 
과제로 설정,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2020년 3월에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농식품의 

수출목표를 5조엔으로 설정하고, 그 중간 목표로서 2025년 2조엔을 제시하고 있다.26) 

3.3.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3.3.1. 농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2013년)

1) 목적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 개혁은 2013년 12월 농림수산업･
지역활력창조본부가 결정한 ‘농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이다. 
이 플랜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① 농업의 구조개혁, ② 규제 완화, ③ 농식품 

수요창출, ④ 다원적 기능 확충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개혁이다.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하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하는 것이 플랜의 주요 내용이며, 수요프런티어의 확장과 관련하여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특징이다. 플랜에는 농업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산업정책)과 국토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정책(지역정책) 등 2가지 측면을 병행하고 있다.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영감각을 가진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강한 농업과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촌을 구축하여 향후 
10년간 농업･농촌 소득을 배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에 

새로운 농식품 수요를 확장하고, 둘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등 수입을 증대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셋째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휘하고, 넷째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규모화와 단지화를 

도모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4대 축으로 설정, 많은 성과를 올리고 

이러한 성과를 국민 전체가 실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6) 그 동안의 수출촉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엔고를 비롯하여, 동북지역 지진･원전사고, 코로나 19 
등의 요인으로 2020년 1조엔 목표 달성은 지체되고 있다. 



제Ⅰ장 /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73

2) 추진방향27)

농식품의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수치 목표 등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수요 

확장을 위한 수출촉진, 로컬푸드, 식육(食育)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을 2016년 7,000억 엔, 
2020년까지 1조 엔으로 배증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별･품목별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2015년까지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 사용비율을 80%로 향상한다. 
- 향후 10년간 가공･업무용 채소 출하량을 50%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보면, 먼저 ‘FBI’에 의한 일본의 식문화･
식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 해외 음식점에 일본 식문화･식자재 보급(Made From Japan)
- 일본 식문화･식품산업의 해외진출(Made By Japan)
- 일본 농식품의 수출(Made In Japan)

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육(食育) 등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요를 증대하고, 새로운 국내 수요에 

대응한 농식품의 생산･개발･보급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고 한다. 

3.3.2. 글로벌 푸드 밸류체인 전략(2014년)

1) 전략 수립의 배경

현재의 일본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한층 진행하여 더 이상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내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8. 농업･지역 활력창조 플랜의 개요

수요프론티어확장
(국내외수요확대)

수출촉진
로컬푸드
식교육

수요·공급을연계하는
가치사슬구축

(농식품부가가치향상)
6차산업화
농협역활

다원적기능유지·발휘

다원적기능직불제
농산촌활성화

생산현장강화

생산비절감
경영안정대책

쌀생산조정개선

강한농업·아름답고활력있는농촌을위한4대개혁

농업·지역

활력창조

플랜

농촌의
잠재력
발휘

경영감각을
가진

농업인
육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환경정비

농업·농촌전체소득을향후10년간2배증가목표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산업경쟁력회의

규제개혁회의

공격적농림수산업

(농림수산성)

             자료 :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2013.12.

27)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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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농업은 가장 심각하다. 농산물의 국내수요는 축소 일변도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판매시장을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고, 그 전략의 하나가 글로벌 

푸드밸류체인(GFVC)이다. GFVC 구축이란 농산물의 ① 생산에서 ② 제조･가공, ③ 유통, 
④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식품을 기축으로 하는 부가가치 

사슬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인해 GFVC를 구성하는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에게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게 된다<그림 1-29>. GFVC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복수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복수의 일본 기술이나 

노하우를 팩키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 등의 참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이나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소매나 외식분야에 

일본식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은 채소 등은 해외 현지 조달을 기본으로 하고, 현지 조달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식품, 즉 쌀이나 소고기, 조미료 등은 일본에서 수출하여 조달한다. 

그림 1-29. GFVC의 개념

[생산]
종자,비료,농약

농업기계,토양진단
위성화상분석등

[유통]
수송,창고
콜드체인

품질보전기술등

[제조·가공]
식품가공
가공기계

식품포장등

[소비]
소매,외식,중식
고부가가치식품

수출등

                     자료 : グ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戦略検討会. 2014. 6.

일본산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매･외식의 점포 진출과 같은 식산업의 해외 

진출, 즉 수출과 투자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농림수산성은 

2014년 GFVC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업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까지의 푸드밸류

체인을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기업이 개도국이나 신흥국에서 푸드벨류체인(FVC) 구축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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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의 개요

농림수산성이 결정한 GFVC 전략은 농산물만이 아니라 ‘식산업’(食産業)의 해외 진출도 고려

하여 수립한 것에 특징이 있다. 여기서 식산업이란 농림수산물의 생산에서 제조･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폭 넓은 산업을 지칭하며, 화훼, 종묘, 농업관련 자재, 농업기계, 식품

기계, 일식･식문화 등의 관련 산업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우수한 식문화와 ICT 기술, 선진적인 유통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FVC로 연결하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동시에,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보면, 일본 식산업의 해외 진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매출액 목표

(2020년 5조엔)는 이미 2017년에 5.9조엔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아도 GFVC 전략의 성과는 

계획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GFVC 전략 수립이후 5년간 성과]
⑴ 목표치
  - 식관련 산업의 해외매출액 2010년 2.5조엔, 2020년 목표치 5조엔
⑵ 성과
 ① 해외매출액
  - 2017년 약 5.9조엔으로 목표 조기달성
 ② 협의회 구성원 수
  - 2014년 설치 당시 77개 사･단체에서 454 개 사･단체(2019. 10)
 ③ 양국간 대화
  - 2014년 수립 당시 4개 국에서 13개 국(2019. 10)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케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④ 상대국 정부･기업과의 관계 구축
 ⑤ 상대국의 규제완화와 투자개선
 ⑥ 농식품과 관련한 일본형 제도 보급 등 

농림수산성은 ‘GFVC 추진민관협의회’를 발족(2020년 6월 현재 550개 기업･단체 가입), 
각 지역의 무역, 투자환경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GFVC 전략에는 ‘기본전략’과 

‘지역별 전략’ 등 두 가지가 있다. 기본전략은 산학관이 연계하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의 강점을 일본 브랜드로 구축하여 식품의 인프라시스템의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강점이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일본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 고품질 콜드체인, 
고도의 농업생산과 식품생산시스템, 그리고 선진적인 일본형 식품유통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중간층･부유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안심감이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동시에 일본의 식품관련 기술이나 노하우를 살리되, 
상대국 기업과도 연대하여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28) 2017년도 일본의 농식품의 수출액은 8,071억엔이다. 5.9조엔과의 차액 약 5.1조엔은 농식품 이외의 
식산업의 수출액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GFVC 전략 

속에서 화훼, 종묘, 농업관련 자재, 농업기계, 식품기계 등의 관련 산업의 수출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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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상 상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① 외식업이나 

소매업과 같은 점포를 비롯하여, ② 도매업, ③ 제품제조 설비, ④ 원료생산 설비 등도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 2019년에 개정된 새로운 플랜의 변화이다<그림 1-31>. 

그림 1-30. GFVC 기본전략의 개요

1.각국·지역에서의
활동 중점화

주요 개도국·신흥국에서 일본 기업의 진출상황, FVC 발전단계
및 주요 과제에 근거, 기업 지원활동을 중점화 하여 실시

2.기업 컨소시엄
형성·계획수립 지원

복수의 기업이 연계하여,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팩키지로 해외
전개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3.지방기업의
진출 촉진

해외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지방의 생산자·기업의
해외전개를 촉진

4.수출과 투자의
일체적 촉진

일본식·일본식품을 제공하는 소매·외식 등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과 투자를 일체적으로 촉진

5.스마트 농업기술의
해외전개 추진

상대국 정부와 연계하여, 스마트 농업기술이나 농업데이터 연계
기반의 해외전개를 추진

               자료 : グ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推進官民協議會. 2019. 12.

그림 1-31. 수출을 견인하는 해외진출(투자)의 유형

유형 개요 예

[유형 1] 
점포 진출형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점포 진출･운영(또는 
라이센스 부여)하는 것, 현지에서 제공하는 
상재(商材)･식재의 일부(또는 전부)에 일본산을 
사용

외식･소매업이 해외에서 레스토랑이나 
소매점을 개업, 거기에 식재･상재(쌀, 
조미료, 청주 등)를 일본에서 수출

[유형 2]
도매업 진출형

일본기업이 해외애서 식료품을 수입, 도매사
업을 진출(M&A 포함)하는 것, 취급 상재의 
일부에 일본산을 사용 

식품상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 
일본을 포함한 해외･역내에서 식재를 
조달, 현지 외식･소매업에 판매

[유형 3]
제품제조설비 

진출형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제조설비를 설치(또는 
기술라이센스 부여), 원재료의 일부(또는 
전부)에 일본산을 사용 

과자업체가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설립, 
원재료의 일부(고부가가치 식재)를 일본
에서 조달. 최종제품을 역내･주변국에 
판매

[유형 4]
원료생산설비

진출형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생산(또는 
기술라이센스 부여)한 후, 일본에서 가공, 
최종제품을 해외에 판매

식품업체가 해외농장에 라이센스를 부여, 
자사제품에 적합한 재료를 생산, 일본에 
수입, 최종제품을 가공, 해외시장에 수출 

      자료 : グ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推進官民協議會.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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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별 전략은 기본전략을 전제로 하여, 각 지역의 일본 기업과 연계하면서 고품질 
일본산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① ASEAN, ② 중국, ③ 인도, ④ 중동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⑤ 아프리카, ⑥ 중남미(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⑦ 러시아, 
⑧ 호주 등이다.

- 일본이 농식품의 신규시장으로 개척의 기능성이 높은 지역･국가로서 ASEAN과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추진 체제

GFVC의 추진 체제는 주로 ‘추진관민협의회’와 ‘양국간 정책대화’이다. 추진관민협의회는 

지역별분과와 분야별연구회의 활동이 행해지고, 양국간 정책대화는 특정 상대국과 농업･
식품산업에 관한 포럼･대화를 진행한다. 
추진관민협의회가 수립한 ‘GFVC 구축추진 플랜’에서는 신흥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선진국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킷을 보다 쉽게 개척하도록 투자환경 
정비나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로 확대하는 FVC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도 특징이 있다.
즉 추진관민협의회는 GFVC의 기본전략이나 지역별 전략을 포함하는 플랜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 플랜을 실천하는 프랫트폼 역할을 한다. 
일본의 식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는 상대국 정부의 협력이나 연계, 상대국 기업과의 연대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 수출상대국의 관민이 참가하는 양국간 정부대화･관민포럼 
개최, 관민미션 파견 등을 통하여, <그림 1-30>의 1∼5의 활동, 즉 각국･지역별 활동 중점화, 
기업 컨소시엄 형성 및 계획수립 지원, 지방기업의 진출 촉진, 수출과 투자의 일체적인 추진, 
스마트 농업기술의 해외지출 추진 등의 활동을 행한다. 즉 추진관민협의회는 <그림 1-32>
에서 제시하고 있는 ‘GFVC 구축추진플랜’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32. GFVC 추진관민협의회에 의한 기업간 연대강화

[양국간대화]
규제완화·철폐
상대국과관계구축
프로그램수립

[기업지원제도] 
FS 조사
전문가파견등

[정보제공
전문가조사]

[관민미션
전시회참가]

상대국기업과의
매칭추진

[지방세미나]
정보·노하우제공
지원제도소개

[기업컨소시엄]
복수기업의연계
에의한해외진츨

추진

GFVC 추진관민협의회

해
외
진
출

실
현

[GFVC 구축추진플랜]
 국가·지역별 FVC 구축활동 중점화
 기업컨소시엄 형성·계획수립 지원
 지방기업 진출 촉진
 수출과 투자의 일체적 촉진
 스마트 농업기술의 해외진출 추진

기업간 연계강화

           자료 : グ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推進官民協議會.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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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일본식품해외프로모션센터 설치(2017년)

1) 일본판 SOPEXA 설치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연계되는 농식품의 브랜드경영이나 프로모션, 수출업자에 대한 신속

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농식품의 수출촉진 미션을 특화한 ‘일본판 SOPEXA’를 설치

하였다. 이 조직은 기존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직을 활용하면서 장래 민영화를 

목표로 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 민간기업 등의 외부인재 채용, 성과주의 도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새로운 프로모션 기관으로 JFOODO 설치 

2017년 4월 농식품의 수출촉진에 미션을 특화한 기관으로서 일본식품해외프로모션센터

(JFOODO)29)를 JETRO의 한 조직으로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본부(도쿄)에 국내지역거점과 

해외거점을 두되, 사무소는 기존의 JETRO 사무소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3) JFOODO의 활동내용

해외 각국･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는가를 현지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 어떤 국가･지역에, 
무엇을(품목), 어느 단계에서(소매, 외식, 중식30)) 판매할 것인가를 초점을 집중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본 국내의 산지 정보도 수집하면서 현지의 수요･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입안, 실행한다. 인바운드31) 관련사업, 정부간 규제･수속 완화 교섭 등과 

연계한다.

[프랑스의 소팩사(SOPEXA)]

○ 농식품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1961년 프랑스 식료농업어업부가 설립

○ 본부에는 각 산지의 사정이나 식문화에 상세한 전문가가 상주, 브랜드경영･프로모션에서 판촉까지 
고객의 요망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 독립채산제로 2008년 완전 민영화. 현재는 고객의 위탁료로 운영. 2018년 사업비는 약 700억원. 
26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52개국에서 활동

○ 민영화 이후 해외사무소는 각국 고객(업계단체, 민간기업)에게 컨설팅, 판촉, 마케팅 제공

○ 소팩사 일본사무소에서는 프랑스산 와인･치즈 홍보, 소비자 이벤트, TV CM 등 행사. 멕시코산 
아보카도 판촉도 실시

29) 이 센터의 약칭으로 사용하는 ‘JFOODO’는 일본의 武道･劍道･茶道 등을 본받아서 ‘食道’(SHOKUDO)
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발신한다는 의미와 일본의 ‘風土’(HOODO)를 어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 중식(中食)이란 가정 밖에서 조리된 식품을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 밖에서 

조리된 식품을 가정 밖에서 소비하는 것을 ‘외식’, 가정에서 조리하여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을 

‘내식’이라 한다면, 중식은 외식과 내식의 중간 개념이다. 
31) 인바운드(inbound)란 외국인이 일본 국내로 방문해 오는 여행을 말한다. 방일 외국인 여행 또는 

방일 여행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을 
아웃바운드(outbound) 또는 해외여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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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제

기존의 JETRO에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산하에 두고, 본부와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한다. 
센터장은 국내외의 지명도, 리더십, 국제사업이나 식품 등에 대한 식견･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센터장 아래에 상근 사무국장을 두고, 입안･실행･평가･개선

(PDCA)의 사이클로 사업을 실시한다. 센터의 본부, 해외주재국 거점, 국내 거점에 수출프로

모터로서 외부 인사를 대폭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5) 역할

실제 현장에서 JFOODO는 JETRO 본부와 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에 추가

하여, JFOODO 본부는 전략을 수립하고 발신정보를 제작한다. 이를 국내지역 거점과 해외 

거점에 제공하며, 국내지역 거점은 산지의 생산자･출하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에 사용할 

유망 상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거점은 시장 조사와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수입업자, 소매･외식, 소비자를 대상으로 

잠재수요를 조사하고, 수요 확대를 담당한다<그림 1-34>. 

그림 1-33. JFOOD의 개요

JFOODO

[체제]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상근, 외부채용)

사무국차장(상근, 2명, 외부)

도쿄본부(약20명, 10명 외부)

해외거점(20명 정도, 원칙외부)

국내지역거점(각 지역별 10명, 원칙외부)

명칭 : 일본식품해외프로모션센터
(Japan Food Product Overseas  Promotion Center) 

약칭 : JFOODO(일본의 ‘식도+풍토’를 연상 )

小林榮三 伊藤忠商事 회장/일본무역회 회장

외부채용은 해외사업, 식품사업, 무역사업에
경험·식견이 있는 자를 인선
본부, 해외거점, 국내지역거점은 JETRO의
기존 사무소 내에 설치

               자료 : https://www.jetro.go.jp/agrip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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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JFOOD의 새로운 기능

생산자
출하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매
외식

소비자

[국내지역거점]

JETRO
지방사무소

문의
대응

해외
정보
제공

프로모션에
사용하는
유망상품

발굴

[JFOODO 본부]
전략수립

발신정보 제작

JETRO
본부

견본시장
출품지원

상담회초청

[해외거점]
시장조사

프로모션 추진

JETRO
해외사무소

문의대응
상담회초청

잠재수요를 조사

수요를 환기하는
발신

:  JETRO의 기존 기능 /         : JFOODO의 추가기능

           자료 : https://www.jetro.go.jp/agripotal/ 

3.3.4. 농식품 수출프로젝트(GFP)(2017년)

1) 개요

농림수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프로젝트’(Global Farmers / Fishermen / Foresters / 
Food Manufacturers Project)(GFP)는 농식품의 수출을 의욕적으로 실천하려는 생산자나 생산

자단체, 사업자(식품제조업자, 물류사업자, 유통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배경에는 

① 생산 현장에서는 수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점, ② 산지에서 HACCP, GAP, 농약 등 

글로벌 대응이 어려운 점, ③ 사업자간의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 대응하여 진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GFP의 목적이다. 
GFP는 ‘GFP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 이 사이트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성이 

JETRO, 수출전문가와 함께 산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수출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하는 ‘수출

진단’을 실시한다. 수출진단은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0년 9월 현재 등록자수는 

<표 1-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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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GFP 등록 현황(2020.9월 현재)

등록자수･건수

GFP 등록자수
농식품사업자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합계

2,163
1,546
3,709

수출진단 신청 현황
수출진단 신청수

중 방문진단희망자
방문진단 완료수

1,378
844
372

      자료 : 농림수산성. 2020.10.

2) GFP 등록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농림어업자･식품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무료 수출진단 

- GFP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업자간에 직접 매칭

- 수출상사의 ‘상품리퀘스트 정보’ 제공

- 수출희망 상품의 수출상사로의 소개

- 수출을 위한 산지만들기 계획(GFP 글로벌 산지계획)의 수립과 지원 

- 구성원간의 교류이벤트 참가

- 규제정보 등의 수출관련 정보 제공

○ 수출상사･바이어･물류기업에 대한 서비스

- GFP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업자간에 직접 매칭

- 생산자･제조업자가 작성하는 ‘상품시트’ 제공

- ‘상품리퀘스트’를 전국의 생산자･제조업자로의 발신

- 구성원간의 교류이벤트 참가

- 규제정보 등 수출관련 정보 제공

3) GFP 커뮤니티 사이트

수출을 희망하는 자는 ‘GFP 커뮤니티’32)에 등록하면, ① 수출진단을 비롯하여, ② 수출상품의 
가시화, ③ 공동 프로젝트의 실행 등 상기 ⑵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농림수산성과 JETRO가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FP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성과 JETRO는 무료로 수출 가능성을 진단한다. 즉 

출하량, 수출량, 농약 사용 등 산지 상황, 선과장 등 관련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서를 

제시한다.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다 최적의 지원을 행한다.
주요 수출 희망품목이나 수출 희망국가･지역 등에 대하여 등록된 현황을 보면 <표 1-11>과 

같다. 2019년 2월 현재, 수출희망 품목은 청과물, 쌀, 차, 수산물, 주류, 조미료가 상위를 
차지하며, 또한 수출희망 국가는 미국, 홍콩, 싱가폴, EU, 중국, 대만, 중동, 베트남 등이다. 

32)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https://www.gfp1.maff.go.jp에서 등록한다(문의처는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촉진과 수출프로젝트실(gfp@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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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GFP 커뮤니티 사이트

[GFP 커뮤니티]

농림어업자 생산자단체·그룹 식품제조업체 수출상사·물류기업등

수출진단
방문진단

수출업자·
수출상품
가시화

수출업자간
네트워크

형성
(교류회)

공동프로젝트
기획·실행

(글로벌산지)
상담

농림수산성 JETRO
통상

산업성
국세청 지자체

민간
전문가

GFP 선언·사이트등록

원스톱 지원 올재팬 지원

연계

      자료 : 　농림수산성. 2019.

표 1-11. 수출희망품목･국가 및 지역 분포(2019.2월 기준)

미국 홍콩 싱가폴 EU 중국 대만 중동 베트남 등록
총건수

누계 49 38 35 33 31 17 13 13 283

청과물 3 10 10 4 3 5 4 1 49

쌀 9 2 4 5 6 5 4 0 48

차 8 3 4 10 0 0 1 1 33

수산물 7 4 4 0 4 0 1 2 31

주류 5 2 1 5 8 0 1 1 25

조미료 6 1 3 1 3 0 0 1 17

        주 : 등록건수는 품목이나 국가･지역의 상위만 표시

        자료 : 농림수산성. 2019.

이상의 GFP 글로벌 산지계획과 관련한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은 2019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Ⅰ장 / 주요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83

3.3.5.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법률(2019년)

1) 제정 배경

일본은 200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식품시장의 규모는 축소가 예상

된다.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일본 국내 식품지출

총액은 지수로는 100에서 97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4). 
반면에,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5년 890조엔에서 2030년 1,360조엔으로 1.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20조엔에서 800조엔으로 1.9배나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북미 220조엔에서 280조엔으로, 유럽 210조엔에서 240조엔으로, 남미･오세아니아 30조엔에서 

40조엔으로 각각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9). 
따라서, 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상의 수출 확대가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수출촉진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수출 가능한 농식품이나 수출 대상국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규제 해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출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관련 부처간 및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도 불가결하다. 
수출촉진법에 의해 국내 수출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의의도 매우 높다. 
농가나 식품사업자는 식품안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정부에 의한 기술지원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과 지원조치를 강구한 

것이 수출촉진법이다. 

2) 수출촉진법의 개요

(1) 목적

이 법률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수출 목표를 2025년까지 2조엔, 2030년까지 5조엔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를 설치하고, 동 본부는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주무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수출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출사업계획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2)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설치

농식품의 수출촉진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농림수산성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

부’(본부)를 설치한다. 본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추진에 관한 것

- 농식품의 수출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사무 조정에 관한 것

본부의 장은 농림수산장관이 되며, 본부원은 총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국토교통장관 및 기타 국무장관 중에서 농림수산장관의 신청에 의해 총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그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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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

본부는 농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이 기본방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을 정한다. 실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수출촉진조치)를 중점적으로 강구해야 

할 수출대상국 및 농식품

- 수출촉진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 수출촉진조치의 실시에 관련하는 담당 장관 

(4) 농식품의 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

주무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수출증명서 발행, 생산구역의 적합성 확인, 생산시설의 
적합성 인정, 등록인정기관

그림 1-36.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

[본부장] 농림수산장관
[본부원] 총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국토교통장관, 부흥장관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사무국

[사무국장]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장
[사무국장대리]  농림수산성 대신관방심의관(수출본부담당)
[차장]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국규제대책과장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후노성, 경산성, 국토성, 부흥청 과장급

※ 농림수산성에 관계 성청의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각의 결정
※ 수출본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수출국규제대책과를 농림수산성에 신설

기본방침 수립

수출상대국과 협의/수출원활화 조치(증명서발행·시설인정등)/사업자 지원

실행계획(공정표) 작성·진척관리

신속한 식육가공시설의 인정/수출상대국과 협의의 일체적 실시 등

      자료 : 농림수산성. 2020.2.

(5)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활동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

수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대상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것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유통 합리화･고도화, 기타 개선을 도모할 사업에 관한 ‘수출사업계획’을 

작성, 이것을 농림수산장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은 수출사업계획(인정수출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글로벌 산지로서 정부 보조사업의 

우선 채택되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나 채무보증 등의 지원조치의 대상이 된다<그림 1-37>. 
- 또한 종전의 ‘GFP 글로벌 산지계획’은 이 법률에 의한 ‘수출사업계획’으로 전환된다. 
- 2020년 9월 28일 현재 인정수출사업계획의 실적은 34건이다. 실시 사업자는 농협을 
비롯하여, 농협연합회, 기업(주식회사), 지역수출협의회, 지자체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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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수출사업계획의 인정과 지원

사업자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지방농정국

[수출사업계획] [융자] [보조사업]

일본정책금융공고
(심사)

신청

제출

제출

인정

연계

융자
신청

융자

도도부현

지방농정국
(심사)

신청

신청

제출

         자료 : 농림수산성. 2020.2.

인정수출사업계획의 내용에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유통

합리화법)에 근거한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융자, 채무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수출을 위한 식품제조･유통시설 정비･개선 비용, 컨설팅 경비, 해외 영업사무소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며, 이자율은 0.17~0.22%이다(2020년 1월 현재). 
인정수출사업계획의 내용에 식품 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HACCP 
지원법)에 근거한 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HACCP 자금은 종전의 20억엔 

상한이 폐지되며, 사업비의 8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자율은 0.17~0.37%이다.

3.4. 농식품 수출력 강화 및 R&D 예산

3.4.1. 수출촉진법의 시행

2020년부터 수출촉진법이 시행된다. 농림수산성에 사령탑 조직으로 ‘농식품수출본부’를 
설치하고, 수출 수속의 신속화, GFP(농식품수출 프로젝트)에 근거한 글로벌 산지만들기 강화, 
수출을 위한 HACCP 등 대응시설 정비, 해외수요의 창출･확대･상류(商流) 구축 등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수출 목표액은 2025년 2조엔, 2030년 5조엔이다. 그래서 2020년 

이후는 ‘포스트 1조엔’을 목표로 하여, 2020년도 수출 관련 예산은 전년(59.2억엔) 대비 60%나 

증가한 94.6억엔으로 대폭 증액, 농림수산성의 핵심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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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예산

(억엔)

1. 사령탑조직 설립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본부)

 ① 수출 증명서의 신청･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해외 식품안전 등 규제에 관한 상담창구 일원화
 ③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자료수집, 과제대응 조사 등

12

2. 수출수속 신속화 

 ① 수출수속 신속화
 ② 생산단계의 식품안전확보 대응강화
 ③ 일본 농식품 수출에 유리한 국제적 식물검역처리기준 확립･실증
 ④ 수출검역협의 신속화 
 ⑤ 미생물 리스크관리기준 조사사업
 ⑥ 유해화학물질 리스크관리 기초조사사업
 ⑦ 농산물･가공식품 안전성 향상조치
 ⑧ 식물검역소 검역사업비
 ⑨ 전략적 감시･진단체제 정비추진사업 위탁비

15

3. 수출사업자 지원

⑴ 글로벌 산지만들기 강화
 ① GFP 글로벌 산지형성･국제적 인정취득 등 지원
 ② 수출상대국의 식물검역조건 등을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 지원 
⑵ 수출관련 시설 정비(하드)
 ① 강한 농업･후계자 만들기 종합지원 고부금
 ② 식품산업에 대한 수출관련 HACCP 등 대응시설 정비

(식료산업･6차산업화 교부금)
⑶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 수출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19

4. 해외수요 창출･
확대･상류 구축 

JFOODO에 의한 전략적 프로모션, JETRO에 의한 수출종합지원, 사업자･
단체의 활동 지원, 식에 의한 인바운드 대웅 추진 등 
 ①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사업
 ② 해외수요 확대사업
 ③ 식에 의한 인바운드대응 추진사업

29

5. 지적재산 유출방지, 
식산업 해외진출 등

⑴ 지적재산 유출방지, 규격･인정의 국제화 대응 등
 ① 식물품종 등 해외유출 방지
 ② 농업지적재산관리지원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관리
 ③ 지리적표시(GI)의 보호
 ④ JFS 국제화, JAS 제정･국제화 등 
⑵ 식품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⑶ 수출확대에 관한 연구개발･기술실증
 ① 과제해결형 프로젝트 연구
②단기과제해결형 연구 

20

3.4.2. 수출 촉진 관련 사업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은 <표 1-9>과 같다. 사령탑 조직으로서 농식품

수출본부 설치와 동 본부에 의한 원스톱 지원, 상담창구 일원화, 수출상대국에 대한 관련 조사 

등을 비롯하여, 수출수속의 신속화, 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수요 개척, 지적재산 보호와 

연구개발･기술 실증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12. 농식품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2020년)

  

자료 :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shokusan/export/zigyou-gaiyou.html#y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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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농식품 수출을 위한 R&D 관련 예산

1) 레귤라토리 사이언스 연구추진사업

2030년 5조엔 수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농식품의 수출력 강화와 관련한 예산 중에서 R&D 
예산은 ‘안전한 농축산물 안정공급을 위한 포괄적 레귤라토리 사이언스(regulatory science)33) 
연구추진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방역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후에는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 시책이나 조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지견(知見)을 

얻기 위한 연구(레귤라토리 사이언스에 속하는 연구)를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규모나 기간 

등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R&D와 관련한 연구는 ‘과제해결형 프로젝트 연구’와 ‘단기과제해결형 연구’가 있으며, 
2020년도 예산은 6.35억엔이다. 2019년도 예산(4.90억엔)에 비해 30% 정도 증액되었다. 

2) 목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과학적 지견을 식품안전･동물위생･식물방역 등의 행정 시책이나 
조치에 반영하여, 안전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외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나아가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3) 과제해결형 프로젝트 연구

시즈(seeds) 연구에서 응용･개발까지 일본의 연구 자원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 관점이 요구되는 대규모 연구를 실시한다. 
- 연구비：과제별로 설정

- 연구기간：원칙 5년
연구과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안전대응 프로젝트

- 생력적이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쌀 무기 비소(砒素) 저감기술 개발

- 축산농장의 식중독균에 관련한 위생관리대책 개발

② 동물위생대응 프로젝트

- 약제 내성문제에 대응한 가축질병 방제기술 개발

- 관민･국제 연계에 의한 ASF 백신 개발의 가속화 및 CSF의 새로운 종합적 방제기술 개발

4) 단기과제해결형 연구

현존하는 기술 시즈나 지견을 활용하여, 1～3년 정도로 성과가 예상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연구 과제를 단기적･기동적으로 실시한다. 
- 연구비：3,000만엔 이하/년
- 연구기간：원칙 3년 이내

33) 레귤라토리 사이언스란 과학적 지견과 규제 등의 행정 시책･조치와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과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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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예는 다음과 같다.
- 퇴비 속 크로피라리드(clopyralid)에 의한 생육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 조류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대장균 등 복합감염의 영향 검증

- 해외에서 발생 중인 식물병원균의 숙주 범위 및 검증법에 관한 연구

- 야생동물(멧돼지)용 경구백신 개발 등

3.5. 농식품 수출 촉진 체제와 조직

3.5.1. 수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추진 체제

1) 농식품수출본부 설치 

수출촉진법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던 수출

촉진과 관련한 대책을 법률에 근거하여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법률의 

4대 기둥은 ① 농식품수출본부 설치, ②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 결정, ③ 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 강구, ④ 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 강구 등이다. 농식품 수출촉진정책을 총괄

하는 사령탑 조직으로서 ‘농식품수출본부’를 설치하였다<그림 1-38>. 본부장은 농림수산장관이 
되며, 본부원은 총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국토교통장관, 
그리고 농림수산장관의 재청을 받아서 총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사무국은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국규제대책과’(2020년 신설)에 두되, 사무국원은 50명 정도이다.
본부는 농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기본방침’을 기획･입안하며, 실행계획을 

결정하여 진척관리를 하며, 수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 사무 조정을 담당한다. 이에 근거

하여 수출상대국의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협의, 국내 수출원활화 조치와 사업자 지원 등을 

계획적･일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는 ‘지역수출촉진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는 지방

농정국별로 설치하며34), 수출촉진에 관한 상담, 세미나 개최, 생산자와 수출사업자와의 매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농정국에 사무국을 두며, 참여 조직은 JETRO 지방조직, 도도부현

수출촉진협의회, 금융기관, 동식물검역소, 식품위생기관, 농식품관련단체(현 농협연합회, 
지역농협) 등이다<그림 1-39>. 또한 각 현에는 현수출촉진협의회를 두고, 현 횡단적으로 

수출산지 형성 지원, 국내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을 한다. 

34) 지방농정국이란 농림수산성의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설치

되어 있다. 생산과 소비 현장에 보다 가까운 국가 기관이며, 농림수산성설치법 제18조에 의하면, 
주로 ①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의 보급･지역실태 파악, ②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지도 및 

소비자 행정, ③ 주요 식량업무 실시, ④ 식품산업 행정의 추진, ⑤ 생산 및 경영을 통한 농업시책의 

일체적인 추진, ⑥ 농촌 및 중산간지역의 진흥, ⑦ 농업･농촌 정비사업의 실시･지도･조성, ⑧ 통계의 
작성 및 제공 등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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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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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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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지역수출촉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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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정보 생산·출하·산지정보

       주 : 국내지원이 목적

       자료 :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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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 

농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수출상대국의 수입조건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② 수출원활화를 위한 필요한 증명서 발급, 기타 수속의 정비에 관한 기본사항

③ 수출을 행하는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수출촉진에 위해 필요한 시책

⑤ 수출촉진을 위한 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실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수출촉진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수출상대국 및 

농식품, ② 수출촉진 조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③ 수출촉진 조치의 담당 장관

3) 수출증명서의 발행 

수출촉진법의 대상은 수출상대국의 법률 또는 양국간 합의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증명서의 발행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법정화하였다. ‘수출증명서’란 농식품이 수출상대국의 수입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주무 장관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수출상대국이 수출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수출증명서’를 발행한다. 2020년 2월 현재 구체적인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생증명서(발행기관：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등)
   - 수출상대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② 원전사고관련증명서(농림수산성, 국세청 등)
   - 수출상대국의 방사성 물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③ 자유판매증명서(후생노동성 등)
   - 일본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④ 어획증명서(수산청 등)
   - 수출상대국의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이상의 증명서는 발행기관이 농림수산성, 국세청, 후생노동성, 수산청, 도도부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발행이 지체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것을 ‘온라인 신청창구’를 개설하되, 
농림수산성 등으로 통합함으로써 수출업자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게 되었다<그림 1-41>.

4) 조직개편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되고 있다. 먼저 농림수산성은 수출촉진법에 

근거,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를 설치하였다. 동 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식료산업국에 

수출상대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수출국규제대책과’를 신설, 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정원을 23명 증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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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의 추진 체제

[본부장] 농림수산장관
[본부원] 총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국토장관 등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

기본방침 수립

수출상대국과 협의/수출원활화 조치(증명서발행·시설인정등)/사업자 지원

실행계획(공정표) 작성·진척관리

신속한 식육가공시설의 인정/수출상대국과 협의의 일체적 실시 등

사업자 지원수출원활화 조치

주무장관
(농림,후생,재무 )

도도부현 등

수출증명서 발행
생산구역 지정
가공시설 인정(민간 인정도 가능)

농림
장관

사업자

일본정책금융
공고에의한

저리융자,채무
보증등

수출사업계획
인정

지원

       자료 : 농림수산성. 2020.2.

그림 1-41. 일원적인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시스템 구축후

사
업
자

사
업
자

종전

사업자
농림수산성
국세청등

신청

교부

[원전사고관련증명서]

사업자 후생노동성등
신청

교부

[자유판매증명서]

사업자
후생노동성
도도부현등

신청

교부

[위생증명서]

사업자 수산청등
신청

교부

[어획증명서]

온라인
신청창구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국세청

도도부현등

원전사고관련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어획증명서등

원전사고관련증명서
위생증명서등

신청 교부

심사·발급

       자료 : 농림수산성.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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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도 농림수산성의 조직 개편의 계획을 보면,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내의 

수출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고, 성 횡단적으로 강력하게 지휘･지도하는 동시에, 대외관계나 

국제협력 등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수출･국제국’을 신설

하기로 결정하였다35). 
수출관련 업무는 식료산업국의 ‘수출국규제대책과’와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 대신관방의 

‘수출촉진심의관’(2017년 신설), 대신관방 ‘국제부’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을 2021년에 

‘수출･국제국’으로 확대･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표 1-13. 농림수산성의 수출촉진관련 조직 개편

연도 조직개편 목적

2015
식료산업국에 ‘식문화･시장

개척과’ ‘수출촉진과’ 신설

○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체제 정비

○ 국내외 농식품 시장 확대

2016 소비･안전국에 ‘국제기준과’신설

○ 외국의 수입규제･국제기준에 대응

○ 방일 외국인 증가･수출촉진 위해 동식물 

검역체제 강화, 수출증명서 발급체제 강화

2017
대신관방에 ‘수출촉진심의관’ ‘수출전략

조사관’ 신설

○ 농식품수출 사령탑 기능

○ 관련 성청과의 조정･총괄

2020
식료산업국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

부’ ‘수출국규제 대책과’ 신설

○ 농림수산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령탑

○ 수출촉진을 위한 체제 강화

2021

(방침)
‘수출･국제국’ 신설

○ 수출관련 정책을 성 횡단적으로 지휘･지도

○ 대외관계･국제협력 등 업무의 조정･일원적인 

실시

     자료 :  https://www.maff.go.jp/j/org/quota/index.html

3.6. JA전농의 수출사업

3.6.1.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1) 조직 

일본의 안전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기 위하여 농협(JA)은 그룹을 
망라하여 수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5) 이와 관련하여 경종농업의 고수익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쌀･맥류･대두 등과 원예작물을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농산국’을 설치하고, 또한 향후 수출확대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축산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국 축산부를 ‘축산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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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은 2017년 ‘수출대책부’를 신설, 농축산물의 수출 촉진과 저비용 생산체제의 수출용 산지를 
육성하고 있다. 수출 실무는 ‘JA전농인터내셔널(주)’(본사 도쿄)이 담당한다36). 동사는 해외 

거점을 설치, 현지에서 수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1-42>.

2) JA전농인터내셔널(주)의 개요

① 주요 활동

- 산지활동(저비용･고품질, 바이어초빙, 산지상담), 품질유지, 물류, 상품소개, 판촉활동 등

② 대상 품목

- 야채･청과：사과, 복숭아, 배, 감, 고구마, 딸기, 시금치 등

-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미곡：쌀

- 가공식품：청주, 과즙음료, 차류, 냉동고구마, 팩라이스

③ 해외 거점

- 전농인터내셔널아시아(싱가폴)
- 타이베이전농인터내셔널(대만)
- 전농북경사무소 

- 전농인터내셔널홍콩

- 와규불고기홍콩「純」(레스토랑)
- 전농인터내셔널구주(런던)
- 전농아메리카(뉴욕)
- P&Z FINE FOODS(레스토랑, LA)

그림 1-42. JA전농의 수출사업 추진개요

전농

[산지]

JA

경제연

전농 현본부

생산자

[해외시장]

외식점포

도소매업자

양판점

e 코머스

서플라이체인

수

출

대

책

부

J
A
전
농
인
터
내
셔
널
㈜

[전농]

산지육성
기획제안

질문·상담

정보취득

수출확대

            자료 : JA전농. 2020. 

36) 전농(JA全農)의 수출사업은 1961년 4월 설립된 (주)조합무역이 담당하였으며, 2015년 1월 전농

인터내셔널(주)(ZEN-NOH International Corporation)로 명칭을 변경, 수출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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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판매력 강화

1) 해외거점 확대 

각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현지 법인은 영국, 
싱가포르, 미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에도 설립되어 있다. 해외거점에서는 영업력을 향상

하기 위하여 현지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2) 현지 사업자와의 연계 강화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식･외식 체인이나 도매･가공사업자 등과의 출자･제휴나 

각국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의 판매 확대를 도모하는 등 소매사업을 강화한다. 

3) 외식사업자 등과의 추진 

해외 주요 도시의 일식 레스토랑 등과 연계하여 일본산 농축산물을 사용한 일식메뉴를 

제공한다. 와규(和牛)의 시식 등 일식 보급에 관한 정보를 발신하여 농축산물의 수요 확대를 
도모한다.

3.6.3. 수출용 산지만들기

1) 해외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 구축

관계 각처의 협력을 얻어 해외 거점 등을 통해 파악한 해외시장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산지만들기를 일본 국내에서 추진한다. 
- 쌀은 고품질 일본 쌀을 해외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입, 생산비를 억제하는 국내 산지를 만든다. 

- 청과물은 수출상대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만들기와 복수의 산지를 조합, 
연중 해외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2) 수출 상담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수출 실적 등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에도 대응한다. 

3.6.4. 물류대책

이업종(異業種)이나 동업자와 물류･배송을 공동화하여 물류비를 억제하기도 하고, 과일의 

선도를 유지하는 특수한 포장 등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효율적인 물류 
구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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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수출 실적

일본의 2019년 농식품 수출목표는 1조엔이다. 이 중에서 JA그룹이 취급하는 주요 품목(청과물, 
소고기, 쌀 등)에 대한 정부의 수출 목표액은 565억엔(약 6%)이고, 그 중 70%에 상당하는 380억
엔을 JA그룹의 수출 목표액으로 설정,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표 1-14>(JA全農. 2020). 

표 1-14. JA그룹의 농축산물 수출실적과 목표(억엔)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실적 2019년 목표

 쌀
 청과물
 소고기
 기타
 합계

7
65
38
14

124

9
72
61
18

160

10
71
77
21

179

50
170
130

30
380

   주 : 2019년도 목표에는 경제연, 현JA, 전농, 전농 자회사 등의 목표 수치임.

   자료 : JA전농. 2020.

3.7. 요약 및 특징

3.7.1. 수출촉진정책의 추진 배경과 실적

일본은 2008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고, 이것이 내수 성장을 제약,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농산물은 그동안 1인당 소비량 감소에 추가하여 총인구 감소함에 따른 총수요 감소라는 

2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는 시도가 ‘농식품 수출촉진’이다. 2013년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향한 

구조개혁과 수출촉진, 이어서 글로벌 푸드 밸류체인(GFVC) 전략, 농식품 해외프로모션센터

(JFOODO) 설치, 2019년 ‘농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2030년까지 수출목표 5조엔 결정 등의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표 1-15>.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9,121억

엔에 달하고 있다. 엔고나 원전사고 등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생산자단체, 기업 등의 

노력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3.7.2. 푸드밸류체인 구축

수출촉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농업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푸드

밸류체인(FVC)을 일본 국내 산지･사업자와 해외 산지･사업자에 연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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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해외프로모션 추진

JETRO에 해외프로모션센터(JFOODO)를 설립, 어떤 국가･지역(수출대상국)에, 무엇을(수출대상 
상품), 어느 단계에서(소매, 외식, 중식)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 지원한다. 
먼저 수출대상 지역은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ASEAN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호주 등을 전략지역으로 지정, 지역별로 시장조사와 현지 수입업자와의 매칭, 
정부간 교섭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수출대상 상품은 농식품(농산물＋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외식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점포 운영, 제품제조 설비, 원료생산 시설, 일식이나 식문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1-15. 농식품 수출촉진정책의 총괄

연도 주요 정책 개요

2013년 농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

○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
○ 농식품 수요프런티어 확장
  - 국내수요 확대(급식,지산지소,식육(食育))
  - 수출촉진(농식품,식자재･식문화,식산업해외진출) 

2014년
글로벌 푸드 밸류체인
(GFVC)

○ 농식품 해외수출 전략(기본전략, 지역전략)
○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별 가치사슬 구축
○ 식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상품：농식품,외식업･도소매업,식품제조설비,생산시설 등
○ 수출지역：ASEAN,중국,인도,중동,아프리카,중남미,러시아,호주  

2017년
JETRO
일본식품해외프로모션 센터
(JFOODO) 설치 

○ 해외시장 조사,수입업자 등 잠재수요 조사
○ 국내산지 정보수집,수출유망상품 발굴 
○ 방일 관광객 대응
○ 정부간 규제･수속 완화 교섭  

2017년 농식품수출프로젝트(GFP)

○ 수출관련 생산자･단체,제조･물류･유통사업자 지원
○ GFP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수출진단
○ 수출업자 네트워크 형성,상담
○ 농림수산성･JETRO 원스톱(one-stop) 지원
○ 통상산업성･국세청･지자체･민간 올재팬(all-japan) 지원 

2019년 수출촉진법 제정

○ 수출사령탑 ‘농식품수출본부’ 설치
  - ‘수출국규제대책과’ 신설
○ 수출촉진 기본방침･실행계획 결정
○ 수출원활화 조치
○ 수출사업자 지원

2020년 식료･농업･농촌기본 계획 등

○ 수출목표 설정
  - 2030년 5조엔(중간목표 2025년 2조엔)
○ 2020년 수출예산 증액(전년대비 60% 증가)
○ ‘수출･국제국’ 설치(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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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수출촉진법 실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수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추진 사령탑으로 ‘농식품수출본부’를 설치

하였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농식품시장을 향해서, 수출원활화 조치와 지원 조치 등에 대해 

지휘하면서, 수출 절차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 범부처 협조체제(all-japan)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수출목표 포스트 1조엔을 향해서, 2020년 수출관련 예산은 94.6억엔(전년대비 60% 증가)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2021년에는 농림수산성 수출업무를 횡단적으로 총괄하고, 대외관계나 국제

협력 등의 업무 조정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수출･국제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3.7.5. JA전농의 수출사업

농협(JA)은 JA전농의 주도로 그룹을 망라하여 수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은 2017년 

‘수출대책부’를 신설, 농축산물 수출촉진과 저비용 생산체제의 수출용 산지를 육성하고 있다. 
수출 실무는 ‘JA전농인터내셔널(주)’이 담당한다. 동사는 국내에서는 산지활동(저비용･고품질 

산지육성, 바이어초빙, 산지상담)을 비롯하여, 해외에서는 해외 거점을 설치, 현지 가공업체･
도소매업체･외식업체 등과 연계한 수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2030년 수출목표 5조엔을 향한 일본의 수출촉진정책이 수요 프론티어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성장산업화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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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37)4

4.1. 서론

4.1.1. 뉴질랜드 일반 소개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인구 약 480만의 섬나라임. 북반구 주요 시장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약점이 있지만 계절이 북반구 주요 시장과 정반대인 점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주요 농산물 

수출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여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원예 (제스프리) 및 낙농 (폰테라) 등 

민간 주도 농산물 수출 조직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 일반 사항에 대한 

간결한 정리를 한국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표1-16]과 같다.
뉴질랜드 국토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2.8배, 전국토의 약 60%인 1,370만 ha가 농경지; 대부분 

반영구 초지이며 이를 이용하여 목축과 낙농의 저비용 생산이 가능하다. 과수 재배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약 0.5%인 120,894ha (전체 농경지의 약 1% 규모) 이다.
한국은 동고서저 지형으로 서남부 지역이 대체로 낮고 평평한 평야지대인 반면, 뉴질랜드는 

북섬의 경우 중앙부분이 높고, 남섬은 한반도의 정 반대인 서고동저 지형; 대부분의 평원 (예; 
캔터베리 평원)이 동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연평균 섭씨 7도의 지중해성 해양 기후이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만년설지형인 서던 알프스 산악지역 및 오타고 지역 등 남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겨울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의회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따라 다수당의 당수인 수상이 국가수반으로 역할. 인구 및 경제 

규모는 한국이 뉴질랜드에 비해 약 11배 앞서지만 1인당 국민 소득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1-16.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일반 사항 비교

37) 본 내용은 뉴질랜드 농업연구소 김태훈박사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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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뉴질랜드의 농/원예 수출 현황

[표 1-17] 에서 보듯이, 2019년 뉴질랜드 농림수산업 분야 상품수출액은 전체 상품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함. 1차 광물, 석유 및 가스, 관광/유학 등 서비스 분야와 영상미디어, 요트산업 

등도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뉴질랜드는 전체 수출액의 25% 에 달하는, “초지를 

이용한 방목형 낙농업”이 대표적인 국가 산업이다.
2019년 농림수산업 품목별 수출액 수치를 살펴보면, 낙농이 197억불로 단연 가장 큰 규모이며 

(전체 농림수출액의 약 40%) 그 다음이 목축 산업으로 양/소고기, 사슴고기, 양모 등 89억불, 
임산물(원목, 제지, 펄프 등) 63억불, 수산물 20억불이다. 원예는 와인을 포함 총 62억불 임.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10% 비중이다. 
원예 분야 수출의 특징 [그림 1-43]은 키위과일, 사과 등 주로 신선과일이 주를 이룬다. 2010년 

이후 원예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와인은 2016년 이후부터는 키위 과일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2019년 키위과일의 수출액은 23억불로 50개국 이상 수출되었다.

표 1-17. 뉴질랜드 농/원예 수출 현황(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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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뉴질랜드 원예 수출입 현황(2019 기준, 단위: 뉴질랜드달러 백만불)

4.1.3. 뉴질랜드의 농/원예 수출 변천사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반영구 초지를 이용한 방목형 목축 산업이 중심. 2000년 이후 양과 

소고기용 육우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젓소의 수는 현격히 증가 하고 있다(그림 1-44). 

그림 1-44. 뉴질랜드 3대 가축, 양, 소, 젖소의 30년간 숫적 변화 (단위: 천두)

과거 7천만 마리에 달하던 양의 숫자는 2019년 현재 2천7백4십만 마리로 인구 1인당 20마리에 

가깝던 양의 숫자가 인구 1인당 6마리로 양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대신, 젓소의 숫자는 과거 

30년 전 3백 만두 수준에서 현재는 6백4십 만두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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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경지 13백9십만ha에서 낙농 및 목축 농가 수는 전체의 74% 비중 (38,589 농가)이며, 
면적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15). 뉴질랜드 낙농/목축 산업은 19세기 초반 초기 

정착민들이 영국에서 목초 종자와 가축들을 들여와 시작되었다. 
농업 수출은 초반에는 주로 호주와 유럽국가 중에서는 영국만을 대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무역 역사 초반에는 개별적인 마케팅 형식으로 진행 (1850년대-1920년대), 난립하는 

수출업자들로 인한 혼돈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 1923년 낙농 마케팅 보드를 

위시로 품목별로 정부 주도 마케팅 보드 설립하여 집단화된 마케팅 전개. 1984년 농업 개혁 

전후로는 사슴, 원예 등 품목의 다양화, 차별화로 혁신적인 농업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며, 
기존 정부 주도 품목별 마케팅 보드 운영을 대부분 해체 혹은 축소하게 되었다(그림 1-45). 

1990년 입법화된 “자조금법”에 따라 품목별 마케팅 보드 민간화 진행, 2000년 이후 폰테라, 
제스프리 등 신세대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민간 주도 마케팅 조직들이 출범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개별 수출 마케팅/홍보 진행, 혁신적인 성장을 일구어냈다. 

표 1-18. 뉴질랜드 목축 농가 및 경지 이용 비율(2017년)

그림 1-45. 연대별 뉴질랜드 낙농, 축산, 과수 수출 마케팅 조직 운영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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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질랜드 원예산업 성장과 품목별 현황

4.2.1. 배경 및 최근 동향

뉴질랜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1972년 이후 보조금에 의존하던 농업 수출이 줄어들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1980년대 초반에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84년-1993년, 10년간 

“농업개혁 (Agriculture Reform)”을 단행, 뉴질랜드 정부는 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삭감

하였다. 
농업개혁이후 농민에 대한 현불 지급 보조금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일차산업 부분에 대한 

정부 서비스 부분이 대폭 정리되었다. 정부가 운영하던 국가 연구소들이 민영화되고, 현장 

기술지도 (extension) 부서들이 사라졌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던 농업은행 역시 사라졌다 (1992년). 
농업개혁이후 정부의 도움 없이 농업인들은 스스로 비용 절감, 품목의 다양화 혹은 품목 전환 등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뉴질랜드 원예 산업의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뉴질랜드 농업개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변혁기가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함.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헌 서술을 참고하면 된다. 
(https://core.ac.uk/download/pdf/71732533.pdf). 
뉴질랜드 원예 산업은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의 산업; 현재 연 매출 총9십5억불, 이 중 수출

(FOB)액은 NZ$62억불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상품 수출액의 10% 비중, 5,000여 생산자들이 

약 60,000여명의 노동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체농경지의 약 1% (13만5천9백 ha) 
규모의 경지를 이용하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뉴질랜드 원예 산물 수출액은 1995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약 3.5배 이상 수출액이 급증하였다. 키위과일, 와인용포도, 사과, 양파, 감자 등 5대 

품목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1-46). 

표 1-19. 뉴질랜드 원예 산물 수출 대상국 수출액 상위 10개국 주요 품목 비교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2019

.

2019년, 원예수출액 5억불 초과 주요 5대 수출 대상국 (전체 원예수출의 76%)은: 유럽, 호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표 1-15). 과거에는 유럽과 호주가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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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 특히 2010년 이후로는 낙농을 

포함 뉴질랜드 농/원예 산물의 중국 수출시장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목 

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품목은 뉴질랜드 “마누카 꿀”로 2019년 뉴질랜드 꿀 수출은 총 59개국 
3억5천5백만불을 기록하였다 (Fresh Facts 2019). 

그림 1-46. 뉴질랜드 원예 수출액 변화

           출처 : 뉴질랜드 통계청. FreshFacts (2019)

4.2.2. 뉴질랜드 원예 산업 품목별 현황

1) 키위 과일 산업

뉴질랜드는 키위과일 세계 수출시장 선두주자이다. 2019년도 545,800톤, 50개국 이상에 

23억불 수출 (수출액 FOB 기준). 중국 (22%), 일본 (26%), 유럽 (25%)이 주요 수출대상국임 

(수출액상 3개 지역 수출액이 전체 약 75%). 최근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47). 

그림 1-47. 뉴질랜드 키위과일 세계수출시장 분포

           자료 : 뉴질랜드 무역청. 2019.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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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키위과일 생산자 수는 2019년 현재 2,756 명, 재배면적은 1만2천7백4십7ha이며, 
이중 80% 베이오브 플랜티에 집중되어 있다. 키위 과수농가의 단위 면적당 ha(3,000평) 
세금 전 평균 소득은 NZ$96,033 뉴질랜드 달러이다. 참고로 그린키위는 평균 NZ$63,622, 
신품종 선골드 (SunGold)는 NZ$ $145,991이다 (표1-17). 최근 골드키위 (Gold3)를 이을 새로운 

혁신적인 신품종으로 속이 빨간 키위 Red Kiwifruit가 상용화되었다 (Fresh Facts 2019).

표 1-20. 키위산업 현황(2019년)

           자료 : 제스프리. 2018/19 회계 보고 및 fresh facts 2019

2) 와인 산업

뉴질랜드 와인 수출액은 2010년 NZ$10억4천만불에서 2019년 NZ$18억2천5백만불로 증가

하였다. 재배면적은 3만8천680ha. 주 품종은 새비뇽 블랑 (Sauvignon Blanc)이다. 뉴질랜드 

와인 주요 재배지역은 남섬 북단 말보로 지역으로 전체 약70% 이상의 와인이 재배/생산 되고 

있다. 전체 와인 재배 생산자 수는 692 농가이며, 98% 이상이 “친환경” 인증 농가이다 
(표 1-21). 
최근에는 일반와인보다 약 30%이상 알콜성분이 적은 과일향이 풍부한 저알콜 와인 개발에 

성공하여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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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뉴질랜드 와인 생산 현황(2019년)

 

     자료 : 뉴질랜드 와인용 포도 생산자 협회. 2019 회계 보고 및 fresh facts 2019

3) 사과 산업

2019년 뉴질랜드 사과 수출 383,400 톤, 75개국수출, 수출액 (FOB) 8억 2천9백만불, 국제 

경쟁력 1위, 2019년 세계 최초 사과 수확 로봇 상용화 성공, 애플퓨처: 100% 무잔류농약 
과수를 생산하고 있다 (94% 친환경 생산 + 6% 유기).
73개 수출업자, 재배면적 10,179 ha; 주요 재배지역 - 혹스베이 (60%), 넬슨, 오타고. 주요 

신품종운 로얄갈라(31%), 브레이번(14%), 그리고 째즈 (9%) 등 주요 수출품종, 아시아 시장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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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뉴질랜드 사과 생산 및 수출 현황(2019년)

       자료 : 뉴질랜드 사과 배 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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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소 산업

2019년 뉴질랜드 채소류 전체 수출액 NZ$6억9천9백만불, 채소는 주로 일본과 호주로 수출

되었다. 주요 품목은 양파, 단호박, 토마토 및 파프리카 등 임. 주요 신선채소 총 수출액 

NZ$3억4백만불, 냉동 및 가공 채소류 3억9천5백만불. 최근 현황은 표1-23에 나타나 있다. 

표 1-23. 뉴질랜드 채소류 생산 및 수출 현황(2019년)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fresh fac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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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훼, 종자, 구근류 및 기타

2019년 뉴질랜드 화훼, 구근, 종자 및 기타 식물 총 수출액은 NZ$1억6천4백만불이다. 절화 

수출은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2천만불로 줄어들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난” NZ$1천9십만불 그리고 “모란“ NZ$3백10만불임. 종자수출액은 NZ$9천2십만불, 구근류 및 
식물 수출액은 NZ$4천2백8십만불이다. 일본과 미국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8개 수출업자

들이 대부분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표 1-24. 뉴질랜드 화훼, 식물, 종자 및 기타 원예산물 생산 현황(2019년)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fresh facts. 2019.

4.3. 뉴질랜드 원예산업 구조 및 조직 운영

뉴질랜드 원예 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상부 기관과 대표적인 기능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1) 전체 

5000여 생산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민간 운영 단체인 원예 협회 (Horticulture NZ)가 있으며, 2) 정부

기관으로는 주요 농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일차 산업부 (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y)와 

지방 자원관리 환경정책에 관여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법령에 따른 수출 면허 제도를 관장

하는 원예수출법령 위원회 (Horticultural Export Authority [HEA])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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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협회 산하에는 각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22개 품목별 민간 단체가 운영

되고 있다: 키위협회 kiwifruit (NZKGI, KNZ), 사과배협회 pipfruit NZ, 핵과류 협회 summerfruit 
(stone fruit), 감협회 persimmon, 감귤협회 citrus, 베리 협회 berryfruit, 아보카도협회 avocado, 감자협회 
potatoes, 토마토 협회 tomatoes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1990년 입법된 자조금법에 따라 각 품목 

단체와 원예협회에 각각 회원들의 동의된 액수에 따른 의무 자조금을 납부,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업 개혁이후 뉴질랜드 농/원예 산업 등 1차 산업에 적용되던 정부 보조금은 없으며, 정부는 

품목 단체의 운영에 관여치 않는다. 단, 품목 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 품목별 단체가 거출한 

자조금의 일부 중 품목 단체의 연구 개발비 (R&D)에 한해 전문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1대1 매칭 펀드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4.3.1. 원예 협회

뉴질랜드 원예 협회 (Horticulture New Zealand)
- 주소: Level 4

Co-operative Bank House
20 Ballance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 전화: +64 4 472 3795
 - 웹싸이트: http://www.hortnz.co.nz

뉴질랜드 원예협회는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전체 5,000여 과일/채소 생산자를 대표하는 조직

이다.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원예산업 전략 수립, 개별 생산자 조직 (각 품목별 22개의 조합이 

존재 함) 지원, 농산물 방역, 수출 정책, 기술 교육, 식품 규제, 환경 문제 등 주요 업무를 수행

하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생산자 조직의 대외 계약체결, 산업 증진 및 잡지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협회는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22개 생산자 

조직에서 거출한 자조금으로 운영된다. 

4.3.2. 키위 협회(KNZ), 키위과일 생산자 조직(NZKGI) 그리고 제스프리(Zespri)

뉴질랜드 키위과일 생산자 조직 (NZKGI: New Zealand Kiwifruit Growers Incorporate)
- 웹싸이트: http://nzkgi.org.nz/about-kgi.html
- 주소: 400 Maunganui Rd, Mt Maunganui
- 전화번호: +64 7 574 7139 

1994년에 키위과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에 따른 일환으로 뉴질랜드 키위과일 생산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본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본 조직은 키위 산업 전반과 정부조직에 

대하여 생산자들의 대변인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초반의 키위과일 산업 전반의 부진 

이후에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키위과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키위과일 생산자들 스스로가 

건립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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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직의 대표 이사들은 25개 지역 대표들과 12개의 산업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NZKGI 이사회 임원들은 매 3년마다 투표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이들 NZKGI 는 생산자들이 100% 주주로 참여하는 키위과일 단일 수출 영업 조직인 
“제스프리”사 생산자 대표 이사직 임명 그리고 제스프리 운영에 대한 일종의 생산자를 대표한 

감시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뉴질랜드 키위 협회 (KNZ: Kiwifruit New Zealand)는 원예협회 산하 
뉴질랜드 키위과일을 산업 구조를 유지 관할하는 법적 기구이다. 6인의 KNZ 이사진 중 3인은 

NZKGI에서 추천된 생산자 대표이며, 회장과 나머지 2인은 일차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여 구성

되어 있다.
[그림 1-48]은 뉴질랜드 키위과일 산업 관련한 생산자 조직, 선과 조직 그리고 수출 마케팅 

조직 (Zespri)과 법정 관리자인 키위협회 (KNZ)의 관계와 제스프리 수출 마케팅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48. 뉴질랜드 키위산업 생산자 및 선과 조직, 수출마케팅조직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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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 보드 해체과정 및 제스프리 설립과정

1904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씨앗을 개량하여 1910년 첫 과일 수확. 1950년대부터 수출

개시. 1959년 터너스앤 그로워 (Turners and Growers)에 의해 키위 과일로 명명되었다38). 
키위 과일의 진정한 상업적 시작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키위과일 
생산 및 유통은 아직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시장의 

성장은 개별 생산자, 생산자 협동 조합, 수출업자 및 유통 업체로 구성되었었다. 1970년 키위 
과일 수출 촉진위원회 (Kiwifruit Export Promotion Committee)를 설립, 최초의 공동 마케팅 

노력을 시도하였다. 
정부 주도 수출면허제 운영 (1977년-1999년) - 1977 년에 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Licensing) Authority (NZKA) "키위 과일 (수출) 마케팅 면허국 (제도)”설립, 전반적인 키위

과일 산업 구조조정으로 1988년 키위과일 마케팅보드 (NZ Kiwifruit Marketing Board 
(NZKMB)) 설립 전까지 NZKA (뉴질랜드 키위과일 (수출) 마케팅 면허국)은 일부 수출업자들에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수출 시장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과일 크기 등 시장 표준을 

설정하는 등 수출 시장을 위한 키위 과일의 품질 및 포장, 그리고 연구개발 (R&D)에 관한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반구 타 국가들에서 키위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뉴질랜드는 선점 

우위를 잃었다. 뉴질랜드에서 수출 면허 허가를 받은 7 개 수출 업체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가격을 하락 시켰고, 이것은 생산자들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수요와 공급 모두에 변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1988 년에 투표를 통해 생산자들은 여러 수출 업체를 통한 수출 

마케팅을 “단일 데스크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여 1988년 키위과일 마케팅보드 

(NZ Kiwifruit Marketing Board (NZKMB)) 설립되었다39). NZKMB의 운영 첫 시즌은 1989/90
이었다. 
NZKMB의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1992/93 시즌에 시장상황에 따른 가격 폭락 및 

다양한 거버넌스 및 관리 요인의 결과로 키위마케팅보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키위 산업 주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는 3 단계 검토를 실시, 마케팅보드의 

산업 대표성, 행정적 권한 (KNZ), 및 수출 영리를 위한 마케팅, 기술개발 전략운영 (Zespri) 
등의 영역으로 세분하여 마케팅 보드의 점진적 해체과정을 진행하였다:

1) 비영리 법인인 “키위과일 생산자 조직 ”New Zealand Kiwifruit Growers Incorporated 
(NZKGI) 창설 및 운영 (1994 년 7 월) - 뉴질랜드 키위과일 생산자의 대표 조직; 키위 

산업 전반과 정부조직에 대하여 생산자들의 대변인적 역할 (NZKGI Forum)

38) 처음에는 Chinese Goose berry로 불렸으며, 이후 ‘melonettes'로 변경을 시도하였음. 두 명칭 다 인기가 
없었고, 미국 등 수입국에서 베리와 멜론에 관세를 많이 부여하는 실정으로 인해 kiwifruit이 상업적 
이름으로 통용됨. 

39) 1984년 농업개혁이후 마케팅보드가 대부분 사라지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하던 일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키위 과일 생산자들은 정부에 로비를 통해 NZKMB 마케팅보드 설립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냄. 당시 Coopers와 Lybrand (1988)가 작성한 정부 보고서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음. 이 

보고서는 '자유 시장 (Free Market)'솔루션에 반대했으며, 실제로 NZKMB와 약간 다른 구조를 권장

했었음. 생산자들은 '자유 시장' 옵션에 반대하고 수출시장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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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espri 브랜드의 생성 – 1996/97 시즌에 출시되었으며 별도의 마케팅 및 영업 조직으로 

Zespri 생성 (Zespri Group Ltd - 100% 생산자 소유 수출 마케팅 회사) 
3) 산업 구조의 변경 – 투표를 통해 1996/97 년에 공동 마케팅, NZKGI 포럼 및 보다 효율

적인 생산, 선과, 수출 마케팅 운영 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키위 산업 구조가 변경

되었다.
상기 뉴질랜드 키위 산업 전반의 산업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법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및 규정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이 
도입되었으며 2000 년 4 월 1 일 Zespri Group Ltd (100% 생산자들이 소유한 수출 마케팅 

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 법인화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일 데스크 상태로 남아있다. 이 법과 

규정은 Zespri를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뉴질랜드산 키위 과일의 주요 수출 마케팅 
창구로 (수출 마케팅회사)로 설정하고 있다: SPE (Single Point of Entry) 또는 ‘Single Desk’ 
Export Marketing.
본 규정은 뉴질랜드의 전체 키위 과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Zespri와의 협력 마케팅 계약을 통해 다른 마케터가 키위를 수출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collaborative marketing). 규정은 또한 산업 규제 기관인 ‘뉴질랜드 키위 협회’ 
Kiwifruit New Zealand (KNZ, 2000)의 역할과 기능을 지정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2015 년 ‘키위 과일 산업 전략 프로젝트’ 투표에서 97 % 이상이 산업 구조를 

지지하는데 찬성하였고, 본 투표로 인해 2017 년 키위 과일 수출 개정 규정(Kiwifruit 
Industry Strategy Project (KISP))이 적용되었다 (그림 1-49).40) 

40) 1970년대 이후 줄곧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예;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 수출 

마케팅을 이끄는) 산업구조를 주장하여 왔었음. 다수의 수출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키위 단일 
수출망’ (Single Desk - Zespri)이 생산자들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입법화 (1999 Kiwifruit Industry 
Act) 된 배경으로는; 

   1) 사과 산업과 달리 키위마케팅보드는 수확 후 관리(선과 및 저장시설)에 관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2) 마케팅 보드 이전, 수출업자들이 생산자들의 과일 확보를 위해 선지불 제도를 시행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던 상황에서 가격변동 (1992/93)으로 농가에 지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케팅 보드의 상업적 기능 (수출 마케팅)과 정치적 대표 기능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95 년 11 월에 키위산업 3단계 검토안을 NZKMB가 수용함으로써 전체 산업

구조 조정이 개시됨. 그 내용으로는;  
• 상업적 수출과 정치적 대표 기능의 분리 (Kiwifruit New Zealand (KNZ) - NZKMB의 입법/행정적 

지위 계승);
• 상업적 수출 및 기업화 (Zespri International) 및 새로운 소비자 브랜드인 Zespri 설립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수출 마케팅 단일 창구; 오로지 키위 산업에만 전념, 경영의 투명성, 농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및 기술 개발 주력);
• 협업 (collaborative)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 도입, 그리고 

• 이사회 운영 구조의 유연성 향상 등이었음. 
   본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출업자의 어려움 등, 정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대해서는 

Milne (2014)의 논문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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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뉴질랜드 키위과일 산업 관련 주요 법규 변경과정 

           -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 보드 설립, 해체 및 제스프리 설립과정

2) 뉴질랜드 키위과일 산업 구조 및 기술 개발(R&D)

[그림 1-50]에서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의 키위 과일 산업 구조는 크게 (산업 활동 및 기능

에 따라)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키위 과일 생산 - 과수원 (생산자)
 • 수확 후 작업 – 선과 회사/조합: 지정된 등급별 (Class 1 수출 등급 (약 94%), Class 2 

호주 수출 및 내수 등), 포장 및 저장 포함.
 • 수출-해외 시장에 마케팅 및 유통 (Zespri)

[그림 1-50]에서 보듯이, 키위 과일 산업에서; 1) 첫 번째 가치 창출 활동은 키위 과일 생산이 
이루어지는 개별 과수원이 그 시작점이 된다: 키위 덩굴 유지, 가지치기, 해충 및 질병 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원 관리 및 과일 수확 부분. 2) 가치 사슬 두 번째 분야는 선과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확 후 작업임: 선과 작업을 통한 키위 과일의 등급 지정, 포장 및 저장 등 특정 

수출 시장을 위한 특정 제품 그룹을 생산, 분류 하는 작업이다.* 3) 뉴질랜드 키위 가치 사슬의 
마지막 단계는 판매 및 유통 (수출)이다. Zespri Group Ltd은 호주 시장을 제외한 전세계 뉴질랜드 
키위 과일 수출 마케팅 역할. *키위 과일 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다수의 대규모 재배자들이 

과원과 함께 선과장을 운영하였다. 1988 년 NZKMB 설립시 620 개의 선과장들이 운영되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44 개의 팩 하우스와 64 개의 쿨 스토어 시설이 있다 (Plant & 
Food Research. 2020a. Freshfact 2019.). 산업 전체가 규모화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자연스럽게 
선과장 및 저온 저장 시설의 전문화 및 규모화 진행을 유도한다. 
1970년 후반 NZKA가 업계의 마케팅 기관으로 수출을 통제했을 때, 본 기관은 주로 포장 및 
저장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담당했다. 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1990 년대 초에 NZKA가 
NZKMB로 대체되었을 때 NZKMB는 증가하는 포장 및 저장 기록에 관한 행정 활동을 선과 

업체로 다시 이관했다. 예를 들어, 과일 라벨링 비용은 포장 공장에서 부담했지만 요구 사항은 
NZKMB에 의해 설정되었다. 시장 차별화 및 등급 분류를 위한 라벨링 사양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라벨링 비용이 증가했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대규모 작업장이 더 효율적이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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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박스당 무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등급장비 등 최신 장비설치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규모가 큰 선과업체만이 가능하였다. 자연히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소규모 운영자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규모화가 진행된 이후로는 시장 요구에 따른 결과로 

선과시설의 자동화, 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선과 및 포장 시즌을 연장하여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뉴질랜드 키위과일 선과작업의 70 % 이상을 3개 대형 선과업체 

(Seeka, Eastpack, Mpac 등) 가 진행하고 있다 (Kilgour, M, et al,. 2008).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들의 구조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50): 

1) KNZ (Kiwifruit NZ) - 키위협회는 생산자 대표가 임명한 3인과 일차산업부 장관이 임명한, 
별도의 전문가 2인 및 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전체 키위 산업의 구조를 1999년 이후 
발효된 키위 산업 구조조정 규제 (the regulation) 및 법 (the act)에 따라 단일 수출망 

(single entry) 구조를 유지, 관리 감시하는 산업내 최고 행정기관이자 규제 단체로서 

역할. 2017 년 규정 개정은 규제 기관으로서 KNZ의 역량, 기술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KNZ의 성과에 대한 공공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2) 제스프리 - 1999년 키위 산업구조조정법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에 

따라 생산자 단체가 100% 소유한 키위과일 단일 수출 마케팅 회사로 약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생산자들을 대신하여 호주를 제외한 전세계 수출 마케팅 역할 수행.41) 
생산자측 대표 5인, 별도의 전문가 2인 및 회장(전문경영인)으로 이사회 구성 (8인). 
제스프리는 키위과일 수출 영업만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여하며, 농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홍보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3) NZKGI: New Zealand Kiwifruit Growers Incorporated - 뉴질랜드 키위과일 생산자 협회는 

1994년에 키위과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에 따른 일환으로 키위 산업 전반과 정부

조직에 대하여 생산자들의 대변인적 역할을 한다. 설립초반 본 조직의 Forum 대표들은 
25개 지역 대표들과 12개의 산업 대표단 등 3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지역 대표 

17 명, 마오리 포럼 대표 1 명, 공급 업체 (선과업체) 대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NZKGI Forum 이사회 임원들은 매 3년마다 투표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NZKGI는 1) 생산자들이 100% 주주로 참여하는 키위과일 단일 수출 
영업 조직인 제스프리사 이사회에 생산자 대표 이사직 (5명) 임명 그리고 2) 제스프리 

운영에 대한, 키위산업 전반에 대한 일종의 생산자를 대표한 “감시 기관”(Barking Dog)으로 

역할함. 사무실은 제스프리 현지 본사에 위치해 있으며 상주 직원으로는 회장 1인 그리고 

노동 및 교육 (1인), 성과 (1인), 산업 안정성 (1인), 커뮤니케이션 (1인), 조직 관리 및 

대외 관계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제스프리는 선과 시설 및 저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 제스프리는 선과업계 (Supplies)와 계약을 

통해 과일에 대한 선과 및 포장 기준 설정, 이력 추적 등 산업의 표준 제시. 개별 선과장은 개별 농가 
(생산자)와 계약을 맺고 과일을 공급 받음. 선과장들은 농가를 상대로 서로간에 선의의 선과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과 작업을 발전 시켜온 계기가 됨. 선과장들은 

제스프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농가 과일 수확 전 및 수확 후 선과 작업을 통해 제스프리로 과일을 
이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 보관함. 과일 수출 대금에 대한 결재도 선과장을 통해 개별 농가로 

일괄 지급됨. (제스프리↔선과장↔개별농가) 1980년대 이후 선과장의 이러한 역할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력추적 시스템 정착, 또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되는 모든 키위과일의 

안전 농산물 생산 시스템 (KiwiGreen System)이 1996/7시즌 이후 100%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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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농업개혁 이후 R&D 산업 연구 개발 부분은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산업 

초반인 1980년대 까지 키위 산업은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 지방 농촌지도국 등 외부 연구 

기관에 크게 의존했음 (100% 국가 주도). 키위 마케팅보드 설립 및 제스프리사 운영 이후로

는 산업 내부에서 산업 효율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 개발을 

산업이 주도하였다. 현재, 키위산업 관련 대부분의 연구 및 개발은 HortResearch (원예 연구소; 
현 식물 식품 연구소 (Plant and Food Research)를 통해 이루어짐. 예로, 4개의 키위 선과업체와 

HortResearch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Kiwifruit Supply Research Limited를 설립, 인터넷 상을 
통해 상업적으로 적용하기위한 기상에 따른 키위과일 생육 모델을 HortResearch와 함께 개발

하였다. 상업적 과수원에 설치된 17 개의 기상 관측소를 통해 본 모델에 필요한 기상 데이터를 
공급함. 본 연구에 따른 결과물로 ‘겨울 저온 모델 (winter chill midel)’을 통해 생산자들은 

키위 덩굴이 언제 생육이 시작되는 새싹을 튀우는지 그리고 얼마나 꽃을 피울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HiCane™ 응용 프로그램의 타이밍을 최적화하는데 응용함으로써 

키위과일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상 모델들은 이르면 수확전 약 2개월전인 

2월에 얼마나 큰 크기의 과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Kilgour, M, et al,. 2008). 

그림 1-50. 뉴질랜드 키위과일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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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Zespri Group Ltd는 매년 영업이익의 6%에 달하는 R&D fund를 조성 정부 매칭펀드와 

함께 산업에 재투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형식으로 Zespri Innovation Company을 통해 
KiwiGreen System 관리, 신품종 개발, 신 환경적응 재배기술 및 초저비용 수확후 관리 및 

물류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다.42) 

R&D 기술 개발 관련 - 식물 식품 연구소 Plant & Food Research Ltd (구 HortResearch)
- 웹싸이트: http://www.plantandfood.co.nz
- 주소: 120 Mt Albert Rd, Sandringham, Auckland
- 전화번호: +64 9 925 7000

식물 식품 연구소는 2008년 후반 HortResearch (원예연구소) 와 Crop & Food Research (식품 

연구소) 두 연구 기관이 합병하여 탄생시킨 뉴질랜드 8대 연구소중 원예, 식품, 생명공학분야 
연구소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업적 및 연구소 운영, 영농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80년 중반 농업개혁 이후 정부가 기존의 정부 기구를 국가 소유 연구 회사로 전환

하여. 산업별 자조금을 이용한 매칭 펀드가 주된 연구비 공급원이다 (60%). 이외 국가 주도 

기초 과학 분야 (40%) 펀드를 공개경쟁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규모는 직원수 900여명 (연구진 포함)이며, 주요 연구 분야 및 기능으로는

 - 분자생물학 분야 및 과수육종연구; 황금 키위 (ZespriTM Gold), 속이 빨간 사과, 키위 등

 - 식물 방역, 수확후 관리

 - 유기농 및 식품 안전성 (평가) 등이다.
뉴질랜드 전 지역에 걸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연구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 Auckland, Mt Albert - 분자 생물학 분야, 식미 검정 (남반구 최대 규모), 수확 후 관리 기술 등

 - Te Puke - 키위과일 육종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키위과일 유전자원 확보)
 - Hawkes Bay - 과수 (사과/배, 핵과류 등) 육종 및 해충분야, 임업관련 등

 - Blenheim - 와인 산업 (생산, 가공 등) 및 수산업 관련 등이다.

4.3.3. 과수 협회

뉴질랜드 사과 배 협회 New Zealand Apples and Pears
- 주소: Eastbourne House, 507 Eastbourne St, West, 

Hastings, New Zealand
- 전화: +64 6 873 7080
- 웹싸이트: https://www.applesandpears.nz/

42)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산 키위과일 (녹색키위)은 수출시장에서 더 이상 참신하고 (new) 독특한 

(unique) 뉴질랜드만의 독점적 우위를 지닌 수출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뉴질랜드는 경쟁국들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경쟁을 해야 했음. 1) 재배 및 생산 2) 신품종 개발 및 유통. 
대표적인 제스프리사의 기술 개발은 1) 100% KiwiGreen Programme 저농약 안전생산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유럽시장 공략, 2) 수확후 저장 기술 및 물류 기술의 개발로 효율 극대화, 3) ZespriTM Gold, 
SunTM Gold 등 신품종 출시를 통한 시장 점유 등임. 제스프리사의 이와같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현재의 뉴질랜드 키위 산업의 성공을 이끌었음 (Kilgour, 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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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과수 협회는 원예협회 산하 22개 대표 품목단체 중 하나로, 100% 뉴질랜드 과수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뉴질랜드 과수 (사과/배) 대표 단체임. 본 협회의 주요 업무는 전국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기술, 정책 및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과수 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하고 관련된 정책 및 법규를 안내함으로써 국내외 판매,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4.3.4. 아보카도 협회

뉴질랜드 아보카도 생산자 조직 (NZ Avocado Growers Association & Industry Council Limited)  
- 주소: Level 5 Harrington House, Harington Street, 

PO Box 13267 Tauranga
- 전화: +64 7 571 6147
- 웹싸이트: http://www.nzavocado.co.nz/industry/

   

뉴질랜드 아보카도 협회는 뉴질랜드 원예 협회 산하 22개 품목의 생산자 조직중 하나이며, 현재 
약 1800여명의 생산자가 참여. 본 협회의 주요 기능은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아보카도의 생산/
판매(수출) 정보제공 및 지원, 홍보, 협회 회원들을 위한 교육, 홈폐이지 운영 등 역할을 한다. 
본 협회는 뉴질랜드 원예수출법안 (HEA: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에 따라 수출 면허를 

소유한 일부 수출업자를 통해서만 아보카도를 수출하며, 법안에 따라 아보카도 수출 전략안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뉴질랜드 원예수출법안 (HEA: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및 
위원회에 관하여 별도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4.4. 뉴질랜드 원예 수출 관련 제도 및 기관 운영

뉴질랜드 원예 산업은 수출 중심으로 2000년 이후 20년간 3배 이상 성장 하였으며 향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청정 이미지와 함께 

세계적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 (이력추적)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각 품목별 

공급사슬에서 생산자, 저장업자 및 유통업자들 사이에도 안전생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빠르다.
기술 개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다수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 분야 (지적재산권)를 지혜롭게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이면 재배 와 로봇을 

이용한 수확기계 상용화, 레드키위 신품종 출시, 저 알콜 포도주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당면 과제들로는 계절 노동력 확보, 자원이용 제한 (물사용) 그리고 기후 변화 (여름 가뭄) 대처가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뉴질랜드 원예 수출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수출 관련 
제도 및 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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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원예 수출 법안(HEA: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1987)

뉴질랜드 원예협회 산하 22개 생산자 조직의 산업 부흥 및 수출을 위한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원예협회와 품목별 산하 조직의 운영을 위해 1990년에 개정된 자조금법 (Commodity 
Levy Act 1990)이며 다른 하나는 원예수출법안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1987)43)이다.
키위 과일 산업은 1999년에 제정한 별도의 법안에 따라 단일 수출 창구인 제스프리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으며 호주로의 키위과일 수출 및 타 품목들의 수출은 원예수출법안에 동의한 

적용대상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예 산업 22개 생산자 조직 품목 중 

현재 아보카도, 단호박, 핵과류, 키위과일 (호주수출 대상 적용), 배 (나시), 단감, 밤, 블랙커런츠, 
보이젠베리, 타마릴로, 송로버섯 등 11개 그룹이 원예 수출 법안에 따라 수출 면허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원예 수출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의 수출 전략 (Export Marketing Strategy; EMS) 

수립이며 여기에는 생산자, 선과자 및 수출업자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 규정, 농약 

잔류성등 식품안전 관리규정, 산업 구조와 기능 안내, 연구 개발비 조성, 국내 산업 정보수집 

관련 규정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본 법안에 따르는 모든 품목별 참가자들은 본 수출전략안에 

따라 수출할 의무가 있다. 
HEA법안에 근거한 품목은 중간자적 품목에 대부분 적용. 즉, 전적으로자유시장경쟁에 따른 

제한 없는 수출품목군 과 단일수출창구에 의한 수출통제를 하고있는 특정 품목 군(키위과일)
사이의 중간그룹에 해당한다 (그림 1-51). 이와같이 뉴질랜드는 품목별 생산자 그룹이 잘 조직

되어 있고 정부는 생산자들이 동의하고 승인한 법령을 제정하여 이들의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1-51. 뉴질랜드 원예수출법안 모델 및 타 수출 케팅모델과의 비교 

                자료 : HEA: New Zealand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43) 자조금법과 원예수출법안에 대해서는 현 농림수산식품부 이정삼 서기관의 저서 “뉴질랜드 농업세상 
둘러보기”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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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자조금법

자조금법 (Commodity Levy Act, 1990) 탄생 배경: 개별 산업군들은 산업전체를 대변할 만한 

사업안 수행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역부족. 크고 작은 개별 산업군을 위한 재정마련과 무임

승차원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자조금 법안이 탄생하였다. 본 자조금 법안 시행에 
따라 각 산업군별로 적정 수준의 자조금 갹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원예협회는 전체 22개 품목별 생산자 조직 (표 1-25)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다. 각 품목별 생산자 조직 대표들과 원예협회 이사진은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원 운영 계획, 검역 그리고 노동력 확보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에 따른 

비용을 품목별 의무 자조금으로 충당함. 일부 품목별그룹은 원예협회와 별개로 자조금 갹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25. 원예협회 소속 22개 품목별 그룹

원예 자조금 펀드는 원예협회 운영자금으로 이용됨. 뉴질랜드에서 재배되는 모든 과일/채소의 

판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최초 판매시점의 판매자로부터 자조금이 갹출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 판매비용에서 개별 % 적용. 품목별 자조금 비율에 대해서는 [표 1-26]에 나타나 

있다. 품목별, 내수, 수출, 가공용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비율 적용한다.

표 1-26. 원예협회 소속 22개 품목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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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자조금 갹출 산출방식

           자료 : 뉴질랜드 원예협회

의무적인 자조금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점들(예; 개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침해 및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대비책은 아래와 같다: 
 - 자조금 사용에 대한 제한: 연구분야, 시장개척, 방역, 검역, 교육 및 조직체 유지 등에 한함

 - 개별 산업체는 자조금 법안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함 

 - 자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체에 의해 자조금법 수행기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함 

 -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조항

 - 분쟁 해결책을 위한 조항 등 
 

4.4.3.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 (AsureQuality)

AsureQuality (농산물품질 관리원)
- 주소: Level 1, 7a Pacific Rise, Mt Wellington, Auckland 1060

New Zealand
- 전화: +64 9 573 8000
- 웹싸이트: https://www.asurequality.com/

뉴질랜드 일차 산업부 (Ministry of Primary Industry; MPI) 산하 검역 및 방역 관리국

(NZ Biosecurity Services) 소유의 국영 기업인 뉴질랜드 농산물 품질관리원 (AsureQuality)은 

1,800여명의 전문 요원들이 국내외 생산/수출 되고 있는 뉴질랜드 농/원예/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인증, 품질 보증 등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품질관리원 (AsureQuality)은 2007년 10월1일 두 개의 기관 (Asure and AgriQuality) 이 합병하여 

탄생하였으며 뉴질랜드 뿐 아니라 호주 및 싱가폴에도 사무실을 갖추고 호주 및 국외 4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뉴질랜드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동/식물 병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업무를 대행 

관할하는 것으로, 주 업무 영역은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병원균 검색, 영양성분표시 등), 
환경감시, 연구 및 훈련, 육류 제품의 안전 검사, 농가 (유기)인증, 방역 및 수의 검역 등이다. 
수출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이와 같은 품질 보증 기관의 독립적 운용이 뉴질랜드 원예 수

출 뿐 아니라 낙농, 축산, 수산, 각종 가공 식품 등 일차산물 수출 시장 확대 및 꾸준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있는 품질 보증 기관의 운용으로 식품 안전 (예; 농약 잔류성) 및 품질 

보증에 따른 뉴질랜드산 수출품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자체 국가 브랜드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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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R&D 지원 사업

뉴질랜드 식품 혁신센터 (Food Innovation Network)
- 주소: 28 Verissimo Drive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 9 254 4730
- 웹싸이트: https://foodinnovationnetwork.co.nz/

Food Innovation Network (식품 혁신 네트워크)는 뉴질랜드 주요 4개 도시인 오클랜드 (Food bowl), 
파머스톤 노쓰 (Food Pilot), 해 톤 (Food Waikato), 그리고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Food South)에 

파일럿 플랜트 (pilot plant) 및 일종의 공동 실험실을 건립하고 식품 가공과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 상공인 및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2). 최근에는 북섬과 남섬의 과수산업 중심지인 혹스베이와 오타고 

지역에도 본 기관 실험실이 개설되었다. 

그림 1-52. 뉴질랜드 식품혁신 네트워크 위치 및 시설 개요 

      자료 : Min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and Conolis Research. 2014.

농식품 분야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식품 가공 공정분야 개발, 브랜드 및 식품 포장

(기술) 개발 지원, (수출) 시장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인증 및 검역, 세관 업무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가공 식품 교육, 워크숍 운영 등 생산자/가공업자등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최근, 창업 및 기존 사업 확대 (전략 수립) 등 본 식품혁신센터 관할 지역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재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체적인 지원 성공 사례들이 늘고 있다. 본 예제로 컬리스 

핫 소스 (Culley's Ltd), 하카노아 생강음료 (Hakanoa Ginger beer)등에 대해 본 저자가 2014년 

저술한 “뉴질랜드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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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수출 보험 지원

뉴질랜드 수출 보험 관리국(New Zealand Export Credit Office: NZECO)
- 주소: New Zealand Export Credit The Treasury Level 3 - 1 The Terrace Wellington 6011, 

New Zealand
- 전화: +64 4 917 6060
- 웹싸이트: https://exportcredit.treasury.govt.nz/

수출 보험국의 주 기능은 뉴질랜드의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 및 신용 거래 관련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 돈을 빌려주는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크고 작은 뉴질랜드의 

수출 기업 혹은 개인들이 수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 부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 부서로서 제도적인 장치로 혹은 신용 보증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New Zealand Export Credit Office, n.d.).
수출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게 된 재정적인 위기 혹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수출 보험 관리국은 뉴질랜드의 수출 관련 은행, 보험회사 및 금융 거래처에 접근하여 수출 

기업의 재정적 위기를 해소하고 원만한 수출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출 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수출 보험 관리국 (NZECO)이 원예 산업과 관련하여 수출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사과 생산 및 수출업체인 Mr Apple 사의 사례 (2013년)가 있다. 수출 보험 관리국은 제 3 보험

회사에 연대 보증 방식으로 Mr Apple 사를 지원하여 원만히 사과 수출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에 나온“뉴질랜드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를 

참조하면 된다.

4.5. 뉴질랜드 원예 수출 성공요인 및 시사점

첫째, 잉여 생산물의 적정한 (수출)시장확보 전략/특정 품목에 집중 (낙농/키위과일 등), 대량

생산, 시장 경쟁력 확보이다.
 - 계획적으로 시장에 판매 목적으로 재배단지 조성,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품목 관리; 

예) 제스프리 - 골드키위, 사과 배 생산자 조직 - ENVY, JAZZ, AMBROSSIA, RED etc
 -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 마련 - 생산자가 중심이 된 중/장기적 생산/판매 전략 공유 

및 동의

둘째, 장기간에 걸친 제도 정비 및 생산자 조직 구조이다.
 - 폰테라 (신세대 협동조합), 제스프리 (생산자 소유 판매조직), 원예협회 (노동인력 확보, 

대정부 로비) 등, 자조금 운영, 수출 면허제도 운영 등

셋째,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전략 수립 및 추진이다.
 - 잉여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분에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신품종 개발/병해 

방지 등에 필요한 R&D 펀드 조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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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품질 보증 기관의 독립적 운용 등이다.
 - 예: AsureQuality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통계 자료 (생산량, 수출액, 품목별 운영 위원회 연간 회계보고 및 

자조금 사용내역 등)의 공유 등이다.
 - 한정된 생산지역/생산자 조직의 힘, 투명한 재정관리를 통한 예상 가능한 미래; 지속적인 

산업 참여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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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조직화 전략

버 섯44)1

1.1 연구 개요

1.1.1 연구 배경

수출조직화는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김경필(2020.02))
수출통합조직 지원사업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한 수출마케팅 조직에 

대하여 국가전체 수출액의 2/3 이상 조직화 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버섯의 경우 한국의 제스프리를 표방하며 2018년에 버섯수출통합조직 K-mush가 선도적으로 

출범하였다.
 - 2018년 지정: 파프리카, 버섯, 딸기

 - 2019년 현재: 파프리카, 버섯, 딸기, 포도, 절화류 등 5개 품목

선도적으로 출범한 K-mush, 버섯수출사업연구단 그리고 수출조직화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조사하여 버섯의 수출조직화 전략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수출조직화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 

검토 필요하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버섯의 수출조직화에 대한 시사점 및 수출조직화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3. 연구 방법 

문헌 연구와 함께 K-mush 회원 농가와 회원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44) 본 내용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전찬익박사 및 서명수 前연구위원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주요 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수출조직화 전략

128

1.2. 버섯 수출조직화 현황 및 문제점

1.2.1. 버섯 수출조직화 현황

1) 버섯 수출조직화 관련 정책 현황

새송이버섯이 2008년 3월에 수출선도조직으로 출범 후 2018년부터 통합조직단계(K-mush)로 
운영되고 있음. 전체 버섯 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김경필(2020.2)).

- 버섯수출협의회: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수출창구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가입하고 결성된 협의체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식품 공급기반의 규모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 단지수를 보면 새송이 9개(14ha), 팽이 6개(12.6ha), 만가닥 
2개(23ha)이며, 생산량의 45.8%를 수출함(2019년)

기존의 수출조직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은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인데,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의 단계적 감축 및 절감 예산을 간접지원 형태로 점진적 

전환하고 있다. 

2) K-Mush의 현황

농업회사법인 케이머쉬 주식회사는 2009년 11월11일 설립되었다. 그 이후 2018년 3월 수출

통합조직 지정 되었으며, 86개 업체가 출자하였다(농업경영체 69개, 수출업체 17개). 총회원사는 

210개소로 농업경영체 143개소, 수출업체 67개소이다. 이사 및 감사는 총 12명으로 이사 10인
(농업경영체 7인, 수출업체 3인), 감사 2인이며, 대표이사, 전무, 3개팀(수출개척팀, 품질관리팀, 
R&D사업단)(직원 7명) 으로 구성되었다.
K-Mush의 주요 역할은 ① 체크프라이스 지정(수출품목별, 국가별, 시기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출단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 가이드를 준수하게 하는 시스템) ②브랜드 통일 ③ 수출창구 

단일화 ④ ID관리 ⑤ 기본물류비･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지급 ⑥ 수출추진 공동마케팅, 박람회, 
판촉홍보 등 추진 ⑦ 시장질서 확립 및 품질 관리 ⑧ 수출 물대 지급 관리, 비수기 수출 

수급조절 기능 등이다.

3) K-Mush의 성과 

국내 최초 수출농산물(버섯류) 수출통합조직 지정되어 국내수출농가 104개소, 수출업체 39개소, 
농가 겸 수출업체 5개소가 공동으로 설립, 국가 전체 버섯수출 실적의 약 91% 달성하기도 하였다.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사업 추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참여 및 연구과제 수행, ERP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매뉴얼 및 홍보영상 제작, 회원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확대 지원사업 추진 및 수출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하기도 하였다.
2020년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미국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매뉴얼 제작, 리스테리아 

재발 방지 연구 및 T/F팀 운영, 수출농가 SCM(Supply Chain Management) 프로그램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재난극복 공동마케팅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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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버섯 수출조직화 관련 문제점

1) 조직화 미비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위

업체는 낮은 수준의 조직화로 인해 수출을 위한 일정 등급 이상의 물량 확보에 애로가 있다. 
수출업체가 한 컨테이너 물량을 채우기 위해 여러 지역을 전전하는 경우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 소비자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데 이를 

개인 농가가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각 개인 농가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하더라도 등급별 상품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 크기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격교섭력

(bargaining power) 저하로 제 값을 받지 못한다. 
산지유통시설 운영의 비효율화 초래하고 있다. 개별농가가 투자한 자가선별시설과 저온저

장시설의 가동률 저조하며, 산지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일정물량 이상이 출하되어 산지유통

이용 시설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한데 낮은 조직화로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2) 버섯의 수요의 계절성

버섯 수요는 대부분 계절적 생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연중 큰 변동이 없어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키는 데에 많은 유통비용(저장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자가노동력 

투입이 주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자가 노동력의 기회비용을 제로로 보고 고정투입자본의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면 계속 생산을 하므로 공급이 줄지 않는다.
그 외 동절기에 국내 가격이 높아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

3) 과당 경쟁적 수출구조

수출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우리 농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버섯 수출시장이 유럽, 미국, 호주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 특정국가의 소수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발생하고 

있다. 수출교섭력의 약화로 인한 수출단가의 하락하고, 수출단가 하락은 수출업체들이 제품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연결되어 결국 우리 농산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돼 수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4) 위기대응 주체와 전략의 부재

기존의 생산 과잉에 더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버섯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주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조직인 

K-Mush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하고,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는 보조금 삭감이

라는 정책 외에, 시장원리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비 보조금의 차이에 따른 농가간 갈등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지방비 보조 차이로 

인한 물류비 수령액의 지역 간 격차로 농가 간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표준

물류비를 상회하는 보조금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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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버섯수출조직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3.1. 조사 개요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버섯수출사업연구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버섯 수출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이를 참고한 수출조직화 전략 마련을 위해 시행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 조사 대상: K-Mush 회원 농가 및 회원 수출업체

- 조사 기간: 2020.7월-9월 

- 조사 방법: 설문조사(이메일, 팩스 및 전화), 심층인터뷰 

- 설문조사 응답: 버섯생산농가 42호, 버섯수출업체 20개소(응답자 중 수출업체이면서 생산도 
하는 6개의 경우 모두 생산업체로 분류) 

- 심층 인터뷰: 농가 2 (새송이, 느타리), 수출업체 2, 케이머쉬 관계자

표 2-1. 응답자 수

구분 농업경영체 버섯수출업체 계

응답자 수 42 20 62

1.3.2. 버섯생산농가 설문 조사 결과

 1) 생산 및 수출 현황

응답자 농가의 약 80%가 새송이버섯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 재배 농가는 2호로 

파악되었다.

표 2-2. 응답 농가의 주 생산 품목(2019년 기준)

주 생산 품목 빈도 비율(%)

새송이 33 78.6

팽이 0 0

만가닥 4 9.5

느타리 3 7.1

두 가지 이상 2 4.8

계 42 100.0

표 2-3. 응답농가(42호)의 생산 및 수출 평균치 (2019년 기준)

생산량(M/T) 수출량(M/T) 수출액(만달러) kg당 수출단가(원)

583 125 36 3,358

     * 대미달러 환율은 2019년 연평균 환율 1,166원(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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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24호, 57.1%로 절반을 넘음. 3개 이하의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38호, 90.4%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농가가 거래하는 수출업체 수

농가가 거래하는 수출 업체 수 빈도 비율

1 24 57.1

2 9 21.4

3 5 11.9

4 4 7.1

없음 1 2.4

계 42 100.0

2) 버섯생산 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하는 방식 

출하방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계약 후 출하 비중: ‘사전에 계약 후 출하 비중’이 100%인 농가가 

36호,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5.3%의 농가가 절 반 이상의 물량을 사전에 계약 후 

수출업체에 출하 사정상 수출물량이 0인 농가도 1농가 있었다.

표 2-5. 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하는 방식: 사전에 계약 후 출하 비중

사전에 계약 후 출하 물량 비중 빈도 비율 누적비율

100 36 85.7 85.7

80 1 2.4 88.1

70 1 2.4 90.5

50 2 4.8 95.3

10 1 2.4 97.7

0 1 2.4 100.0

계 42 100.0 -

3)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주된 애로사항은 ‘수출업체의 계약물량이 부족하다’와 ‘시장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낮다’로 파악되었다. ‘수출업체의 교육 및 지원 활동이 부족하다’ 14.3%

표 2-6.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출업체의 계약물량이 부족하다 11 26.2 12 28.6 23 27.4

시장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낮다 16 38.1 5 11.9 21 25.0

수출업체의 교육 및 지원 활동이 부족하다 5 11.9 7 16.7 12 14.3

수출업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2 4.8 - - 2 2.4

기타 8 19.0 18 45.2 26 30.9

계 42 100.0 42 100.0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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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기타의 내용을 보면 ‘계약물량의 기복이 심함’이 3호로 가장 많았다. 위의 표 2-6에서 

2순위 기타 18호는 1순위 기타 8호 농가와 ‘없음’으로 응답한 10호이다 

표 2-7.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기타(1순위) 응답 내용

애로사항 1 순위 기타 내용 빈도 비율

계약물량의 기복이 심함 3 37.5

통합조직의 존재 자체가 애로사항 1 12.5

자체 생산량이 부족 1 12.5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못 미친다 1 12.5

없다 2 25.0

계 8 100.0

4) 수출 시 애로사항

수출 시 애로사항은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하다’, ‘수출물류비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출 단가가 낮다’의 세 가지로 조사되었다. 기타 내용은 ‘물류단지 조성 

등의 일부 지역 편재’와 ‘이동 시 적재 물류비 과도’이다.
 

표 2-8. 수출 시 애로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하다 13 31.0 12 28.6 25 29.8

수출물류비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7 16.7 14 33.3 21 25.0

수출 단가가 낮다 18 42.9 2 4.8 20 23.8

수출 물량이 부족하다 2 4.8 4 9.5 6 7.1

신규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하다 - - 6 14.3 6 7.1

농약 관리 등 식품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2 4.8 - - 2 2.4

기타 - - 4 9.5 4 2.4

계 42 100.0 42 100.0 84 100

 

5) 수출농가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수출농가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은 주로 ‘생산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 ‘상품의 

포장이 미흡하다’ 그리고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없음’ 12호에는 1순위 한 개만 꼽은 농가 7호(무응답)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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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수출농가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산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 12 28.6 19 45.2 31 36.9

상품의 포장이 미흡하다 6 14.3 9 21.4 15 17.9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12 28.6 1 2.4 13 15.5

재배관리 기술이 미흡하다 8 19.0 - - 8 9.5

GAP, 농약 사용 방법 등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1 2.4 1 2.4 2 2.4

친환경 농법이 미흡하다 1 2.4 - - 1 1.2

없음 2 4.8 12 28.6 14 16.7

계 42 100.0 42 100.0 84 100

6) 농가의 버섯수출통합조직인 K-mush에 대한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좀 아는 편이다’를 합칠 경우 73.9%로서 K-mush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농가의 버섯수출통합조직인 K-mush에 대한 인지도

농가의 K-mush에 대한 인지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모른다 3 7.1 7.1

모르는 편이다 7 16.7 23.8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1 2.4 26.2

좀 아는 편이다 13 31.0 57.1

매우 잘 알고 있다 18 42.9 100.0

계 42 100.0 -

7) 농가들이 보는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치면 64.3%로 절 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

없다고 한 농가도 9호, 21.4%로 1/4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1. 농가들이 보는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필요없다 7 16.7 16.7

필요없는 편이다 2 4.8 21.4

잘 모르겠다 6 14.3 35.7

필요한 편이다 10 23.8 59.5

필요하다 17 40.5 100.0

계 4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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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로서, ‘과당경쟁 미연 

방지, 수출확대’가 59.3%로 가장 높으며, 업체간 구입단가 격차가 큰 점도 제시되었다. 
‘생산자(공급자) 중심의 수출통합조직이 필요하며, 통합조직의 직접 수출량으로 정량평가 

받는 명실상부한 통합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12.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27호 농가)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다고(27호 농가) 생각하는 이유 빈도 비율

과당경쟁 미연 방지, 수출확대 16 59.3

현재는 업체간 구입단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창구단일화가 필요 2 7.4

생산자(공급자) 중심의 수출통합조직이 필요하며, 통합조직의 직접 수출량으로 
정량평가받는 명실상부한 통합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1 3.7

회원사간의 이해 대립(버섯만 수출하는 업체와 다품목 전문수출회사간)으로 
생산농가의 수익률만 나빠지고 있으므로 수출창구단일화 필요

1 3.7

규모를 늘릴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창구 단일화가 필요 1 3.7

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몇 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중간 지점 
쯤에 물류창고를 건설하는 등)

1 3.7

무응답 5 18.5

계 27 100.0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서, ‘자유경쟁이 최선’, 
‘농가, 수출업체들 각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조직이 불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다. 

표 2-13.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없다고(9호 농가)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9호 농가) 빈도 비율

자유경쟁이 최선 3 33.3

농가, 수출업체들 각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조직 불필요 2 22.2

품질균일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음. A급은 A급 가격. B급은 B급 가격을 
받으면 됨

1 11.1

수출의 여건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므로 일원화가 불가 1 11.1

거래선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거래선에서도 원하는 품질이 다 다르므로 
창구일원화 불가능 

1 11.1

현실적으로 수출창구 일원화 불가능 1 11.1

계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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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앞으로 수출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물류비 등 지원’,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등을 

주로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출농가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시하였다.

표 2-14.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앞으로 수출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물류비 등 지원 4 9.5 18 42.9 22 26.2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 9 21.4 10 23.8 19 22.6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14 33.3 2 4.8 16 19.0

수출농가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교육 및 컨설팅(생
산기반 구축 지원)

6 14.3 2 4.8 8 9.5

업체간 과장 경쟁 회피를 위한 수출창구 일원화 4 9.5 4 9.5 8 9.5

수출 물량의 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3 7.1 4 9.5 7 8.3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 2.4 - - 1 1.2

수출 통합 브랜드 개발 1 2.4 - - 1 1.2

수출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1 2.4 1 1.2

기타 - - 1 2.4 1 1.2

계 42 100.0 42 100.0 84 100.0

9)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불충분하다는 의견(21호, 50.0%)이 충분하다는 의견(7호, 16.7%)보다 우세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2-15.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빈도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충분하다 8 19.0 19.0

충분하지 않는 편이다 13 31.0 50.0

잘 모르겠다 14 33.3 83.3

충분한 편이다 6 14.3 97.6

충분하다 1 2.4 100.0

계 4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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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대형농가들의 입김에 통합조직이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농가에 대한 배려 

부족’,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미흡’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부족; 농가 현실 

파악 부족’ 등이 합하여 7호, 16.7%을 차지하고 있다. ‘역할 불분명하고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약해 보임’, ‘운영 투명 공개 부족’ 그리고 ‘농가와 업체간 조정자 역할 미흡; 업체는 배제하고 

농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 등 조직 자체의 문제점도 적잖이 지적되고 있다.

표 2-16.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빈도 비율

대형농가들의 입김에 통합조직이 끌려가고 있음; 중소농가에 대한 배려 부족 3 7.1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미흡 2 4.8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부족; 농가 현실 파악 부족 2 4.8

역할 불분명하고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약해 보임 2 4.8

운영 투명 공개 부족 2 4.8

농가와 업체간 조정자 역할 미흡; 업체는 배제하고 농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 2 4.8

치우치지 말고 각 지역에 공평하게 지원하되, 험지에 더 많은 배려 필요 1 2.4

통합조직이 일부 수출업체에 끌려가고 있음 1 2.4

창구단일화 목표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실행동력이 부족함 1 2.4

농가자율에 맡길 부분까지 통제하여 비효율 발생 1 2.4

수출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족 1 2.4

없음(잘 하고 있음) 2 4.8

무응답(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호 포함) 22 52.4

계 42 100.0

11) 농가의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만 꼭 필요하다’가 24호, 57.1%로 필요치 않다는 의견(9호, 21.4%)
보다 크게 높았다.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21.4%로 적지 않다. 

표 2-17. 농가의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빈도 비율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9 21.4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만 꼭 필요하다 24 57.1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6 14.3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필요하지 않다 3 7.1

계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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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농가들이 제시한 버섯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을 보면, ’농가와 업체 

간 소통의 장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의견 그리고 생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각각 7호, 1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 ’운영의 투명 공개‘ 그리고 ’조직의 정체성 확립 필요’ 등 조직에 
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표 2-18. 농가가 보는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빈도 비율

농가와 업체 간 소통의 장 마련에 힘써야 함 7 16.7

소규모 농가의 의견 수렴;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생산농가
에 대한 지원 강화(물류 창고 건설 등); 생산농가 위주의 성장 7 16.7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회원이 몰래 덤핑 수출한 
경우 등) 2 4.8

운영 투명 공개 2 4.8

목표의 명확화와 단계별 실행방안 확립; 방향성을 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
져야 함 2 4.8

농가를 위한 조직인지, 수출업체를 위한 조직인지 정체성 분명히 정립하여야 
함. 현재의 조직은 일부 대형농가를 위한 조직 1 2.4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어 생산자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1 2.4

형평성을 중시하여 중립의 위치에서 오직 수출 증대 및 조직 활성화에 치중 
필요 1 2.4

안정적 수출 확대에 힘써야 1 2.4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홍보 필요 1 2.4

K-mush가 배지 원재료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존의 
배지 공장에 투자 또는 인수 포함) 1 2.4

무응답(잘 모르겠음 3호 포함) 16 38.1

계 42 100.0

13) 농가의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인지 정도

농가의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인지 정도를 보면 ‘모르는 편이다’가 59.5%, ‘전혀 모른다’가 

19.0%로 나타났다. ‘좀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를 합치면 30.9% 수준이다.

표 2-19. 농가의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인지 정도

인지 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중

전혀 모른다 8 19.0 19.0

모르는 편이다 17 40.5 59.5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4 9.5 69.0

좀 아는 편이다 9 21.4 90.5

매우 잘 알고 있다 4 9.5 100.0

계 2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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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버섯수출연구사업단으로부터 받은 현장컨설팅 및 교육 회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회~2회가 각 2호, 3회를 받은 농가 1호이다.

표 2-20. 버섯수출연구사업단으로부터 받은 현장컨설팅 교육 회수와 그 내용

현장 컨설팅 및 피 교육 회수 빈도 내용

1회 2 기술센터에서 업체 및 농가 대상의 수출교육 등

2회 2
수출상품 생산 및 품질 강화를 위한 매뉴얼 교육; 계
절별 버섯 관리 방안, 비수기･성수기 대처 방법

3회 1 버섯 유해균에 대한 내용, 가격 결정 및 경쟁

계 5 -

14)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잘 모르겠다‘가 

59.5%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합쳐서 9.5% 수준이었다.
 

표 2-21.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농가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19.0 19.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11.9 31.0

잘 모르겠다 25 59.5 90.5

만족하는 편이다 3 7.1 97.6

매우 만족한다 1 2.4 100.0

계 42 100.0 -

15)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파악된 반면,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도움이 

많이 된다’는 합쳐서 16.7% 에 불과하였다. 

표 2-22.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도움이 안된다 6 14.3 14.3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11.9 26.2

잘 모르겠다 24 57.1 83.3

도움이 되는 편이다 6 14.3 97.6

도움이 많이 된다 1 2.4 100.0

계 4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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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주된 분야는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32%)’, ‘상품의 포장 개선(20%)’, 그리고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1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확 후 처리 기술’이 
제시되었다.

표 2-23.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12 28.6 15 35.7 27 32.1

상품의 포장 개선 9 21.4 8 19.0 17 20.2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 12 28.6 2 4.8 14 16.7

수확 후 처리 기술 2 4.8 7 16.7 9 10.7

재배관리 기술 개선 5 11.9 1 2.4 6 7.1

GAP, 농약 사용 방법 등 안전성 관리 개선 1 2.4 1 2.4 2 2.4

친환경 농법 보급 0 0.0 1 2.4 1 1.2

기타(무응답) 1 2.4 7 16.7 8 9.5

계 42 100.0 42 100.0 84 100

17) 생산농가가 보는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사업단 자체에 대한 홍보 활동 미비’가 세 농가로 제일 많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농가까지 합치면 83.3%로 높았다. 두 농가가 ‘버섯 저장성 강화기술 분야에 집중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 ‘특정업체나 지역 편향 지원’, ‘농가와 업체 사이의 소통 및 조정자 

역할 부족, 그리고 ‘생산비 분석 등 농가경영실태 파악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표 2-24. 생산농가가 보는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빈도 비율(%)

사업단 자체에 대한 홍보 활동 미비 3 7.1

버섯 저장성 강화기술 분야에 집중 미흡 2 4.8

사업단에 대해 알고 있는 농가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1 2.4

특정업체나 지역편향 지원 1 2.4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 부족 1 2.4

생산비 분석 등 농가경영실태 파악 노력 부족 1 2.4

농가와 업체 사이의 소통 및 조정자 역할 부족 1 2.4

잘 모르겠다(무응답 17호 포함) 32 76.2

계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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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가가 보는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창구 일원화에 대한 단계별 
실행방안 연구 및 과도기에 걸 맞는 구체적 모델 제시 의견도 두 농가가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2-25. 농가가 보는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농가가 보는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빈도 비율

연구개발(원가절감 기술, 저장기간 증대, 가공식품 개발, 검역 등) 4 9.5

해외시장 개척 3 7.1

수출창구 단일화에 대한 단계별 실행방안 연구 및 과도기에 걸맞는 구체적 모델 
제시(구성원의 목표의식 명확화 필요) 

2 4.8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자체에 대한 홍보 강화 2 4.8

유통개선 (현재 수출용은 중간상 통해 납품) 2 4.8

수출농가의 전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함 1 2.4

소농가도 업체 통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 2.4

농가 세분화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 1 2.4

수출용 버섯의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관련 정보 제공 1 2.4

바이어들이 물류지원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1 2.4

잘 모르겠다(무응답 5 포함) 24 57.1

계 42 100.0

1.3.3. 수출업체 설문 조사 결과

1) 업체가 거래하는 농가 수 및 주요 지역 수 

버섯수출 업체의 60.0%는 1-6호의 농가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호 이하의 농가와 

거래하는 업체의 비율이 80.0% 정도였다.

표 2-26. 업체가 거래하는 농가 수

거래 농가수 (호) 빈도 비율(%)

1-6 12 60.0

7-10 4 20.0

30 1 5.0

50 2 10.0

100 1 5.0

계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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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의 업체는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도내의 농가와 거래하고 있으며, 70.0%의 업체가 
1-2개 도내의 농가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7. 업체가 거래하는 주요 지역 수

지역 수 빈도 비율(%)

1 11 55.0

2 3 15.0

3 3 15.0

4 2 10.

8 1 5.0

계 20 100.0

     주: 지역 수는 도 단위 기준 

2) 업체의 수출물량 조달 방식

업체의 75%는 절반 이상의 물량을 ‘물량 및 가격 고정의 사전 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업체의 25%는 절반 이하의 물량을 사전 계약이지만 ‘물량 및 가격 비고정’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8. 물량 및 가격 고정의 사전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 

물량 확보율(%) 빈도 비율(%) 누적 (%)

100 8 40.0 40.0

90 2 10.0 50.0

80-50 5 25.0 75.0

30-20 3 15.0 90.0

0 2 10.0 100.0

계 20 100.0 -

3) 농가와 수출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주된 애로사항은 ‘품질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와 ‘농가가 국내가격 상승 시 계약을 위반한다’ 
등이며,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표 2-29. 농가와 수출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품질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9 45.0 3 15.0 12 30.0

농가가 국내 가격 상승 시 계약을 위반한다 3 15.0 2 10.0 5 12.5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1 5.0 4 20.0 5 12.5

농가와 수출업체간 신뢰가 부족하다 - - 1 5.0 1 2.5

기타 7 35.0 10 50.0 17 42.5

계 20 100.0 20 100.0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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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가 느끼는 수출 시 애로사항 

주된 애로사항은 ‘수출물류비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와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관리 등 식품안전성 관리 취약’도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기타로 ‘국내가격이 높다’는 응답이 한 업체 있었다. 

표 2-30. 업체가 느끼는 수출 시 애로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출물류비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7 35.0 5 25.0 12 30.0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하다 7 35.0 4 20.0 11 27.5

수출 단가가 낮다 2 10.0 2 10.0 4 10.0

수출 물량이 부족하다 1 5.0 3 15.0 4 10.0

신규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하다 - - 4 20.0 4 10.0

농약 관리 등 식품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3 15.0 - - 3 7.5

기타 - - 2 10.0 2 5.0

계 20 100.0 20 100.0 40 100.0

5) 수출업체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 사항

주된 애로사항은,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 미흡’, ‘재배관리 기술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안전성 관리 취약’과 ‘상품의 포장 미흡’도 높게 나타났다.

표 2-31. 수출업체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 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8 40.0 2 10.0 10 25.0

재배관리 기술이 미흡하다 4 20.0 3 15.0 7 17.5

GAP, 농약 사용 방법 등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3 15.0 3 15.0 6 15.0

상품의 포장이 미흡하다 3 15.0 3 15.0 6 15.0

생산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 1 5.0 4 20.0 5 15.0

기타(없음) 1 5.0 5 25.0 6 15.0

계 20 100.0 20 100.0 40 100.0



제Ⅱ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조직화 전략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143

6) 버섯수출통합조직인 K-mush에 대한 인지도 

업체의 대부분(90.0%)이 K-mush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버섯수출통합조직인 K-mush에 대한 인지도

K-mush에 대한 인지도 빈도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13 65.0

좀 아는 편이다 5 25.0

모르는 편이다 2 10.0

계 20 100.0

7)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10개소로 50.0% 정도를 차지하였다. 필요하다는 쪽으로 응답한 

업체는 5개소로 25% 정도였다. 

표 2-33.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 필요성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다 6 30.0

필요없는 편이다 4 20.0

잘 모르겠다 5 25.0

필요한 편이다 1 5.0

필요하다 4 20.0

계 20 100.0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함: 그 이유로서 ‘덤핑 방지’ 때문이라 응답한 

업체가 2개소였고, ‘일부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2-34.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5개 업체)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5개 업체) 빈도 비율

덤핑 방지; 수출가격 안정성 확보 및 현지 유통사 간의 다툼 방지 2 40.0

일부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너무 크다 1 20.0

농가수취가격, 시장별수출가격 결정, 준수, 체크 및 피드백 역할 1 20.0

무응답 1 20.0

계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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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음: 업체들은 그 주된 이유로서 ‘수출업체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 같다’와 ‘수출업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체크프라이스 

설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수출 창구 일원화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2-35.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다고(10개 업체)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0개 업체) 빈도 비율

수출업체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 같다(경쟁은 산업에 꼭 필요) 3 30.0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출업체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체크프라이스 
설정으로 충분

2 20.0

현 조직체가 준공무원 조직체 같아서 1 10.0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이에 부적합하기 때문 1 10.0

일원화의 의미가 불분명. 굳이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한다면 단일 수출회사를 
만들어 기존의 수출회사들을 인수 합병하여 공사화하면 될 것임

1 10.0

가격이 일정하게 되어 국제 경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 1 10.0

무응답 1 10.0

계 10 100.0

8)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앞으로 수출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주된 활동으로,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 ‘물류비 등 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가 꼽히고 있다.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출 농가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교육 및 컨설팅’도 제시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에이전트 지원’과 ‘안전성 관리, 
품질표준화’가 제시되었다.

표 2-36.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앞으로 수출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 7 35.0 3 15.0 10 25.0

물류비 등 지원 2 10.0 8 40.0 10 25.0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5 25.0 2 10.0 7 17.5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15.0 2 10.0 5 12.5

수출농가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교육 및 컨설팅(생
산기반 구축 지원)

2 10.0 1 5.0 3 7.5

업체간 과장 경쟁 회피를 위한 수출창구 일원화 1 5.0 - - 1 2.5

수출 물량의 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 - 1 5.0 1 2.5

수출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1 5.0 1 2.5

기타 - - 2 10.0 2 5.0

계 20 100.0 20 100.0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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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8개소, 40.0%, 충분하다는 쪽의 의견은 4호, 2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7.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빈도 비율
매우 불충분하다 3 15.0
충분하지 않는 편이다 5 25.0
잘 모르겠다 8 40.0
충분한 편이다 2 10.0
충분하다 2 10.0

계 20 100.0

10)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버섯수출업체의 평가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으로 답한 업체 비율(6개소, 30.0%)이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만 꼭 필요하다’(4개소, 2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38.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수출업체의 평가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빈도 비율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10 50.0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지만 꼭 필요하다 4 20.0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3 15.0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필요하지 않다 3 15.0

계 20 100.0

11)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수출량이 많은 특정업체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 ‘철저한 
감사 필요’, ‘목적이 불분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 예산 과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2-39. 수출업체들이 보는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빈도 비율
수출량이 많은 특정업체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지원 편중) 3 15.0
철저 감사 필요 1 5.0
농가들과 소통 필요 1 5.0
수출통합조직이 생산농가만 관리하고 있음 1 5.0
임직원들의 전문성 저위 1 5.0
독자적 권한이 없다 1 5.0
목적 불분명, 하는 일에 비해 비용 과다, 오히려 수출업체 일이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지게 되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1 5.0

주식회사 구조 또는 주주의 물건을 수출하는 구조. 독자경영, 업무추진 한계 1 5.0
수출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이 없다 1 5.0
특별한 문제점 없다 1 5.0
잘 모르겠다(무응답 6개소 포함) 8 40.0

계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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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창구일원화의 장점 선명 부각 필요’, ‘과당경쟁해소 방안 제시’ 및 ‘독립성 확보와 전문기관 
간 교류의 허브 역할 증진’ 등 적극적 의견 제시가 있었다. 또한, ‘투명경영 및 상급 기관 

감시 필요’ 의견도 있었다.

표 2-40.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빈도 비율

창구일원화의 장점 선명 부각 필요 1 5.0

해외 물류거점 개발, 창구단일화, 과당경쟁 해소 방안 제시 1 5.0

독립성 확보와 전문기관 간 교류의 허브 역할 증진 1 5.0

생산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이에 맞는 조직의 관리인을 채용하여 수출회사들
과의 유기적 소통 및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1 5.0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를 이상적으로 연결시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1 5.0

운영진으로 버섯전문가를 영입해서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하고 
수출량이 적어 소외되어 있는 업체에게도 일정금액을 배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1 5.0

농가 측에 정보 전달(협의), 품질 향상, 재배지 교육 등 필요 1 5.0

수출 농가 육성 1 5.0

수출국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1 5.0

나라별 버섯 레시피 개발 필요 1 5.0

해상운송 장려하고 대책 강구(보조금 없어지면 항공 운송 불가) 1 5.0

새로운 시장 개척 보다는 현재 수출 시장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1 5.0

투명경영 및 상급 기관 감시 필요 1 5.0

잘 모르겠다(무응답 5개소 포함) 7 35.0

계 20 100.0

13)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인지 여부

모른다는 응답이 60.0%로 절반을 상회, 매우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도 35.0% 정도를 나타냈다.
한편 버섯수출연구사업단으로부터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받은 업체는 1개 업체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41. 버섯수출연구사업단 인지 여부

인지 여부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모른다 5 25.0 25.0

모르는 편이다 7 35.0 60.0

좀 아는 편이다 1 5.0 65.0

매우 잘 알고 있다 7 35.0 100.0

계 2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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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5%로 높았고, 만족한다는 업체는 1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2.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장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5.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 5.0
잘 모르겠다 15 75.0
만족하는 편이다 2 10.0
매우 만족한다 1 5.0

계 20 100.0

15)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5%로 높았으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개소, 25%를 차지하였다.  
 

표 2-43.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수출농가 지원 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 빈도 비율(%)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10.0

잘 모르겠다 13 65.0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15.0

도움이 많이 된다 2 10.0

계 20 100.0

16)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주된 분야로는 ‘해외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품의 포장관리 개선‘ 그리고 ’수확 후 처리 기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 6 30.0 4 20.0 10 25.0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4 20.0 6 30.0 10 25.0

상품의 포장 개선 3 15.0 4 20.0 7 17.5

수확 후 처리기술 1 5.0 4 20.0 5 12.5

GAP, 농약 사용 방법 등 안전성 관리 개선 4 20.0 - - 4 10.0

재배관리 기술 개선 2 10.0 1 5.0 3 7.5

기타(없음) - - 1 5.0 1 2.5

계 20 100.0 20 100.0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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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체가 꼽은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주된 문제점으로 ‘생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 미흡’과 ‘K-mush와의 소통 부재’를 들고 

있다. 수출연구사업단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5.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문제점 빈도 비율(%)

생산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 미흡 2 10.0

K-mush와의 소통 부재 2 10.0

국가지원액을 연구 부문보다 홍보 등에 쓰고 있음 1 5.0

사업단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 1 5.0

통합조직 K-mush와 역할이 중첩되고 있음 1 5.0

농가와 수출업체 간의 신뢰성 구축 및 강화 노력 부족 1 5.0

잘 모르겠다(무응답 9개 포함) 12 60.0

계 20 100.0

18)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연구개발 (생산비 절감 기술, 저장기

간 연장 및 가공식품 등)’이 제일 많았다.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업체

가 많아 무응답이 많았다.

표 2-46.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빈도 비율(%)

연구개발(생산비 절감 기술, 저장기간 연장 및 가공식품 등) 4 20.0

수출관련 연구에 사업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1 5.0

수출시장 개선 연구 1 5.0

수출 현지 시장 연구 1 5.0

(K-mush와의) 소통 1 5.0

통합조직과 다른 주체 발굴 선정 그리고 통합 조직과 함께 활동 1 5.0

신품종개발 1 5.0

잘 모르겠다(무응답 7개 포함) 10 50.0

계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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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심층 사례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K—mush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하기 위해 K-mush 관계자, 버섯농가(2호), 버섯

수출업체(2개소)를 방문 조사하였다. 방문은 2020년9월-11월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 K-mush 관계자 인터뷰 내용

① 수출통합조직을 한국형 제스프리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선도조직은 14개 정도 있으며, 
품질관리, 창구단일화, 선도조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 통합조직임을 들었다. 2018년 

3월에 통합조직이 발족하였는데, 타 품목의 경우 버섯, 파프리카, 딸기 등은 12월에 발족

하기도 하였다.
- 2019년, 버섯, 파프리카, 딸기 , 포도, 백합(절화), 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합조직 

지침 만들어짐 (예산, 정산 방법 등. 이 지침이 기준) 
- 뉴질랜드 제스프리는 당초 ‘생산자 + 수출업체’로 출발, 서로 갈등 컸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법으로 창구단일화를 시켰고, Zespri International 로 1990년 

말에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한 배를 같이 타고 있음

②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은 원래 생산자 중심으로 돼 있음(생산자가 갑). 그래서 수출업자들

에게 팔라고 한 경험이 있기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시장의 99.4%가 일본 시장

- 창구단일화가 되어 있어 수출업자들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 수출시장이 일본단일 시장이어서 유통채널이 뻔해서 수출업체가 생산자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음 

③ 서로가 선의의 경쟁 바람직. 수출업체는 고품질, 안전 버섯을 공급받아 수출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Ideal picture).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다고 인식하고 

있다. 생산자, 수출업체 간 입장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④ 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이사들 평가: K-mush, 이 정도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임

- 생산자협회 대표가 초대 대표

- 2대 대표: 새로이 공모 (최도훈 대표, 하림 출신, 경영(Management) 전문가, 이사들이 자기 
분야인 버섯은 30년 이상 전문가이지만 이분들이 경영전문가는 아님. 대표는 가격, 품질, 
안전 관리 등 종합능력 갖춰야 함.)

⑤ K-mush 회원사들은 수출통합조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 케이머쉬 회원 가입에 문턱을 안 두었음 : 따라서 90% 이상이 전부 가입

 - 수출대상 품목은 새송이, 팽이, 만가닥, 느타리이며 이 중 새송이와 팽이버섯이 주력 

수출 품종이기도 한다. 최근 들어 느타리 버섯도 저장성 약간 높아지면서 수출 시작



주요 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수출조직화 전략

150

⑥ 물류비 보조 지원 중단되는 이후 수출조직으로서 수출통합조직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간접적인 형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접 보조에서 미국의 경우 협회, 단체 쪽으로 보조금이 들어가 있다. 향후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주 지분의 경우 케이머쉬는 한 주주가 300주 이상 못 가지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즉 

케이머쉬의 형식은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은 파산 절차 등 복잡)이나 성격상 운영은 협동

조합 형태이다. 버섯통합조직의 예산이 많지 않아 회원업체들이 통합조직의 지원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통합조직형태가 한국형 Zespri로 가는 데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⑦ 한국형 제스프리에 대한 그림과 관련한 의견과 관련하여 해외바이어들은 브랜드(brand)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거래처 라벨을 더 선호한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선진국형 수출조직

으로 가야 할 것이다.
 - 2024.1.1.부터 지자체의 보조 포함, 모든 물류보조가 없어지며,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조직을 발족시킨 것임

 - 회의를 50-60 번은 한 것 같음(선진국형과 우리 현실 대비 회의 등)
 - 생산자 중심으로 갈거냐, 수출업체 중심으로 갈거냐, 이게 주(主)임
 - 통합지침에는 생산자 중심 통합조직이라고 되어 있음

⑧ 모든 품목에 수출협의회가 있는데(17개), 친목단체를 만들도록 권장하였다.

수출협의회 수출통합조직

수출업체 입장 생산자 입장

한국형 수출통합조직 만들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며,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다. 
 - 아직은 과정 중에 있음

 - 물류비지원(직접보조금) 중단에 따라 앞으로, 2022년, 2023년에 수출조직 활성화에 대해 

많이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 반드시 변신해야 할 것임. 이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3) 새송이 버섯 생산 농가 

① (버섯)농업에 대한 생각

농업분야에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을 회사(대형회사)가 없다. 농업을 
국가에서 약간 표팔이 느낌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 농업분야에서 큰 회사가 하나 

나오면 이게 나머지 농민들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기존 농업인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농민(19세, 20세)한테는 절실함. 월급을 받으며 기술(skill)을 쌓을 수 있는 농업관련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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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런 젊은 농민들은 돈, 땅도 없음. 대기업 농업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어가며 

농업기술도 배우고 해서 내 농업회사를 설립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럴 기반이 없다. 말 그대로 농‘업(業)’이 아니라 아직도 농‘사(事)’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농업으로 회사를 키워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는 회사가 없는 것 

같다.      

②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시장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낮다 : 수출가격이 국내 납품가격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최근에는 원화 강세로 더욱 그러하다. 또 딜러들이 국내가격을 보고 그와 엇비슷하게 

결정하니 생산농가로서는 큰 메리트 없어. 수출농가는 운송에 대한 리스크만 지게 된다. 
물류지원비가 낮다: 김천의 물류비 지원=> 배로 가면 kg에 100원도 못 받고, 비행기로 

가면 kg당 680원 받는다. 그러나 안동, 김해 등에서는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앞에 1천 자가 
더 붙는다.

③ 귀하가 느끼는 수출 시 애로사항: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하다. 국가 지원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물류단지 조성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새송이 농가 수로 봐서는 전국에서 김천이 최고(24-30농가. 수확량, 
전국의 30-40%). 그런데 대형농가 없다고 물류단지 안 지어줌. 개별지원금은 중형농가라고 
주지 않는다. 

④ 수출농가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새송이=> 신품종이나 육종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법인화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조직이어서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돈 못 벌면 퇴직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 방안이 미흡하다: 기존의 재배사는 부직포 재배사가 많다. 그런 곳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태양광을 못 올리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느타리, 
팽이에게는 잘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새송이하고는 잘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온습도를 적용해서 공기를 넣어주면 새송이는 죽어 버림.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⑤ 수출업체 통합 혹은 수출 창구 일원화 필요 여부

필요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해외바이어가 장난을 못친다, 한국대표 

브랜드로 수출이 되니 한국 버섯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혼선 방지(바이어가 다른 업체의 
버섯과 비교해서 트집 잡는 일 없어질 것이다)
수출창구 일원화는 대기업의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형태가 바람직(가령 QKC와 경북통상은 
서로 경쟁은 가능하면서도 같은 회사 테두리 안에 있다는 소속감도 생길 것임.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가 같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야 장난도 못 칠 것이다)  

⑥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통합수출조직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 가운데 수출

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농가가 실질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농가 입장에서 유리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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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합조직이 개선 또는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금 업체들끼리 서로 이익을 차지

하려고 싸우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한 버섯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린피스(수출업체)도 국내 경쟁업체가 미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K-mush는 이런 국내수출업체 간 갈등부터 조절해야 할 것이다.  

⑦ 농가조직화 의견:
기본 개념부터 다르게 잡아야 한다. 반드시 같은 제품군(새송이 한 품목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같은 제품군의 경우 소속농가 수를 5-10호까지 잡을 필요도 없다. 왜냐면 저처럼 

중소규모 정도 농가가 되면 하루에 새송이가 3-4톤씩 생산된다. 조직화 시 같은 품목의 

경우 3 농가를 넘으면 안 됨. 왜냐면 포장기법이 다 다르고, 바코드화해도 농가가 많으면 

포장센터에서 혼동이 생겨 버린다. 수출을 생각한다면 조직화 참여 농가가 각자 어느 정도 
품목다각화가 되어야 한다. 버섯만 볼게 아니라 농업회사라면 채소, 포도, 또 가공식품류도 

보아야 한다.
수출조직화나 농가조직화의 실패 이유: 같은 품목군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어떤 형태로든 

불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규모가 큰 농가가 몇몇이 모이면 본인 게 좀 적게 나간다고 불평 

안한다.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상관 없다. 품목이 

다르면 안 싸울거고 품목이 같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들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⑧ 60일 가량의 유통기한을 갖는 새송이 버섯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느타리는 고온성 버섯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새송이는 12-17도, 팽이는 4도에서 

자라는 저온성 버섯이다. 오염되지 않은 종균, 깨끗한 시설에서 재배, 재배 중 스트레스 

최소화, 예냉 잘하고, 해외로 운송과정에서 배 안에서 기계가 잘 작동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 도착해서 이동 중에도 예냉 잘 돼어야 한다. 새송이, 지금 포장하는 것도 유통기한 

60일 찍히나 사실 많이 가도 50일이며, 일반농가에서는 60일 버텨주는 새송이 생산이 
불가능하다. 

4) 느타리 버섯 생산 농가

①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수출업체의 계약물량이 부족하다. 생산 능력의 18%만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업체의 
지원 활동이 부족: 주면 좋겠지만 수출업체도 생산자와 똑같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이해는 간다.

② 생산농가가 느끼는 수출 시 애로사항

- Box당 1,250원 물류비 발생→버섯가격에 반영→경쟁력↓

- 생산비 구성: 재료비가 50% 이상 (비트 펄프, 케이톱밥, 면실피, 면실팝 등 100% 수입. 
환율, 현지 작황에 따라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음), 노무비는 20% 이상 (최저임금 
2009년 4,000원→2020년 8,590원으로 상승)(노무비 비중은 13~15%가 정상), 기타 경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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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농가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 사항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월 240만원~250만원(외국인-캄보디아 인건비, 월) 지급. 13kg되는 

버섯 운반통을 기계장치로 바꾸어 주었는데 투입노동력은 줄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편해진 것 같다. 옛날 제조업체 근무 시에는 인건비를 노조랑 협의했었는데 이제는 최소

임금 룰에 의해 무조건 그만큼으로 올려야 한다. 작년 30억 매출해서 2억도 안 남았음. 불과 

5%임.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를 정도이다. 
상품 포장이 미흡한데, 호주 수출 300g 용기로 작업한다. 그러나 싱가폴은 150g 포장 

원한다. 다양한 포장을 구사할 수 있는 포장 기계 개발 시급하다.

④ 수간 과당 경쟁 막기 위해 수출업체 통합 혹은 수출 창구 일원화 필요 여부

국내 느타리 생산농가는 500 호 정도다. 그 중 느타리 수출농가는 9 농가(그 중에서 활발히 
수출하는 농가는 4~5호 농가에 불과). 490호 영세 농가가 수출하고 싶다 해서 창구 일원화

하여 수출을 도모한다고 해서 수출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수출을 위해서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컨테이너 접안 시설(버섯 저장실에 벽을 뚫어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이 시설이 없으면 상온에 노출된 버섯에 이슬이 맺혀 버섯 품질을 유지하지 

어렵다. ‘채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천만 원을 들여 설치해야 한다)
경쟁력없는, 시설없는 농가는 수출 창구 일원화에 찬성하겠지만 나는 반대한다. 나는 다른 
4-5개 수출농가보다 박스당 5백원-1천원 싸게 출하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일원화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Zespri처럼 되려면 버섯 품질이 어느 정도 균일화되어야 하는데, 버섯은 

키위와 같은 과일과 다르다. 그러나 K-mush는 필요하다 (예전에 새송이, 팽이 양대 조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것이다). 통합조직 내에서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좋음. 그러나 

농가마다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버섯이라고 하는 품목통합으로 새송이, 팽이, 
느타리버섯 등을 일사분란하게 리드해 가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농장에 대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은 곤란하다.

⑤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통합수출조직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 가운데 
수출통합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이다. 호주에 느타리버섯 수출 7년 째, 미국에도 하고 있음. 
홍콩, 캐나다 등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된다. 새로운 유럽 등에 대한 정보 부족하다. 현지 

바이어 등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한계가 있다. 2019년에 미국 100박스

(50*50사이즈), 호주 940박스, 홍콩 126박스, 캐나다 55박스 수출한다. 팽이, 새송이는 
미국서 이미 인지도 높지만(high quality, 레시피 등), 만가닥, 느타리는 낮다. 따라서 이들 

버섯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수출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aT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바이어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NH농협무역을 통해 미국으로 40박스를 수출한 적 있다. 관(官)에서 해외수출마케팅에 적극 

나서 줘야 한다. 도쿄박람회에 2개년에 걸쳐서 참석했는데, 일본은 신선농산물 수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어 뚫기 어려웠음. 또 박람회에 내용도 부족했음. 대만은 증국에서 수입하여 

우리가 뚫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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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재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평가

역할과 관련하여 아직은 성과 미흡하나 꼭 필요하다. 중간매개 역할, 큰 맥을 잡아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개개농가에 대한 간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⑦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팽이, 새송이가 거대 양대 품목. 그러나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Y농가의 본인 

농장 발전 방향으로는 판로 다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팔건 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음. 그렇지 않으면 경영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 부가가치 즉, 제2차, 3차 산업화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공(버섯과자)은 고소함. 쪄서 건조시킴 등으로 직접 가공은 

못 해도 임가공 형식으로 가공을 맡길 예정이다. 버섯산업이 노동집약에서 지금은 자본집약

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본 농장도 이를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⑧ 버섯농사에 대하여 버섯 농사에 태풍 피해 같은 건 없지만 균을 관리하는 산업이다 보니 

몇 가지 위험이 상존한다. 여러 가지 버섯을 재배하여 소비자들이 한 번에 모든 종류의 

버섯 구매가 가능한 농장을 만들려고 했다(작년에 구체 계획 세움). 그래서 일부 논을 
매립한다. 매립지에 버섯사 만들면 또 외국인 근로자 20명, 한국인 근로자 3~4 명을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는 창조되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새송이, 팽이 버섯을 추가로 하고 싶지만 인건비, 재료비를 건질 

자신이 없어 못하겠음.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 수익이 더 창출

될 수 있는 분야 개척 필요. 그게 버섯 가공 등일 텐데 관(官)에서 바로 이러한 버섯부가

가치 창출방안 연구해 줘야 한다. 현지에서 느타리버섯을 알리는 판촉 활동 필요(본 농장은 
현재 호주에서 자부담 40%로 판촉물 제작 배포). 해외에 홍보부스 만들어서 판촉 활동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   

5) 버섯수출업체 A

① 제스프리는 생산자는 많고 유통자는 하나라서 잘 되는 것이다. 키위는 대체작물이 없다. 
또 키위는 과일이니까 메인(main)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버섯은 메인이 아니다. 버섯만 

먹지 않고, 모든 요리의 서브(sub)이다. 버섯을 수출하는 업체만 봐도 버섯만 수출하는 

업체는 많지 않음. 버섯+과일 이나 버섯+파프리카, 이런 식이다. MD (Merchandiser)에 
등급이 있는데 버섯MD는 보통 신입사원에게 맡김. 왜냐면 버섯이 sub라서 그러하다.
해외 Agent들도 다른 주력 품목이 있고 버섯수출은 sub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버섯통합

조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상당히 무리수가 많다. 새송이 버섯의 경우: 전국에 1,400호 

정도의 생산 농가가 있고, 가격이 여름에는 아주 낮고, 겨울에는 상당히 높은 등 계절성을 

많이 탄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수출이었다. 
팽이의 경우 quality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나 새송이 버섯의 경우에는 농가 
간에 quality 차이가 너무 난다. 팽이의 경우 대흥농산, 그린피스, 호남버섯, 이노그린, 초성, 영우, 
병덕 등 여러 농가들이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생산조정을 해서 가격이 예전처럼 폭락하지 
않는다. 팽이의 경우 농가들이 수출권역별(미국, 동남아, 홍콩, 대만 등)을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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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캐나다로 수출을 하려면 시설 등록을 해야 하. 즉 종균과 재배지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송이 농가 중에는 이 두 시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농가는 별로 없다. 거의 
다 종균은 창녕, 경주, 김천 등지에서 받아서 농가는 대개 재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농가는 정식으로 캐나다에 수출을 할 수 없는 농가이다. 시설 등록한 농가(창녕, 경주, 
김천)들은 수출을 통해 2019년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다. 

③ 국내 소비용 새송이는 그 quality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옆에 
얹어 먹는 정도의 용도라서 quality 향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흥농산은 

2019년 수출량, 4,200톤. 금액670만달러(약75억원)를 기록하였다. 원래는 그린피스가 가장 큰 
버섯수출업체이다.

  

표 2-47. 버섯수출 1, 2위업체의 국내 및 수출 비중(2019년)

버섯수출업체 국내(%) 수출(%)

대흥농산 40 60

그린피스 60 40

       * 그린피스는 2020년 3월에 미국서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사태로 2020년 수출 급감  

대흥농산의 경우 수출업체 +자체 생산+농가(10호)로부터 버섯 구입을 구입한다. 수출물량

은 자체 생산분 + 농가로부터 구입분이다. 수출계약은 전달 15일까지. 가령 11월 수출물

량은 10/15에 다 차버린다. 

표 2-48. 수출용 컨테이너의 버섯 유별 구성(대흥농산)

50% (팽이, 자체 생산) 40% (새송이, 농가로부터 수매) 10% (만가닥, 느타리, 농가로부터 수매)

④ 농가와 수출계약 시 애로사항:
품질규격이 일정치 않고, 수급물량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다. 일정 품질을 지닌 버섯이 

부족하다. 중국이 아직 우리 수출 시장에 못 덤비고 있는 것은 quality 때문이다. 육안으로

보면 새송이 품질이 좋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버터 주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대흥농산은 작년(2019년) 5월부터 농가 것도 구매해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버섯을 살펴 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소요된다. 그래서 

대흥농산이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해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무 농가나 소개해 줄 수는 

없다. 작년에 100 농가쯤 방문하여 품질 체크(quality check) 하였다. (예) 대흥농산은 

‘가’ 농가의 A등급 해당의 30% 물량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 수출, 나머지 B등급은 동남아 

수출, 그러나 C, D 등급 물량은 국내용으로 판정하여 정산하여 준다. ‘가’농장에서는 
‘A’ 등급이 모자라 ‘나’농가를 찾아 나서야 하다 보니 많이 번거롭다. 농가들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을 못 따라온다. 물량을 많이 사서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농가 생산 버섯의 
품질이 못 따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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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가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애로 (예)
한 컨테이너 물량의 세 가지 버섯을 김천(새송이), 칠곡(만가닥) 그리고 청도(팽이, 대흥농산)
에서 채운 후 부산항으로 직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거리, 비용면). 그런데 김천에서 

‘가’농가(새송이)의 수출용 A급 물량이 약간 부족, 이를 옆의 ‘나’농가에서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나’농가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왜냐면 본인의 물량이 ‘가’농가 라벨로 

수출 포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테이너 기사는 김천 아닌 다른 곳( 양)으로 가 물량을 

채워야 하며 이 경우 컨테이너 운송비 추가로 원가가 상승한다. ‘나’농가가 자존심을 접고 

양보를 해주면 수출업체(대흥농산), 바이어, 농가 모두 다 좋을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경우 
‘농가조직화’가 돼 있었다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버섯 농가조직화의 걸림돌은 품질균일화가 필수적인데 그게 과일 등 타작물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농가 개개인의 노하우가 다 다르고 농민들이 그의 공개를 극히 꺼린다.   
새송이버섯의 품질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새송이는 현재 유럽에 항공편으로 수출

되고 있다. 하루면 유럽에 가니까 농가가 품질 개선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배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오래도록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의 버섯 필요하다). 물류비 지원은 

배가 1,000원이면, 항공은 3,000원 수준이다. 팽이버섯 수출 시 배로 하는 곳은 ‘대흥농산’
(팽이 버섯 자체 생산) 밖에 없다.

⑥ 수출 시 애로 사항: 
수출물류보조 부족 등이다. 따라서 항공운송보다 선박운송 쪽으로 지원 늘려야 한다. 버섯 
품질을 높여 배로 유럽을 갈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 물류비를 많이 지원하여 비행기로 

가니까 농가들 안이해 진 것 같다. 그렇다고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 수출물량이 몇 년째 

그대로이다. 돈(물류비 지원)만 들어간 것이다. 항공 물류비 낮추고 배 쪽 지원을 늘려야, 
새송이 농가들이 배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채인농장(경기 화성 소재)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화성에서 느타리버섯 싣고 청도에 와 
팽이버섯 실어 부산항으로 가는데, 채인농장이 느타리 수출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⑦ 수출업체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외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주력 버섯 말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버섯을 구해달라는 거래처들의 요청이 많다. 해외유통업체들은 몇 십년 노하우

(knowhow)가 있어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알리고 싶어한다. 올해 K-mush에 불용예산 

많을텐데 이걸 써 버섯가공품 시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보내볼 필요 있어 보임. 황제버섯이 
있다고 하나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⑧ 수출업체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생산비 절감 방안이다. 특히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버섯은 벼처럼 이앙기나 

콤바인으로 효율적으로 심거나 자를 수도 없어, 완전자동화(full automization)는 힘들다. 
결국 농업분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비용에 

외국인 관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한 대형버섯 생산 및 수출업체의 경우 버섯공장이 9개로 흩어져 있어, 자동화에 애로가 

더 많아 아직도 외국인근로자를 500명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오르면 그 업체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달이면 인건비만 10억원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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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

해야 할 분야: 상품의 포장 개선, 수확 후 처리 기술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 사실상 다른 연구는 필요 없을 정도이다. 한때 베트남에 

대흥농산은 1,200톤까지 수출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300톤 이하임. 중국 때문이다. 대흥은 

배로 보내지만 중국은 윈난성 통해 차로 운반하여 수출하고 있다.

⑩ 버섯수출사업단의 문제점

K-mush 이사 3년 차인데 사업단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지원도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버섯 좀 수출해 달라고 부탁받은 적도 없다. 제(대흥농산, K 이사)가 

모르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구단은 뭔 지 모르겠다.  
K-mush 이사회 때 ‘연구단’에서 한 번씩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⑪ 수출업체 통합 또는 수출창구 일원화의 필요성 

업체 난립방지, 과다출혈 방지, 가격안정성 확보 및 현지 유통사 간의 다툼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대유럽 버섯 수출을 5개 업체가 카르텔로 장악하고 있지만, 유럽의 바이어는 한 곳. 
이 한 곳이 한국수출업체 다섯 곳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려운 상황이다.

⑫ K-mush의 발전 방향

독립성, 독자성 확보 필요하며, 농촌진흥청 버섯연구팀, 식약청 등 기관 간의 소통 증진 

중심 역할 맡아야 한다.    

6) 버섯수출업체 B 

① 수출물량의 조달

물량 확보가 되어야 수출 가능하다. 대부분(90%)은 사전계약으로 물량 확보하는데 10%는 

‘필요시 시장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이는 수요가 몰리는 추석 때임. 버섯이 모자라니 

가락시장에 가서 사거나 평소에는 거래를 하지 않던 농가(업체)로부터 구입한다. 그러나 

해외의 바이어가 이 같은 상황을 양해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품질 불량 등으로 오는 

클레임 등의 리스크는 온전히 수출업체의 몫이다.

② 농가와 수출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농가가 국내 가격 상승 시 계약을 위반: 안 주지는 않지만 물량을 줄인다. 그러나 수출업

체도 농산물 특성상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농가를 이해는 한다. 
품질 규격이 일정치 않음: 환풍기 필터링 기능 저하와 CO2 조절 장치 노후화 등에 의한 

오염으로서, 수출통합조직에서 농가의 시설 점검도 필요하다.   

③ 수출 시 애로사항 

수출단가가 낮다는 점이다. 시장 진입을 해야 하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외상을 길

게 줄 수밖에 없다. 머쉬엠도 원래 지원업체이었다. 농가들이 못하는 것, 선발대로 먼저 

개척해 왔다. 미국 동부 개척해 주었다. 가령 손해가 돼도 공기순환 잘 되도록 컨테이너에 

1/2만 싣고 갔고, 개척 조사를 통해 뉴욕 어느 항으로 가는 게 소비지 시장 접근성이 좋겠다는 

등의 정보 발견 및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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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유럽으로 (배로 실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등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시장 

개척 중이다. 

④ 수출업체로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

GAP, 농약사용 방법 등 안전성 관리가 취약하다: 리스테리아균(병원균) 때문에 한국산 버섯 

먹고 미국인 4명 사망(2020년3월). 사실 우리는 진작부터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균은 환경오염, 위생불량 때문에 생긴다.(인부들이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등 이유이다)  
수출통합조직이 신경써야 할 분야는 안전성, 환경이다.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신품종)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 

⑤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 그래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수확 후 처리 기술이다. 1차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은 생산을 강조, 2차 사업단은 수확 후 

처리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공급 물량 충분 시에는 사전계약농가(시설 잘 갖추어진)의 것을 

사서 수출하니 문제없다. 그러나 물량 부족 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로

부터도 구매하게 됨→클레임 걸려 옴→ 다음에 좋은 물건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음

→ 바이어(Buyer): 지난 번 물건에 하자가 있었으니 이번엔 값 깍아달라고 함→ 수출업체가 

국내농가에게 값 깍아 달라고 요청→이 경우 농가는 시설투자 유인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이 절실하다. 농가는 보통 옆의 농가가 설치해야 자기도 설치한다 

(예. 자동화시설 등). 중국산, 일본산 버섯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특히, 완전자동화하고 있는 

중국산을 싸다고 우습게 보면 않된다. 우리도 자동화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 옆 농가가 
안 했다고 나도 안하고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농가가 될 수 없다.  

⑥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또는 발전해가야 할 사항 

첫째, 농가들 시설을 여하히 보완할 것인가 둘째, Safety(안전성 확보)로서 리스테리아 균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셋째, 신선도 더 오래 유지 방안 연구, 넷째, 포장 기계 개발 

등에 천착해야 할 것이다.

⑦ 수출업체 통합 혹은 수출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

일원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수출통합조직에 생산농가가 왜 들어오는 지 이해가 
안된다. 뉴질랜드는 법을 제정 (키위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키위후르츠마케팅

보드 소속 키위 판매회사인 '제스프리'에 키위 수출 독점권을 부여했다. 매일신문 

2014.2.7.) 
우리나라는 법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 농가 수도 작음). 팽이 농가 

300호(10년 전), 지금은 8호. 생산량은 동일하다. 대규모화되었다는 얘기. 대형 수출 겸 
생산업체를 사모펀드에서 사버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나 공정, 배분 차원에서 소농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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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출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수출업체 통합 혹은 수출 창구 일원화     

수출 창구 일원화가 필요는 하지만 농가나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농가수취가격 고정으로 농가간 치열한 경쟁을 저해. 수출업체도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바이어를 필사적으로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됨. 농가의 경쟁력 저하는 
수출업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일방적인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출통합조직이 

준공무원 조직인데 영리목적의 일반회사처럼 책임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Zespri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무조건 Zespri를 모델로 한다는 

건 비합리적임. 품목별로도 사정이 다 다른 것이다.
농협이 수출통합조직을 맡아야 하나, 농민(수출업체 포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음. 농협하고 
우리 수출업체하고는 크기에 있어 천지차이이고 또 농협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수출통합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Zespri처럼 법으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법 만들기 쉽지 않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농협(농협무역)에 넘겨주는 게 

맞다. 왜냐면 농협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NH농협무역도 보조금 수령 때문에 수출통합조직 밑으로 와 있다.

⑨ 정부는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수출통합조직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농민은 보조금 농정에 물들어 있다고 본다. 옆 농가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내가 내 돈으로 

시설투자를 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한다. 수출통합조직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첫째, 창구일원화를 위한 법제화, 둘째, 
농협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돈 벌어 배당을 주면 된다.
K-mush는 꼭 필요한 조직. 그러나 CEO가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K-mush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하는 일은 기존 수출업체와 달라야 한다. 또한 이해

충돌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가령 아프리카 시장 개척 등)
2023년에 물류비 보조 폐지되면 그 대신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생산시설 개선, 신품종개발, 신선도유지방안 개발, 포장기계완전자동화, 
가령 450그램 정도 되는 원통형 버섯 다발을 150그램씩 잘라서 포장하는 기계 장비 개발 등) 
필요하다.

⑩ 현재의 수출통합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무하기 수월한 준공무원 조직. 예산 과다한 것 같다.

⑪ 수출통합조직의 문제점

수출량이 많은 특정업체 위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1~2위 업체가 전체 팽이, 새송이 

수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대주주임.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5억원이 

나왔다하면 수출액이 많으므로 이 보조금도 이들 업체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 
운영이나 규칙을 만들 때도 이들 대형업체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1, 2위 업체 등 큰 업체 밑에 많은 버섯농가가 물량을 대고 있고, 버섯농가들은 이 상위업체

에게 위임장을 주어 이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인1표제라 

하더라도 이런 사정에 의해 과반수가 넘으므로 이 두 업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주요 국가 농식품 수출촉진정책 동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수출조직화 전략

160

⑫ 수출통합조직이 개선 또는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

수출량이 적어 소외되어 있는 수출업체에게도 인센티브를 배정해야 한다. 그 외 버섯수출의 
문제점으로 미개척 수출가능국(아프리카, 남미) 방치, 로드맵 결여, 우리나라 한류 붐 등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⑬ 결론:
홍보 레시피 개발이 필요하다. 버섯을 신선하게 현지에 도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전용 비행기 구입(또는 임차)해야 한다. 8년 전에는 현지에서 수출물량의 5%를 

매번 버렸다. 클레임도 많이 받았다. 물류비 지원액은 외국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을 모아 비행기를 준비하여 수출하면 좋을 것이다. K-mush는 

관리자형CEO보다는 영업형 CEO가 바람직하다. 

1.4. 버섯수출조직화에 대한 시사점 

1.4.1. 농가 조직화 방식

1) 농가조직화의 필요성 확인

농가(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시장 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낮다’, ‘수출업체의 

계약물량이 부족하다’는 답변 높았다 (개별농가라서 bargaining power 저위)
  - 농가가 보는 K-mush의 문제점: ‘중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응답 비율 높음

  - 농가가 보는 K-mush의 개선, 발전 방향: ‘소규모 농가의 의견 수렴’ 응답 많음 

수출업체(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시 애로사항): ‘품질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농가가 국내

가격 상승 시 계약을 위반한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2) 버섯농가 자율의 조직화 방식 바람직 

농가 조사에서 3-4개 농가가 자율적으로 잘 조직화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만일 영농조합법인 

등을 강제할 경우(조건부 정부 지원 등), 지원금이 비효율적으로 유용돼 버릴 가능성 있다. 
따라서 조직화는 농가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직화의 달성도 내지 

효율성을 심사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바람직하다. 버섯 농가들은 일반농가들에 비해 

엘리트 의식이 있어 자율적 조직화 방식이 더 알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품질균일화가 어려운 버섯의 특성을 감안한 농가조직화 중요

과일 등과 달리 버섯의 경우 품질 균일화의 어려움 등으로 다수 영세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물량 확보 지난하다. 적정 조직화 단위로서 중규모 정도(새송이 하루 3톤 가량 생산)의 
세 농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이하 김천의 새송이 J농가 의견). 
같은 품목의 경우 세 농가를 넘으면 안 됨. 왜냐면 포장기법이 다 다르고, 바코드화해도 

농가가 많으면 포장센터에서 혼동이 생겨 버린다. 한 조직 내 같은 품목의 농가가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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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중규모 정도의 농가는 본인 게 좀 적게 나간다고 해도 불평 안한다.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상관없다. 
영농조합법인 등이 몇 개 연합하여 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품목다각화에 입각한 조직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 수출을 생각한다면 조직화 참여 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

조합 등) 각각이 어느 정도 품목다각화가 되어 있을 필요 있다(버섯+채소+과일+가공식품류)

 1.4.2. 버섯수출 조직화 

1) 수출업체 통합이나 수출창구 일원화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농가의 35.8%, 업체는 75.0%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농가의 경우 

전혀 필요가 없다(16.7%)+필요없는 편이다(4.8%)+잘 모르겠다(14.3%) 였고, 업체의 경우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30.0%)+필요없는 편이다(20.0%)+잘 모르겠다(25.0%)로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농가는 자유경쟁이 최선(33.3%), 현실적으로 수출장구

일원화 불가능(11.1%)하다고 한 반면, 업체는 수출업체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 같다(30.0%),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출업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20.0%), 일원화의 의미가 불분명

(10.0%) 하다고 조사되었다.

2) 수출창구 일원화를 추진하되 농가 간 생산물 품질 차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극 고려할 필요   

수출팡구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60%를 넘고, 그 이유로서 과당경쟁 미연 방지, 
업체 간 구입단가간 격차가 크다 등을 제시하였다. ‘K-mush가 아직 성과가 미흡하나 꼭 필요

하다’는 응답은 농가(57.1%), 업체(20.0%) 수준이었고, 경쟁력을 갖춘 농가는 수출창구 일원화에 
강하게 반대하였다(느타리버섯 생산 농가 사례)  

3)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에 중점 둘 필요

농가의 33.3%가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개척을 1순위로 꼽았다. 업체에서는 수출경비에 대한 

간접지원(35.0%), 해외시장 판로 개척(25.0%)를 1순위로 선정하였다. 바이어 소개 등 aT 등의 

해외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수출농가의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버섯수출통합조직의 정체성 확립 및 강화 필요

농가가 보는 K-mush의 문제점: ‘대형농가들의 입김에 통합조직이 끌려가고 있다’ ‘중소농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많다. 업체들이 느끼는 

K-Mush의 문제점: ‘수출량이 많은 특정업체들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임직원들의 전문성 저위, 조직의 목적 불분명 등의 지적도 있다. 
일부 농가는 K-mush가 버섯가공 등 수출업체와 겹치지 않는 분야에 직접 진출하는 등 직접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수출농가 및 업체 지원 기능을 조정, 개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였다. K-Mush는 순수 생산농가단체로 만들고, 수출업체는 수출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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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통합조직(K-mush) 개선 방향: 농가와 업체 간 소통 증진    

K-mush는 ‘농가와 업체간 소통의 장 마련’ 그리고 ‘소규모 농가의 의견 수렴’에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목표의 명확화와 단계별 실행방안(road map) 확립 의견도 있었음(농가)  
  - 해상운송 장려하고 대책 강구(물류보조 없어지면 항공 운송 불가)(업체)  

1.4.3. 수출연구사업단 

1) 수출연구사업단 자체에 대한 대농가 홍보 필요

농가의 69.0%가 연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반면, 업체는 90.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단의 현장 애로 극복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59.5%의 농가가 잘 모르

겠다고 응답. 업체도 75.0%가 잘 모르겠다고 조사되었다. 사업단의 수출농가 지원활동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설문에도 농가의 57.1%, 업체의 65.0%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했다.

2) 해외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 등에 중점을 둘 필요

농가: 수출연구사업단이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 1순위로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꼽았다(각각 28.6%). 업체: 1순위로 ‘해외 소비자에 어필하는 신품종 개발을 꼽고 있다(30.0%) 

3) 수출연구사업단은 종합적인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둘 필요 

농가와 업체 공히 버섯수출연구사업단이 개선 혹은 발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연구개발

(원가절감 기술, 저장기간 증대, 가공식품 개발, 검역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수출창구 단일화에 대한 단계별 실행방안 연구 및 과도기에 걸맞는 구체적 모델 제시

(구성원의 목표 의식 명확화 필요) 의견도 제시됨 

1.5. 수출조직화 전략  

1.5.1.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평가

농가들은 통합조직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수출업체는 원하지 않는 등 구성원 간 이해상충 

발생한다. 
수출창구 통합, 업체간 과당 경쟁 방지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스프리와 같은 강력한 통합조직으로 육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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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수출통합조직 단계적 발전 전략

통합조직은 현 여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단

계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표 2-49. 수출통합조직의 단계적 발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마케팅

-해외 박람회 등 공동 참가

-품목별로 공동의 품질 기준 
확립(등급, 포장 규격 등)

- 해외 매체 등에 광고, 홍보
(SNS 등) 

- 공동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 
보급

-브랜드 통합에 의한 공동 
홍보, 판촉

수출 창구 
통합

-체크프라이스 등을 통해 수출
업체간 과당 경쟁 및 덤핑 
방지

-업체별로 바이어 접촉 및 
마케팅 가능하나 가격협상은 
통합조직에서 담당(미국 
썬키스트 사례)

-통합조직에 의한 수출 창구 
일원화(제스프리 방식)

연구개발

-통합조직 자체의 생산 및 
유통 현장애로 기술 개발

-농기평, 농진청의 수출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역할

-수출관련 연구사업을 통합
조직에서 통합관리. 연구과제 
선정은 수출통합조직에서 
하나 연구비 관리 등 연구
실무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

농가 및 
업체 지원

-물류비 등 수출관련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비 등 수출관련 지원 
사업 통합 관리(국가)

-지자체 포함 수출관련 지원
사업 통합관리

1.5.3. 수출통합조직의 조직 체계 개편

현재 농가와 수출업체가 한 조직에 들어와 있어 서로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분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수출업체 통합은 수출

바이어 및 창구 다양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1단계: 수출업체를 몇 개의 법인으로 통합

 - 2단계; 단일 법인 통합 후 상당기간 독자 영업 허용

 - 3단계: 여건이 형성되는대로 수출창구도 통합 

1.5.4. 수출통합조직의 역량 강화

농가와 수출업체가 통합조직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강력한 브랜드 형성, 탁월한 해외 

시장 개척 능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조직이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보상적인 힘, 강제적인 힘, 

합법적인 힘, 전문적인 힘, 준거적인 힘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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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상적인 힘(rewarding power)은 조직이 농가에 금전적인 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공동판매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임.
둘째, 강제적인 힘(coercive power)은 조직이 농가에게 거래중지, 벌금 등의 압박을 가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셋째, 합법적인 힘(legitimacy power)은 조직이 농가와 계약,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관습에 의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임. 
넷째, 전문적인 힘(expertise power)은 조직이 전문지식, 경험, 거래처와의 관계 등 전문성을 

가지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다섯째, 준거적인 힘(referent power)은 조직이 강력한 브랜드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임. 
수출통합조직이 출하 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 및 판매능력 제고 

등을 통해 수출의 주체가 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수출통합조직에 의한 수출창구 

일원화가 농가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주어야만 농가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1.5.5. 업체 통합과 수출합화의 개념명확화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필요

농가와 업체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책 추진 효과는 반감된다. 
분명한 로드맵 제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농가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출업체도 바이어에 끌려 다

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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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45)2

2.1. 생산현황

배 농가수는 2019년 급격한 감소세로 2017년까지 증가하던 농가수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14,718호로 큰 폭 감소하였다. 또한, 재배면적도 지속적인 감소세 경향으로 2019년 
배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24.1% 감소한 9,615㏊이며, 5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배 재배

면적은 9,091㏊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호당 재배면적도 감소세 지속되는데, 2019년 호당 재배면적은 0.65㏊로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량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17년 266천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9년
에는 201천톤을 생산하였다.

표 2-50. 배 국내 생산현황(2015~2019)

연   도 농가수(호) 재배면적(ha) 호당재배면적(ha) 생산량(톤)

2015 15229 12,664 0.83 260,975
2016 15380 11,164 0.73 238,014
2017 15835 10,861 0.69 265,757
2018 15545 10,303 0.66 203,166
2019 14718  9,615 0.65 200,732

 자료 :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재배면적은 충남, 전남, 경기 순인데,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재배면적에서 충남이 2,166㏊로 

23.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남 2,158㏊ 23.7%, 경기 2,063㏊로 2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1. 시도별 배 재배면적 변화(2010과 2020년 비교)
단위 : ㏊

시   도 2010 (A) 2020 (B) 차이 (B-A)

경기 3,286 2,063 -1,223

강원 218 140 -78

충북 712 315 -397

충남 2,913 2,166 -747

전북 722 532 -190

전남 4,143 2,158 -1,985

경북 2,026 1,095 -931

경남 2,211 622 -1,589

제주 8 - -8

합   계 16,239 9,091 -7,148

45) 본 내용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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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0년과 비교하면, 전남과 경남의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충남의 재배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그림 2-1. 시도별 배 생산현황(2020)
단위 : %

2010년 2020년

       주 : 제주는 제외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산지 시군과 관련하여 전남 나주, 충남 천안, 경기 안성, 경북 상주 등이 주산지 형성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전남 나주가 전국 재배면적의 15.7%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며, 다음으로 

충남 천안이 8.5%, 경기 안성 7.5%, 경북 상주 5.0%의 재배면적을 차지하였다.

표 2-52. 배 주산지 현황(2015)

주산지 시군 면   적(ha) 비   중(%)

전     국 12,664 100.0

전남 나주 1,992 15.7

충남 천안 1,078 8.5

경기 안성 948 7.5

경북 상주 631 5.0

경남 진주 514 4.1

충남 아산 507 4.0

경기 평택 504 4.0

전남 영암 398 3.1

충남 예산 227 1.8

경기 남양주 217 1.7

경북 김천 206 1.6

충남 연기 195 1.5

충북 영동 134 1.1

기타 5,113 40.4

 자료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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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품종의 경우 신고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주 재배 품종은 중생종인 신고로 

전체 배 생산의 약 86.8%를 차지하며, 조생종인 원황은 4.7%를 차지하였다. 

2.2. 국내 유통현황

배의 산지유통에 있어 중요한 주체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25%), 산지유통인(23%), 저장업체(45%)
이다. 도매 단계에서 있어서는 공영도매시장이 중요한 분배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체 물량의 

68% 정도를 도매시장 단계에서 분산하고 있다.
수출 비중은 5% 수준이며,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그림 2-2. 배 유통경로(2018)
단위 : %

      자료 : aT 유통실태조사(주산지 중심으로 조사)

그림 2-3. 배 유통단계별 기능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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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배 수출연구사업단

2.3. 수출현황

2019년 배 수출물량은 30,710톤에 금액은 8,322만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가 상승으로 

총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 배 수출실적(2015∼2019)
                                                           단위 : 톤, 천달러

        자료 : Kati.net

배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기준으로 2018년 16.2%, 2019년은 15.3%를 

차지하고 잇다. 타 품목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출물량과 수출단가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수출물량이 줄어들 경우,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불가피해

지게 되어, 국내 배 가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36.6%, 대만 32.8%, 베트남 23.1%로 이 3개 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수출시장이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제Ⅱ장 / 수출연구사업단 품목별 조직화 전략

수출연구사업단 총괄사업단/ 169

비중은 5.6% 수준이다.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대만의 수요가 꾸준하고, 최근 베트남 내 한국산 

배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53. 국가별 배 수출실적(2018~2019)
단위 : 톤, 천달러, 달러

구   분
2018 2019

물   량 금   액 톤당가격 물   량 금   액 톤당가격

미국 12,052 35,595 2,953 11,238 34,222 3,045

대만 9,286 21,278 2,291 10,084 26,610 2,639

베트남 8,984 16,450 1,831 7,096 16,054 2,262

홍콩 787 1,700 2,160 468 1,105 2,361

캐나다 386 1,167 3,023 402 1,300 3,234

기타 1,430 3,809 2,664 1,422 3,933 2,766

합계/평균 32,925 79,999 2,430 30,710 83,224 2,710

   자료 : Kati.net

대만은 대과 위주로, 미국은 소과 위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용 규격은 3㎏, 5㎏의 

소포장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가격이 높은 편이고, 동남아 

시장의 가격은 국내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국이 미국, 대만, 베트남 3개국이 중심이 되고 있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신규 

검역 타결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중동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중이다.

2.4. 수출조직화 현황

2.4.1. 조직화 현황

배 수출조직화는 절대적으로 수출국의 검역협정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단지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생산자에 대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1986년 체결된 한･미 검역협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협정에 따라 한국내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수출단지내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만 수출 가능하다. 수출단지에 

대한 지정은 양국의 합동 조사를 거쳐 지정한다.
국내에서의 수출단지 및 생산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배의 

경우는 미국,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별로 고시를 마련한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브라질의 경우는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규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배의 수출은 별도의 지정된 국가별 수출단지에서, 지정된 과원에서 생산된 상품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조직화가 농업인의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양국간 검역 및 관련 

단지의 지정과 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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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배 수출을 위한 배 수출단지와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배 수출단지는 대미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농무부 동식품검역소(APHIS), 
농림축산검역본부(QIA)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및 선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으로 지리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수출과수원은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미국 수출단지에서의 상품관리 요령은 아래와 같다.
 - 미국 수출용 과일의 경우 미국 수출 전용 봉지가 씌워진 채 선과장에 반입 후 선별 및 

공기세척을 한 과일만이 수출 가능하다.
 - 선과장의 수출용 과일의 경우 선과기간 동안 타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과일과 분리

되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 국가 및 국내용 과일과 함께 선과작업을 실시

해야 하는 경우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저온창고에서 보관해야 한다.
 - 미국 수출용 배 포장의 경우 요구된 표시가 있어야 하며, 미국 수출용 상품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미국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수출전에 양국의 합동검역을 거치게 되는데, 매년 미국 동식물

검역소의 검역관이 7월말경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미 배 수출단지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출단지는 국가별로 특정 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화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단일 조직이 여러 국가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주의 참배수출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대만,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수출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출 형태는 생산자 → 생산자조직 → 수출업체의 형태이다. 농가의 수출 계약물량 

이행률은 62%(‘15) 수준이고, 농가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우수농가가 60~70% 수준이다(’15).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에 따라 농가의 이행률에 차이가 나고 있어, 계약물량 비중 확대와 
더불어 계약이행률 제고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를 앞두고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으로 수출체계를 

전환하면서, 배 역시 수출통합조직 체계로 전환하였다.
 - ‘수출협의회․수출선도조직 육성 → 연합(수출협의회 + 수출선도조직) → 수출통합조직’

으로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수출물류비를 수출통합조직의 품질관리비 
명목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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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배 수출단지 및 선과장 현황(2018)

지역 수출국 수출단지/선과장

서울
인천
경기

미국 미국배수출단지/평택과수농협(평택), 안성과수농협(안성)

대만

하나로남동배(인천), 강화섬해풍배(강화), 평택과수농협, 삼우농원, 이광회선과장, 드림주식
회사, 에코메가팜(이상 평택), 이화회과수영농조합법, 수원지구원협, 화성시배수출협의회
(이상 화성), 안성과수농협, 농사단원천영농조합, 영풍(이상 안성), 경기동부과수농협, 
장호원농협(이상 이천), 양주배(양주), 남양주먹골배(남양주), 신김포농협(김포)

충남

미국 성환단지(천안), 아산단지(아산), 논산단지(논산), 부용단지(세종), 

대만

천안배, 태봉, 안양골, 송덕농산, 농심배, 둔춘, 향기농원, H썬파머스, 직산농협, 영농산, 
하나배(이상 천안), 음봉농협, 한성, 이레, 아산원협(이상 아산), 조은팜, 논산배수출, 
논산배영농조합, 논산계룡(이상 논산), 조치원농협, 금강배(이상 세종), 공주원협(공주), 
정산농협(청양), 모두배(부여)

충북 대만 보은황토배영농조합, 회인골배작목회선과장(이상 보은), 청원과수영농조합(청주), 삼성농협
수출배작목반(음성)

전남

미국 고창배영농조합(고창), 금천, 부덕(이상 나주), 곡성배영농조합(곡성), 신안(신안)

대만

고창배영농조합(고창), 익산원협(익산), 김제지평선영농조합(김제), 정일과수영농조합, 정읍
단풍미인조공법인(이상 정읍), 낙안배영농조합, 순천연합조공법인(이상 순천), 구례군농협
연합사업단(구례), 금천, 부덕, 덕산, 나주APC(이상 나주), 곡성(곡성), 신북농협선과장(신안), 
전주농협유통센터, 전주으뜸배영농조합, 북전주농협(이상 전주), 남원원협(남원), 완주과수
배영농조합(완주)

캐나다 익산원협(익산), 김제지평선영농조합(김제), 정일과수영농조합(정읍)

호주 부덕(나주)

브라질 금천(나주)

아르헨티나 금천(나주)

울산
경남

미국 울산원예농협

대만 진주원예농협(진주), 함양군수출영농조합(함양), 하동농협(하동), 울산원협(울산), 현곡배
수출선과장(경주)

캐나다 한국배영농조합(진주)

호주 하동농협(하동)

브라질 울산원협(울산)

경북

미국 외서농협(상주), 황금배수출영농조합(군위)

대만 상주꿀배영농조합, 연봉수출선과장, 참배수출영농조합, 상주원예농협(이상 상주), 동안동
농협(안동), 영덕농산물산지집하장(영덕)

캐나다 참배수출영농조합(상주)

호주 참배수출영농조합, 외서농협(이상 상주)

브라질 참배수출영농조합(상주)

멕시코 참배수출영농조합(상주)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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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합조직은 농가 중심의 수출농가･업체 연합조직으로, 품목별 수출액의 2/3 이상을 담당

하며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품질관리, 시장질서 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수출통합조직 현황 : (’17) 버섯류→ (’18) 파프리카, 딸기→ (’19) 배, 토마토, 포도→ 

(’20) 사과, 복숭아 → (’21) 멜론→ (’22) 배추, 양배추→ (’23) 감귤

이에 따라 배 수출통합조직도 2020년 4월에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하였다. 현재 생산자조직 

58개(농협 32, 영농조합법인 26), 수출업체 3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분은 생산자 8, 
수출업체 2로 되어있다. 이에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의 통합조직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5:5 지분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배 수출통합조직의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함에 따라 수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표 2-55. 수출통합조직 현황(2019)
단위 : 개, 만달러, %

품목 조직명 지정일 회원규모 조직수출금액 수출비중

파프리카 코파(주) 2018.03.21 392 9,140 99.9

버섯 케이머쉬(주) 2018.03.21 189 5,250 96.5

딸기 (주)케이베리 2018.12.28 476 4,250 80.7

포도 한국포도수출연합(주) 2019.05.23 100 2,100 91.9

절화 (주)케이플로라 2019.12.31  21  990 90.6

배 한국배수출연합(주) 2020.04.01  97 n.a. n.a.

  주 : 배의 회원규모는 2020년 10월말 기준임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한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등의 시행에 따라 과실 수출 생산자 및 단체를 중심으로 

’Global GAP’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현재 ‘배 수출연구사업단’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출단지 및 생산자를 지원하고 있다. 

 - 사업단에서 ‘Global GAP’를 지원한 단지는 총 8개 단지에 53농가이다.

표 2-56. 배 수출연구사업단 Global GAP 지원 현황(2019)

수  출  단  지 농 가 수(호) 면   적(ha)

아산원예농협 8 10.2

외서농협 6  8.2

울산원예농협 7 11.7

곡성배영농조합법인 9  9.7

부용금강영농조합법인 7  3.3

고창배영농조합법인 4  9.8

안성과수농협 3  4.9

꿀배사벌영농조합 9 12.1

8 단지 53 69.9

    자료 : 배 수출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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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을 위한 품질기준과 과원 관리 등의 제반 모든 것이 수출

협정에 의한 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생산자 조직화 역시 본 규정에 종속되어 

운영됨에 따라, 배 수출조직화는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강하다.
 - 이는 타 작물의 수출조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음.(물론 과채 및 과수 중 

일부 품목은 배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 있음) 특히 배는 

수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수출단지 지정 역시 오래되었다는 측면에서 수출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2.4.2. 수출조직화의 문제점

현 단계에서 수출조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산지간 과당경쟁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미국, 
대만의 경우 전국에 수출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간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조직을 출범하였으나, 아직까지 

안착을 못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수출단지간 과당경쟁이 수출조직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이러한 수출조직화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현 수출업체의 구조로는 농가의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움

농가의 요구사항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출가격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지만, 
수출업체들이 영세하고 과당경쟁을 할 경우에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즉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 및 영세성은 높은 수출가격 보장을 어렵게 하며,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② 농가들의 가격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행동 발생

수출의 안정성이 높지 않게 되면, 농가들은 국내시세와 수출시세간의 비교를 통해 유리

한 곳으로 물량을 출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배의 경우는 사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 위반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국내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 경우 수출업체에서는 물량과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대체재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수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수출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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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 수출통합조직 발전 방안

2.5.1. 수출창구 단일화의 역할 명확화

영세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이 배 수출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듯이,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여 과당경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배 수출통합조직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통합조직의 단일화 창구 운영 방식에 대한 

모델 정립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5.2. R&D 역량의 강화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을 감안할 때, 조속히 배 수출통합

조직의 R&D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출통합조직의 R&D 역량 강화라는 것이 수출통합조직이 직접 R&D를 추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장의 수출관련 애로사항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R&D를 기획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에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 및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이들이 외부 R&D 기관들과 연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R&D 문제점

으로 많이 지적되는 현장 적용성, 중복 연구 등에 대해 수출통합조직이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2.5.3. 수출통합조직 의사결정의 체계 정립

수출통합조직의 지분이 생산자 8, 수출업체 2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이 방식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많이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출이라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여, 비즈니스와 관련된 회원이나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출통합조직이 

수출통합창구로써의 비즈니스 단체가 되어야지, 관리형 협업체가 되어서는 장기발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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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녹차46)3

3.1. 다류(茶類)의 정의 및 종류

다류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한다. 

표 2-57. 다류(茶類) 유형 및 특징

구분 특징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

자료 :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고시일 2018.1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유통채널에서는 식품공전상 분류로 다류 제품을 분류하는 대신, 형태나 포장 구성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 침출차는 티백이나 잎 자체를 넣고 마실 수 있는 다류 제품이 해당되며, 소매유통채널에서는 

주로 티백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잎차는 차류 전문 판매점 등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 액상차는 차음료와 과일청이 해당되는데, 이 중 과일청은 얇게 썰은 과일과 설탕 등을 넣은 

설탕절임제품으로, 주로 물에 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공전 기준 액상차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과일청은 개봉 전 실온보관이 가능하며 잼과 비슷한 질감, 포장형태, 원료 함량 등에 
의해 수출되는 국가 기준에 따라 잼, 마멀레이드 등으로 인식되어 판매/수출되기도 한다.

 - 고형차는 분말/가루로 된 다류 제품이 해당되며, 인삼, 홍삼, 마, 녹차 등을 분말형태로 만들어 
물이나 우유에 타먹게 만든 것이다. 주로 통 형태로 포장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녹차라떼, 
홍차라떼 등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제품을 1회분 포장하여 편리성을 강화한 특징이 있다.

현재 소매채널에서 제조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다르게 과거 문헌에 

따르면 다류의 분류기준은 차나무의 잎을 가공한 차에 대하여 찻잎의 형태, 산지, 품종, 채적시기, 
건조방법 및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이 중 가공방법에 따라 분류되는 6대 차류 

분류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해당 분류 기준은 가공방법에 따라 6가지 다류가 발효정도와 

색(色), 향(香), 미(味)에서 각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47)

46) 본 내용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양동선 연구위원께서 조사 및 집필하였을 밝힙니다.
47) (사)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 [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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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8. 가공방법에 따른 다류 유형

가공방법(발효정도)에 따른 분류 차잎/색상에 따른 분류 해당 다류

불발효차(발효율 0%) 녹차/녹황색

덖음차(미차, 주차, 한국전통녹차, 용정차, 
벽라춘차, 유화차), 찐차/증제차(국내 일부 
수제차, 전차, 옥록차, 말차, 일본 녹차, 중국 
은시 옥로차) 등

전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율 10∼65%)

청차, 우롱차/황갈색
무이암차(대홍포, 천라한, 무이수선), 
철관음차, 수선차, 오룡차, 백호오룡차, 
포종차, 색종

약발효차 백차/옅은 황금색 백모단, 백호은침, 공미, 수미 등

완전발효차
(발효율 80∼90%)

홍차/홍색 다즐링, 기문홍차, 소종홍차 등

후발효차(발효율 90∼100%)

황차/담황색 군산은침, 북항모침, 몽정황아 등

흑차/갈홍색
보이차(동경, 홍인, 강호공병 등), 노청차, 
흑모차, 육보차, 호남흑차, 흑전차, 떡차 등

   자료 : (산)한국차인연합회, (사)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
에서 재인용

가공방법(발효정도)에 따라 크게 불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차, 후발효차로 구분됨. 발효란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아니라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차엽에 함유된 폴리페놀에 산화효소가 작용하면서 

녹색이 황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함과 동시에 독특한 맛과 향, 수색을 나타내는 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 불(不)발효차는 발효정도가 0%인 차로, 여린 찻잎을 따서 무쇠나 돌솥에 덖거나 쪄서 산화

효소 활동을 중지시켜 발효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차를 말함.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이에 해당된다.
 - 반(半)발효차는 자연발효 정도가 10~65%인 차로, 찻잎에 천연으로 함유된 효소에 의해 발효

됨. 청차와 백차가 이에 해당되며, 발효정도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차가 이에 

포함된다.
 - 전(前)발효차와 후(後)발효차는 발효 매개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발효차는 찻잎에 포함된 

효소작용에 의해 발효가 이뤄지며, 발효정도에 따라 반발효차와 완전발효차 등으로 구분됨. 
후발효차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숙성한 것으로 깊고 풍부한 향미를 특징으로 가짐. 저장

기간이 길수록 고급차로 인식되며 주로 잎차보다 덩어리 형태의 고형차로 저장된다.
이외에도 채취시기((봄차(첫물차), 여름차(두물차, 세물차)), 가을차(네물차)), 품질(우전, 세작, 

중작, 대작), 찻잎의 모양((세차(여린차), 중차(보통차), 대차, 막차) 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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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류(茶類) 시장 현황

녹차를 비롯한 다류는 기호식품으로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최근 커피 및 

일반 음료시장에 려 잠시 주춤하던 차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 다양한 맛과 향, 실용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 및 차 메뉴 개발 등에 따라 차 시장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다류 생산 실적은 2017년 기준으로 생산량은 40.5만 톤, 생산액은 7,781억원으로 톤 당 

192만원 수준임. 국내 다류 생산량 추이는 2013년 31.2만 톤 대비 6.2% 감소하였고, 생산액은 
동기간 7,877억원 대비 1.2% 감소하였다. 

표 2-59. 국내 다류 생산 추이
단위 : 만톤, 억원, 만원

연  도  생산량(만톤) 생산액(억원) 톤당 생산액(만원)

2013 43.2 7,877 182

2014 46.4 8,197 177

2015 36.3 7,663 211

2016 39.0 8,032 206

2017 40.5 7,781 192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출하실적 기준으로는 국내 다류 시장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기존 다류 시장이 녹차, 
보리차 등으로 한정되었다가 허브티, 메 차 등의 기호성 차, 건강 테마차로 시장 범위가 확대되고, 
다류 시장이 고급화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류의 출하실적과 관련하여 출하량은 2017년 37만톤, 출하액은 9,473억원으로 톤 당 출하액은 

256만원 수준임. 출하량 추이에서 2013년 26.2만톤 대비 41.3% 증가하였고, 출하액은 동기간 

7,833억원 대비 20.9% 증가하였다.

표 2-60. 국내 다류 출하 추이
단위 : 만톤, 억원, 만원

연  도  출하량(만톤) 출하액(억원) 톤당 출하액(만원)

2013 26.2 7,833 299

2014 28.9 8,004 277

2015 33.0 8,878 269

2016 35.4 9,649 273

2017 37.0 9,473 256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생산현황과 출하 현황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재고물량에 따라 생산량과 출하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생산물량에는 수출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로 출하되는 출하실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은 줄었으나 출하는 증가하였다는 것은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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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차 재배는 정부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을 중심으로 중심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녹차 제품 주요 제조사 중심으로 대규모 녹차 다원을 조성하면서 

녹차 사업이 활발해졌다.
이후 홍차, 곡물차 등의 다른 차류로의 소비 이동, 농약 파동 등에 따라 생산규모가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제주도 중심으로 녹차 관련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생산량 기준으로 일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녹차 생산 농가수는 3,406호, 생산면적은 3,050㏊, 생산량은 4,026톤으로 최근 

5년간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감소세를 보이나 생산량은 증가함. 이것은 농업기술의 발전, 지역별 

녹차산업 활성화 노력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61. 국내 녹차 생산 추이
단위 : 호, ㏊, 톤

연  도 농가수(호) 생산면적( ㏊) 수확면적 ( ㏊) 생산량(톤)

2013 4,030 2,926 - 2,700

2014 3,600 2,768 2,018 2,660

2015 3,600 2,768 2,418 3,618

2016 3,737 2,906 2,623 3,985

2017 3,406 3,050 2,391 4,0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각년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국내 차 주요 재배지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대부분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 제주도 등이 주요 녹차 생산지로 지리산이나 한라산 등 산자락 주변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특화된 지역상품으로 녹차를 판매,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 제주도의 경우 수확면적이 감소한 데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수확면적 
214㏊, 생산량 652톤으로 2016년 수확면적 242㏊, 생산량 298톤에 비해 각각 11.6% 감소, 
119% 증가하였다. 제주 녹차는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녹차 재배에 적절하며, 특히 
친환경재배 방식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 최근에는 제주 가루녹차가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가루녹차, 녹차라떼 제품 자체 뿐만 아니라 

외식업체, 디저트 제조업체 등에서도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표 2-62. 국내 지역별 녹차 생산 추이

(수확면적 기준)
단위 : ㏊

연  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합계

2013 17 7 69 1,453 1,135 245 2,926

2014 17 7 69 1,203 1,065 241 2,601

2015 17 7 57 968 1,129 240 2,418

2016 17 7 62 1,191 1,104 242 2,623

2017 17 7 62 1,147 944 214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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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기준)
단위 : 톤

연  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합계

2013 16 8 90 1,473 1,055 57 2,700

2014 16 8 92 1,568 1,961 270 3,915

2015 16 9 84 1,122 2,081 306 3,618

2016 16 9 75 1,438 2,149 298 3,985

2017 16 9 74 1,407 1,868 652 4,0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각년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최근 5년간 다류 수출현황을 보면, 2013년 702만달러에서 2017년 664만 달러 5.4% 감소를 경험

하였다. 동기간 수출량은 558톤에서 512톤으로 8.2% 감소하였다.
국내 다류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국내 다류 주요 생산지에서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녹차 외에 아직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해 수출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63. 국내 다류 수출 추이
단위 : 톤, 천달러

연  도  수출량(톤) 수출액(천 달러) 톤당 수출액(천 달러)

2013 558 7,019 12.6

2014 452 4,988 11.0

2015 287 4,392 15.3

2016 375 5,963 15.9

2017 512 6,638 13.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녹차의 수출현황에서 수출액 기준으로 2013년 412만 달러에서 2017년 494만 달러로 20.1%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수출량은 150톤에서 195톤으로 29.8%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수출량 136톤, 
수출액 42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녹차 수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산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중국, 베트남산 보다는 좋은 

품질에 유기농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결과에 기인한다. 최근 녹차에 대한 품질, 원산지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세계인의 한국산 녹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2-64. 녹차 수출 추이
단위 : 톤, 천달러

연  도  수출량(톤) 수출액(천 달러) 톤당 수출액(천 달러)

2013 150 4,115 27.4

2014 100 2,315 23.2

2015 104 3,054 29.4

2016 170 4,625 27.2

2017 195 4,944 25.4

2018 136 4,209 31.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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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현황에서 미국(31.8%) > 싱가포르(15.8%) > 중국(14.5%) 순으로 이들 상위 3개국가가 

전체 62.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132만 달러에서 2017년 211만 달러로 59.8%의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 원인 중 하나는 경남 하동의 가루녹차 100톤을 글로벌 커피프랜차이즈 

전문점인 스타벅스에 납품계약/수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싱가포르는 국내 녹차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수출규모는 수출액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013년 19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7년 10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국산 프리미엄 녹차에 대한 관심 상승과 함께 현지 글로벌 식품기업의 
한국산 녹차 수요 증가, MOU 체결을 통한 하동녹차연구소의 녹차가루/라떼/티백 등 녹차제품 수출 
등에 기인하였다. 

표 2-65. 주요 국가별 다류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연  도 미국 싱가포르 중국 독일 홍콩 기타 합계

2013 1,322 1,900 1,474 290 122 1,911 7,019

2014 976 301 1,554 486 333 1,338 4,988

2015 718 189 1,102 1,201 145 1,037 4,392

2016 693 1,564 924 247 247 1,456 5,963

2017 2,111 1,052 964 299 299 1,734 6,638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각년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중국으로의 다류 수출 규모는 수출액 기준으로 2013년 147만달러에서 2017년 96만 달러로 

34.6% 감소함. 이것은 해당 기간 중 수출물량이 크지 않았던 가운데, 사드 사태 이후에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다류 수출 규모를 품목별로 볼 때 2018년 수출액 기준으로 가루녹차를 포함한 녹차 72%, 홍차를 

포함한 발효차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녹차의 경우 2015년 305만 달러에서 2018년 421만 

달러로 38% 증가, 수출량은 2015년 104톤에서 2018년 136톤으로 31% 증가세를 보였다.

표 2-66. 품목별 녹차 수출 추이
단위 : 톤, 천 달러

연  도
녹차(말차포함) 발효차(홍차) 다류 전체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2015 104 3,054 183 1,338 287 4,392

2016 170 4,625 204 1,338 375 5,963

2017 195 4,944 318 1,694 513 6,638

2018 136 4,208 218 1,669 354 5,877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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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류(茶類) 유통 현황

녹차를 비롯한 다류는 B2B로 약 20%, B2C로 약 80%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류의 

종류별로 B2C와 B2B로의 유통비중이 다소 상이한데, 침출차의 대표적 제품인 티백차나 액상차는 

B2C로의 유통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가루차인 고형차는 음료나 제빵의 원료 등으로 이용

되면서 B2B로의 유통비중과 B2C로의 유통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그림 2-5. 다류 유통 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다류 시장]을 기초로 재구성

3.4. 가루녹차 현황 및 문제점

가루녹차는 녹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임. 국내에서는 흔히 가루녹차 또는 가루차라고 부르

며, 한자로 부를 땐 말차라고 함. 말차의 의미는 말(抹)은 일반적으로 ‘지우다’, ‘바르다’란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분말(粉末)에서처럼 ‘가루’란 뜻도 있다.
말차는 원래 중국의 송나라 시절 녹차를 마시던 문화에서 유래하는데, 당시엔 녹차를 유통하기 

위해 단단한 형태로 굳혔고, 차를 마실 때는 그때그때 조각을 내서 찻물에 넣고 우렸다. 그러나 

찻잎은 뜨거운 물속에서 색이 갈변하므로, 가루를 물에 개서 마시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것이 오늘날의 말차이다. 
엽차(葉茶)보다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엽차는 명나라 시대가 되어서야 나타난 양식이다. 명나

라 태조 주원장이 1391년 9월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칙령을 내려 당시 공물로 진상

되던 용단차의 제조를 금지하는데, 이 용단차는 점다법으로 우려내는 일종의 말차였던 지라 점다

법 또한 금지됨. 그 대신 추천된 방식이 바로 지금의 엽차와 같은 포다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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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차와 비교할 때 버리는 부위가 없고 차의 불용성 영양소와 섬유질을 섭취가 가능하며 간편

하기까지 하다는 장점이 있다. 말차는 인스턴트 커피 마시듯이 간단하게 마실 수 있지만, 엽차의 

종류와 준비할 도구의 수가 많고 우려낸 후 찻잎이 남는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다. 사용되는 다구의 

종류에 있어서 말차는 찻사발과 차시(숟가락), 차선 정도면 충분하지만, 엽차의 경우 대충 우려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구를 갖출 경우 찻잔을 제외하고도 다관, 숙우, 퇴수기 등이 추가로 필요

하다. 또한 아무리 간편하게 우려낸다고 하더라도 찻잎이 남는다.
가루녹차(말차)는 차엽 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하여 광선의 양 및 시비 등을 조절하여 클로로필, 

아미노산 등의 함량을 높여 색택과 감칠 맛 등 기호성을 개선하여 차의 생엽을 중제식 공정으로 

가공하여 만든 후 미세하게 분말화한 것임. 가루녹차의 고급화는 분쇄하는 과정에서 맛과 향, 색이 
변하지 않으면서 미분할 수 있는 분쇄 기술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옥로, 전차와 함께 대표적인 

녹차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녹차를 미분화하여 분말로 만들 경우 마시는 녹차뿐만 아니라 바르는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어 녹차의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최근 녹차

라떼의 소비 증가와 함께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 다양한 녹차 식품의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말차 품질 수준 또한 현저히 떨어져 국내 식품업체들은 대부분의 
말차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광조건 및 재배조건 등을 조절함으로써 가루녹차를 이용한 고급말차용 녹차엽을 생산하고 

말차 가공공정 개선 및 말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적용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일본 말차 수요 대체는 물론 국내 가루녹차의 새로운 수요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녹차 주산지로는 대표적으로 전남 보성, 경남, 제주도 등을 들 수 있다. 재배면적은 

전남 1위, 경남 2위이나, 생산량은 경남 1위, 전남 2위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친환경 찻잎 재배면적은 유기농산물인증 녹차잎 재배면적이 1,837㏊, 무농약농산물인증 

녹차잎 재배면적이 278㏊로 나타남. 생산계획량은 유기농산물인증이 13,607톤, 무농약농산물인증이 
595톤으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녹차잎 생산계획량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인증 건수 또한 

유기농산물 인증이 226건으로 133건인 무농약농산물 인증 건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67. 녹차잎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구   분 유기 무농약 합계

재배면적(㏊) 1,837 278 2,115

생산계획량(톤) 13,607 595 14,201

인증건수(건) 226 133 359

농가수(호) 498 287 785

자료 : 가루녹차사업단, [3차년도 동향보고서(2020)을 기초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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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차잎 재배 광역시도별 재배면적은 제주가 63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계획량도 9,275천 톤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8. 광역시도별 녹차잎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구   분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배면적(㏊) 0.14 32.1 541 - 468 635

생산계획량(톤) 1.05 19.6 1,840 - 1,415 9,275

인증건수(건) 1 9 185 - 138 24

농가수(호) 1 9 349 - 372 52

자료 : 가루녹차사업단, [3차년도 동향보고서], 2020을 기초로 재구성

이와 같은 주요 주산지에서의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전남 

보성에서는 직접 차광처리를 하는 반면, 경남 하동은 터널형, 제주도는 프레임식 차광으로 처리

하는 농가도 있다. 제주지역은 품질면에서 가루녹차에 유리한 관리를 해주므로 양질의 가루녹차를 

생산하고 있다.
찻잎의 가공은 생엽을 1차 가공하는 원료차 가공과정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2차 가공과정으로 

구분된다. 가공방법은 전통적 덖음식 가공과 대규모 가공에 유리한 증제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영세 가공업체는 가내 수공업적 가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차 주산지별 차 제다가공방법에서 반자동화된 덖음 제다시스템이 65~70%로 주류를 형성

하고 있으며, 대형 자동화시스템은 보성지역 10%, 하동 5%, 제주 20% 정도이며, 솥에 의한 전통 

제다 가공농가도 10~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직영농장을 가지고 있는 제다업체는 생산-유통-가공-판매의 통합형 경영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증제차 업체는 농업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덖음솥을 활용한 

수제차를 생산하는 덖음식 업체는 농가형 사업체임. 특수 기호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

되어야 하는 부분인 전통적인 덖음식 제다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녹차 생산자 유형에서 대다수는 재배와 가공･유통을 겸하는 일관생산･판매형 농가(55%)로 

구성하고 있다. 
- 녹차 재배만 하는 일반 농가는 전체 생산자의 37.5%를 차지

- 일관생산･판매형 농가의 제다업체의 경우 주로 산지에 입지하고 있음. 농가 내에 덖음식 

가공시설을 보유하여 단골 위주의 직거래를 통하여 녹차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수의 중･소규모 기업형 농가는 직영농장 생산량과 일반농가가 생산한 생엽을 증제식 생산

라인에 의한 가공방식으로 차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가루녹차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루녹차수출연구사업단은 

생산~수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역할을 담당하여 수출하고 있다. 
- 농가는 연구소의 기술지원과 교육지원을 통한 수출용 다류를 공급함.
- 수출연구사업단 주관기관인 하동녹차연구소는 차 재배농가와 수매계약 체결을 통해 차광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소 가공공장에서 차광생엽을 가공･살균･분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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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인 ㈜누보에 납품한 후 이와 같은 제품을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스타

벅스에 수출함.
- 하동군은 차광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함.

그림 2-6. 하동 가루녹차 수출 경로

        자료 : 가루녹차사업단, [3차년도 동향보고서], 2020을 기초로 재구성

배, 포도, 버섯 등과 같은 품목 대비하여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가 구축되어있지 않다. 생산

농가(생산자조직)와 농식품 수출업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선별, 
포장,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정산, 농가교육, 수출업무 등의 전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수출선도조직등의 조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루녹차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원료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루녹차의 수출과 관련한 농가와의 공급형태는 수매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현재 하동녹차연구소는 차재배농가 25농가와 수매계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및 멕시코,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 직접 수출하는 것과 함께 연구소가공공장을 통한 가공･살균･분쇄를 통해 수

출기업인 ㈜누보와 제품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간접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차 재배농가가 소규모 영세경영이자 비기계화 형태이다. 소규모 농가의 찻잎을 가공

업체에서 수매해 가공유통하는 형태로 농가별로 품질이 달라 품질 규격화에 한계가 있다. 기계

자동화 시설은 주산지 일부 규모가 큰 다원에서 할 뿐 대부분은 가내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재래종 다원으로 제다 시설이 낡고, 산간 경사지에서 차밭이 많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하동의 경우 지역경제 측면에서 차광재배 생산에 따른 미관 등의 부문에서 산업과 관광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질의 녹차 물량 확보를 위해 차밭에 차광막으로 덮어 햇볕을 

차단하고 있으며, 경관이 좋은 녹차밭에 녹색 천막으로 가리는 등 관광적 차원에서 불만이 내재

되어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찻잎의 동해에 따른 농가의 가루녹차 원료 수급 차질을 빚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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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루녹차 조직화 개선 방안

가루녹차사업단은 농가 및 수출업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수출조직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녹차에 대한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기존의 수출조직에 대한 정비로 

수출선도조직을 규모화하며, 신규품목에 대한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는 등 개별 선도조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개별 수출조직화를 통해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조직 및 

수출협의회 등)을 통합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 비중을 50%이상으로 늘리는 연합 수출선도조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개별 수출선도조직과 연합수출선도조직의 단계를 거쳐 해당 품목 수출비중이 2/3이상인 수출

통합조직을 설립하여 가루녹차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부터 해

외마케팅까지 수출 프로세스 상에서의 수출 조직화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농가조직화를 통해 수출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가루녹차사업단에서는 현재 조직화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작목반 중심으로 2021년 조직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표 1-28. 하동 지리적표시등록 작목반 현황

      자료 : 하동군 및 가루녹차사업단(2020)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이와 같은 작목반 중심으로 한 조직화와 관련하여 현재 지리적표시등록에 9개 작목반에 걸쳐 

총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작목반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개다농회 

소속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조직화하는데 적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농가조직화의 방향으로 녹차 전문의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를 모색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농협은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2단계 조직

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 내부 조직으로는 작목반, 공선출하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이 있다. 
작목반은 거주지역 또는 경작지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생산･산지유통조직으로 공동출하를 시행하는 기초조직이다. 지역농협은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신용･경제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품목농협은 사과, 배 등 

주로 과수를 취급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약 4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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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직화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중심의 종합농협 성격으로 수출품목조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직간 

연합에 기반을 둔 전국 단위의 조직화가 필수이며, 동질성이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동질성은 같은 

비전, 전략,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농협의 준정부적 성격과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 등 민간농업

법인 간 사업의 비전, 목표, 전략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사업단 형성을 통한 수익창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협동조합 형태 외 또다른 농가조직화의 방향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 형태임. 생산자는 

지역의 단위 농협 조합원이면서 영농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형태이다.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농어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설립
주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시 해산 사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한도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
소유

･소유가능
･소유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지법 제2조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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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점 단점

영농
조합
법인

･단순 영농에 적합한 조직임

･조합원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도 볼 수 
있음

･규모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를 시행
하면 됨

･조합원 사이의 반목이 있을 경우 경영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조합의 특성상 의사결정 속도가 느림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개별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함

･조합에 투자한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어
투자를 받기 어려움

농업
회사
법인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 가능

･설립자(투자자)는 투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면 됨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
권을 가질 수 있음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할 경우 자유로운 주식
양도가 가능

･농업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의결에 참가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할 경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지리적표시등록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하동차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하동

녹차의 경우 우전, 세작, 중작, 대작 등 하동녹차를 등록품명으로 하여 약 800명의 회원으로 있다. 
관내 29개 가공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로는 화개농협가공사업부가 350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악양녹차영농조합, 각종 제다업체 및 농원, 다원 등 총 800여명이 지리적

표시등록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루녹차의 농가조직화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녹차생산 

전문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전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9개의 작목반 가입 회원수(391명) 
등을 감안 시, 기존의 하동차영농조합법인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 농가조직화로서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작목반별 협의회 구성 등 갈등 
해결의 시건장치 마련을 통해 갈등 또는 반목의 소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루녹차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하동녹차연구소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단법인의 형태로 생산농가에 대한 차광 재배교육 등을 실시하고, 수출기업

과는 제품을 공급하고, 안전성, 성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수출을 수행하고 있다. 가공공장 운영으로 지역 영세기업과 녹차 재배농가의 제품 

생산지원, 임가공, 포장지원 등을 통한 차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차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 기능과 함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한 기능분리로 수출조직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 기능의 분리로 수출 관련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공공장과 함께 수출조직화로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농업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봄직하다. 기존의 

연구소는 본연의 연구개발(R&D)에 충실하여 고품질의 녹차를 재배를 유도하는데 기능을 전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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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9. 하동녹차연구소 조직화 개선방향

행정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실

유전자원
개발연구실

가공공장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식품분석센터

[하동녹차연구소]

[별도 법인]

연구개발분야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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